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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major Christian denominations in Korea, about seventy percent of
congregations are not financially independent. These congregations cannot afford to
pay for more than one pastor, forcing the pastor to preach constantly throughout
the week, causing sermons to qualitatively suffer, and thus harming the health and
financial stability of the church. An appropriate sermon framework can break this
negative cycle. This research presents a sermon framework based on biblical
attributes of God applicable in the Korean context.
Following chapter 1, the introduction, chapter 2 surveys the reality of the
Korean church with regard to its crisis of preaching. Chapter 3 defines a biblical
sermon framework based on the attributes of God. Chapter 4 explains the process
of constructing such sermons. Chapter 5 analyzes the sermons of various current
preachers based on the defined framework.
Chapter 6, the conclusion, summarizes the argument for this sermon
framework and its use. Although preachers understandably take sermon
preparation seriously, many Korean churches are unable to provide an ideal
pastoral environment. This research hopes that the proposed sermon framework
serves these churches and their pastors w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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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연구의 동기와 목적
1. 연구의 동기
설교란 무엇인가? 설교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선포이다(마 3:2). 설교란 성경에
서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따라 인간의 구원과 죄에서의 자유를 위하여 역
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의 상황 속에서 선포하는 행위이다(막 16:15; 행
13:23-26, 30-32, 38-39). 설교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함
으로써 회중에게 위로와 구원을 선포하고, 치유와 자유를 가져오는데 있다. 설교는 단
순한 감정적인 공감과 의지적인 동의, 그리고 인지적인 이해가 아니라 인간의 존재와
삶 속에서의 실제적인 변화를 목표로 한다.1) 그러나 오늘 우리의 설교는 하루에도 방
송 매체와 인터넷, 그리고 인쇄물과 출판서적 등을 통하여 수많은 설교가 홍수처럼
쏟아지고 있지만 정작 인간의 마음과 행동을 변화시키는 말씀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
고, 성도들은 영적인 갈급함을 호소하고 있다.2) 이는 많은 설교자들이 성경본문을 떠
난 설교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설교자의 성공적 사역을 위하여 성경의 본문을 이용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많은 성도들은 자신이 다니는 교회 목사의 설교에 실망하
기도 하고, 주일마다 목사의 설교를 듣는 것을 심히 괴로워하고 있다.3) 이러한 현상은
1) Rudolf Bohren, 설교학원론 (Predigtlehre), 박근원 역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2003),
28-30.
2) 김남준, 교회의 갱신과 설교의 회복 (서울: 솔로몬，1993), 17; H. Thilicke, 현대 교회의 고
민과 설교 (The Trouble with the Church: A Call for Renewal), 심일섭 역 (서울: 대한기
독교출판사，1982), 31; 주승중, 성경적 설교의 원리와 실제 (서울: WPA, 2013), 5.
3) 윤철호, 설교의 영광 설교의 부끄러움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2013), 5.
2
분명 ‘설교의 위기’라 할 수 있다.4)
이에 본 연구자는 오늘날 우리 교회가 당면해 있는 교회 안에서의 갈등과 다툼,
그리고 영적인 침체의 원인은 바로 “설교의 위기”에서 비롯되었다는 인식을 가지고
고민하였다. 한국교회 6만여 교회 중에 70%가 미 자립 교회이다.5) 담임 목회자 홀로
목회사역을 감당하고 있으면서, 1년이면 많게는 200여편, 적게는 100여편 이상의 설교
를 해야 하는 한국의 목회 현실을 감안할 때 설교준비가 단순명료하면서도 성경적 설
교에 적합한 설교 프레임(틀)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이때부터 하나님의 속성에
초점을 둔 성경적 설교 프레임을 생각하게 되었다. 여기서 하나님의 속성이란 우선적
으로 인간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특징을 말하며, 본성이라고 하는 하나님
자신이 가지신 성격도 속성이라는 말로 통칭하여 사용된다.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은
크게 절대적 내재적 속성과 상관적 활동적 속성으로 구분된다. 먼저 내재적 속성은
인간과의 관계를 떠나 하나님 자신 속에 내재하는 속성으로 영원성, 완전성, 단일성,
진리성 등을 말하며, 활동적 속성은 인간과 관계된 하나님의 속성으로 생동성, 불변
성, 전지전능, 자유, 사랑, 자비, 은혜, 거룩하심, 진실하심, 무소부재, 의로우심 등을 말
한다.6) 따라서 하나님의 속성에 초점을 둔 성경적인 설교란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을
강조하는 것을 말한다.
한편 본 연구자는 하나님의 속성에 초점을 둔 성경적인 설교에 대한 이해의 관
점에서 Thomas G. Long이 ‘성경적 설교’의 정의에 큰 영향을 받았다.
4) 윤철호, 설교의 영광 설교의 부끄러움, 20.
5) 하정오, “교회학습조직의 구축방안” (광주: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45.
6) Richard A. Muller, 하나님의 본질과 속성 (Post-Reformation Reformed Dogmatics), 김용훈
역 (서울: 부흥과 개혁사, 2014), 4-5, 124-125에서 재인용. 속성이란 하나님의 본질 또는 실체
안에 들어 있는 고유한 특성에 대한 분석적, 구체적 표현이다. 하나님의 속성을 설명함에
있어서는 자연적 속성과 도덕적 속성, 내재적 속성과 활동적 속성, 적극적 속성과 소극적
속성, 공유적 속성과 비공유적 속성, 윤리적 속성과 비윤리적 속성 등으로 구분된다. 무소
부재하신 하나님(렘 23:23-24; 시 139:7-12), 거룩하신 하나님(레 11:45; 사 6:3; 59:1,2; 골
1:22), 영원하신 하나님(출 3:14; 사 40:28; 시 90:2; 시 102:26-27), 전능하신 하나님(창 18:14;
마 19:26; 욥 42:2), 전지하신 하나님(시 33:13-15; 147:4; 사 46:10; 마 10:29,30; 잠언 15:3),
무소부재하신 하나님(렘 23:23,24), 의로우신 하나님(시 97:1,2; 사 45:21; 딤후 4:8), 선하신
하나님(시 34:8; 막 10:18; 엡 2:10), 진실하신 하나님(신 32:4; 요 17:3; 요일 5:20; 딛1:2), 사
랑의 하나님(사 38:17; 요일 4:8; 엡 1:6,7; 벧후 3:8-9),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신 32:4; 말
3:6; 시 102:26-27; 약 1:17), 자비로우신 하나님(사 54:7-8; 사 46:3; 마 9:13); DTP편찬위원
회, DTP교리강해연구1 (성부편) (서울: 선린출판사, 1989),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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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경적 설교란 단순히 성경에 대해 말하거나, 그것으로 교리논쟁
을 하거나, 매일의 삶에 성경적 ‘원리’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다. 성
경적 설교란 설교자가 성도를 대표하여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경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곳에서 들리는 그리스도에 관한 음성을
여과 없이 전할 때만 가능한 것이다. 성경적 설교는 설교할 때 성
경을 얼마나 많이 인용하느냐와 상관없이 현재적 경험과 관련하여
얼마나 성경을 신실하게 해석하느냐에 있다.7)
설교는 신자 개인의 회심과 죄용서, 그리고 칭의와 성화, 더 나아가 최종적 구원
의 완성과 이 땅에서의 예수의 복음 전파와 하나님 나라의 실현을 목표로 한다. 설교
는 원리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인간의 말로 표현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설교는 인간의 말로 표현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면성을 갖는다. 먼저, 성
육신의 신비를 설교는 나타낸다. 즉 성령의 능력 안에서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
간의 말로 성육신하여서 신자를 변화시키고 구원하며 새롭게 한다. 이것이 설교가 갖
는 영광이요 설교자가 누리는 기쁨이다. 한편, 설교는 인간의 지식을 하나님의 말씀과
혼합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한 인간의 말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불완전하
게 드러내기도 하고, 종종 왜곡함으로써 신자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할 수 있다. 이것
이 설교의 부끄러움이요 설교자의 죄책이다.
이에 본 연구자는 Thomas G. Long이 주장한 “성경적인 설교”의 정의에 동의하
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속성에 초점을 둔 겅경적 설교 프레임’이 매주 여러 편의 설교
를 해야 하는 한국적 상황에서 고민하는 많은 설교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
각을 갖게 되었다. ‘하나님의 속성에 초점을 둔 성경적 설교 프레임’이 성경적 설교의
하나의 방법으로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면 목회자에게와 신자들에게 성경적 설교로
인한 성숙한 영적 결과를 얻게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본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
다.
2. 연구의 목적
오늘날 많은 교회와 전도자들은 말하기를 “요즘 사람들은 장터 아이들처럼 피리
7) Thomas G. Long, 증언하는 설교 (The Witness of Preaching), 이우제, 황의무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2006),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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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불어도 춤추지 아니하고, 곡을 하여도 애통해 하지 않는다”고 말한다(눅 6:25; 계
18:11). 왜 그러한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렇게도 많은 사람들이 주 예수를 믿으라
외치건만, 방방곡곡 십자가 탑이 하늘을 찌르건만, 왜 그들은 냉담하고 있는가? 그 이
유는 그들에게 보여지고 만져지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다.8) 모든 성경의 말씀은 하
나님의 속성을 담고 있다. 때문에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하는 하나님의 속성을
얼마나 바르게 깊이 이해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실제적으로 도움을 주는 방식으로
증거하느냐는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는 오늘의 설교의 위기의 시대에 설교의 부끄러
움과 설교자의 죄책을 줄이고 설교의 영광과 설교자의 면류관을 회복하기 위해서 요
구되는 설교와 설교자의 과제를 고찰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씌어졌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목회자들은 과중한 설교 횟수의 부담을 안고 있다. 기본적인
설교만도 한 주간에 10회 이상이 넘는다. 설교의 시간에 있어서도 한국의 목회자들은
주일 낮과 오후(저녁), 그리고 수요 예배 때에는 최소 30분 이상을 설교한다. 매일 새
벽 예배와 심방설교를 해야 한다. 설교자가 소유하고 있는 언어와 지식은 한계가 있
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늘 신선하고 역동적인 메시지를 기대 할 수 있겠는
가? 결국 이러한 많은 설교의 횟수는 제일 먼저 목회자들을 병들게 하는데, 그 병리
적인 현상이 바로 설교의 도용이라는 슬픈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과도한
설교가 가져오는 피해는 설교자에게만 다가오는 것이 아니다. 과도한 설교는 결국 신
자에게 돌아간다. 신자의 여러 가지 형편을 가장 잘 아는 이는 바로 그 교회의 목회
자이다. 그러므로 그 교회의 목회자가 신자들의 형편과 상황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으
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고치고 싸매는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목회자 스스로가
탈진하여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게 된다면, 그것은 모두에게 있어서 얼마나
불행한 일인가? 이런 병리적인 현상이 오늘의 한국교회의 강단의 현실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한국교회의 현실 속에서 토마스 롱이 제안하는 성경적 설교의
방법들을 통해 바쁜 사역일정 가운데서도 성경이 말씀하고자 하는 바를 보다 정확하
고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는 그런 설교를 준비하고 선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
시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8) 이장연, 성령의 구원사역 (서울: 도서출판 아이네오, 20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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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본 논문의 연구방법은 첫째 설교의 형태와 상관없이 즉 강해설교 형태이든 제목
설교, 주제설교 형태이든 설교 종류와 상관없이 성경본문의 의미를 충실하게 전달하
도록 하게 하는 하나의 틀을 제시하는 것이므로 필자가 제시한 그 틀이 성경적 설교
와 부합하는지에 대하여 Thomas G. Long의 주장과 비교 분석 종합하여 ‘성경적 설
교’에 대한 방향을 세울 것이다.
둘째 성경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게 믿고, 올바른
성경 해석 방법으로 접근하여 연구할 때 성경이 말씀하는 바 그 의미를 발견할 수 있
으며, 그 뜻을 바르게 깨달을 수 있다. 따라서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과 사건과 교훈을
주제로 한 설교를 작성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성경 저자가 의도했던 원래의 의미를
밝혀내는 것이다. 성경을 연구하는 것이든 설교자가 설교문을 작성하는 것이든, 성경
의 인물과 사건과 교훈을 다룸에 있어서 공통적으로 중요한 것은 그 성경에 담겨있는
본래의 의미를 바르게 밝혀내는 것이다.
이에 필자는 Thomas G. Long의 성경적 설교의 프레임에 따라 성경 말씀 안에
계시된 “하나님의 속성”, 즉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에 초점을 둔 성경적 설교를
작성해 가는 방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특히 성경적 설교이론에 따라 작성된 설교 예
문을 제시 하고, 성경 말씀에 대한 석의와 설교문의 완성에 이르기까지 일정한 예제
를 제시하고자 한다.
Thomas G. Long은 “설교를 위해 설교자가 미리 기록한 설교의 내용이나 머릿
속에 생각한 말을 구별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9) 또한 설교자는 성경적 설교를 위
하여 성경 말씀을 선택하고 작성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그 작성방법을 자세히 설명하
고 있다. 물론 Thomas G. Long은 설교자가 ‘성경 말씀을 선택하고 성경 말씀을 증거
한다’고 해서 성경적 설교라고 말하지 않는다. Thomas G. Long이 말하는 “모든 설교
는 오직 성경 말씀이 중심이 되며 그것이 설교의 내용과 목적을 이끌어 갈 때 비로소
성경적 설교가 된다”고 말한다.10) 이에 필자는 성경적 설교의 이론적 배경과 함께 실
제 설교예문을 통한 분석도 시도할 것이다.
9) Long, 증언하는 설교, 34.
10) Long, 증언하는 설교,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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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본 논문의 연구 범위는 한국의 목회 현실을 감안한 하나님의 속성에 초점
을 둔 성경적 설교 작성에 범위를 한정 할 것이며, 설교자의 영성적 상태나 깊이의
정도나 효과적인 전달 방법에 대해서는 본 연구 범위에서 제외할 것이다.
성경적 설교를 위해서는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는 사실을 확신해
야한다. 때문에 구속사적 기록을 전제하면서 모든 성경에는 한 분 하나님의 속성이
기록되어 있으며 또한 성경의 인물과 사건마다 하나님의 속성에 의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음도 믿어야 한다. 이에 필자는 ‘하나님의 구속사’와 하나님의 본질적 속성들
간의 연결을 중심으로 하는 성경적 설교의 형식과 구조 등을 살피고 또한 새롭게 시
도 되고 있는 성경적 설교의 형식과 구조를 살펴보고자 한다.
제 3 절 연구의 개요
본 연구의 구체적인 개요는 다음과 같다. 본 논문은 총 6장으로 구성하였다.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한국교회의 특징과 ‘설교의 위기’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
게 다루고자 한다. 오늘날 한국 교회는 여러 면에서 큰 위기와 도전에 직면해 있다.
세계 교회사에 유래가 드물다던 한국 교회의 부흥은 빛바랜 오랜 사진처럼 희미한 옛
추억의 영역에만 머물러 있다. 1907년 평양에서 시발된 부흥 110주년을 기념하여 여
러 집회들을 열고 “Again 1907” 같은 요란한 구호를 내세우기도 하였지만, 이제는 그
와 유사한 소리마저 거의 들리지 않게 되었다. 이에 본 장에서는 설교와 시대의 상황
을 통하여 오늘 우리의 시대 상황과 한국교회의 설교 현실을 분석하고, 현대 한국교
회의 위기 원인으로서의 설교에서는 설교의 위기, 설교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위기 극
복을 위한 방법에 대하여 제시할 것이다.
3장은 하나님의 속성에 초점을 둔 성경적 설교의 이론적 배경으로서 하나님의
속성에 초점을 둔 성경적 설교의 원리들을 다루고자 한다. 먼저 하나님의 속성에 초
점을 둔 성경적 설교의 배경과 정의에서는 성경적 설교의 배경과 성경적 설교란 무엇
인가?, 그리고 성경적 설교의 형식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정리하고, Thomas G. Long
의 성경적 설교론을 중심으로 성경적 설교의 다양성을 분석하고, 성경적 설교의 원리
와 특징과 하나님의 속성에 초점을 둔 성경적 설교의 구조를 통한 성경적 설교의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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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와 작성에 대하여 제시할 것이다.
제4장은 본 논문에서 논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속성에 초점을 둔 성경적 설교의
프레임’을 제시할 것이다. 먼저는 하나님의 속성에 초점을 둔 성경본문에 대한 실제적
연구방법을 분석할 것이며, 하나님의 속성에 초점을 둔 성경적 설교 작성 프레임에서
는 설교본문에서 하나님의 속성을 찾는 방법들을 제시할 것이며, 하나님의 속성에 초
점을 둔 성경적 설교문 작성에 대한 실제적 방법에서는 설교의 주제를 준비하는 방
법, 설교의 문단을 준비하고 전개하는 방법, 설교의 서론과 결론을 준비하는 방법과
설교의 줄거리를 작성하는 방법을 제시할 것이다.
제5장은 하나님의 속성에 초점을 둔 설교문의 실제분석에서는 이제까지 연구한
하나님의 속성에 초점을 둔 성경적 설교 프레임의 관점에서 실제 사례들을 분석함으
로 그 구체적인 적용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지면의 형편상 접하기 쉬운 인물들
과 그들의 대표적인 설교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속성에 초점을 둔 성경적 설교 프레임
의 관점에서 분석고자 한다. 한국교회 설교자들의 설교는 옥한흠, 곽선희, 김서택, 류영
모, 유기성, 이동원, 조용기 목사의 설교문을, 특히 교부시대에서 중세시대까지는 오리
겐과 크리소스톰, 그리고 어거스틴의 설교문을 분석하고, 중세 시대에서 종교 개혁시
대까지는 토마스 아퀴나스와 존 위클리프, 그리고 마틴 루터와 쯔빙글리, 존 칼빈의
설교문을 분석하며, 근‧현대에서는 존 웨슬리와 조나단 에드워즈, 그리고 조지 휫필드
의 설교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속성에 초점을 둔 성경적 설교의 요소를 살펴보고자 한
다.
제6장은 결론으로서 본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본 논문에서 제시한 성경적 설교




한국교회의 특징과 설교의 위기
한국교회의 성장은 세계 선교 역사에 길이 남을 만한 놀라운 일임에 분명하다,
이 같은 한국교회의 성장과 발전은 종교․정치․사회․교육․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선구자적인 역할을 감당하였기 때문이다.11) 그러나 21세기에 들어오면서 한국교회는
정체와 침체의 길을 걷고 있다.12) 이에 대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필자는 교회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설교도 하나의 강력한 요인이라 생각한다.13)
이에 필자는 본장에서 설교와 시대의 상황, 한국교회의 위기와 그 원인으로서의
설교, 그리고 설교위기 극복을 위한 방법에 대하여 분석할 것이다.
제 1 절 한국교회의 시대적 상황
한국교회에서 목회자는 말씀 사역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성경 연
구는 당연히 그의 으뜸가는 본분이라고 할 수 있다. 사람의 유전을 가르치는 서기관
이 아니라 ‘천국의 서기관’이라면 부지런히 성경의 곳간을 드나들며 옛 것과 새 것의
보화, 진리들을 꺼내올 수 있어야 하며(마 13:52),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든 지혜로 가
르치고 권면하기 위해서는 먼저 가르치는 자 속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해야
만 한다(골 3:16). 목회 사역에서의 설교의 우선성을 인식하는 자라면, 성경 연구가 그
의 우선적인 책무임을 당연히 인식해야 한다.14) 설교는 무시간적 배경에서 진공 상태
11) 주승중, 성경적 설교의 원리와 실제 (서울: WPA, 2013), 5.
12) 김남준, 교회의 갱신과 설교의 회복, 17; Thilicke, 현대 교회의 고민과 설교, 31
13) 정용섭, 설교란 무엇인가 (서울: 홍성사, 2011), 35; 윤철호, 설교의 영광 설교의 부끄러움,
5.
14) John R. W. Stott, 현대 교회와 설교 (Between Two Worlds), 정성구 역 (서울: 생명의
샘, 2006), 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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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특정한 시간적, 공간적, 문화적 상황과 맥락 속에
서 행해지는 것이다. 따라서 설교가 ‘아로새긴 은 쟁반에 금 사과’(잠 25:11)처럼 되기
위해서는 언제나 그 설교가 행해지는 상황들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한다.15)
1. 한국교회의 시대상황
오늘날 한국 교회는 여러 면에서 큰 위기와 도전에 직면해 있다. 1907년 평양에
서 시작 된 부흥의 불길은 1990년대에 이르도록 8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한국교회는
성장에 성장을 거듭해 왔었다. 하지만 100년이 채 못 되어 성장 속도는 정체되었고
21세기 들어서서는 침체의 늪에 빠지고 말았다. 이제는 문제 있는 교회에서 신자들의
교회이동에 의한 몇몇 교회의 부흥 말고는 모든 교회가 침체하고 있다. 로이드 존스
가 1859년의 영국 대부흥 100년이 되던 해를 기념하여 낸 설교집의 영문 제목
“Revival: Can We Make It Happen?”(부흥 우리가 이 일을 일으킬 수 있을까?)이 시
사하는 것처럼16) 앞으로도 그런 인위적인 집회와 구호로 바라는 부흥이 올 것 같지는
않다.
여전히 우리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행 20:28)를
돌보실 것을 믿고 소망한다. 하지만 교회사에는 명암(明暗)의 시기가 있었고, 부흥과
침체의 시기 또한 있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우리 자손들의 세대가 “여호와와 그가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는”(삿 2:10) 세대가 되지 않는다고, 혹은 “이가봇”(삼상 4:21)의
시대로 규정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을까?
많은 목회자와 신학자들이 한국 교회의 침체를 안타까워하며 여러 면에서 문제
를 진단하고 개혁 방향을 찾는다. 교회 현장에서는 다양한 시도들이 이루어진다. 현대
음악이 사용되고, 예배 형식의 갱신이 이루어지고, 목회 프로그램들이 그 어느 때보다
도 다양하게 개발되고 소개되고 있다. 또한 대형교회의 세습화와 일부 목회자들의 도
덕적 타락이 한국교회 병폐의 뿌리라고 외치는 소리들도 들린다. 하지만 모든 문제들
15) Gordon D. Fee and Douglas Stuart,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How to Read the
Bible Book by Book), 오광만 역 (서울: 성서유니온선교회, 2004), 28.
16) D. M. Lloyd-Jones, 마틴 로이드 존스의 부흥 (Revival: Can We Make It Happen?), 서
문강 역 (서울: 생명의말씀사,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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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에서 근본적인 것 하나를 꼽자면 ‘강단의 문제’ 곧 ‘설교의 문제’일 것이다. 풀러신학
교의 설교학 객원 교수인 계지영 박사는 설교사 저술가인 에드윈 다간의 말을 언급하
면서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교회가 큰 성장을 이룰 때마다 설교가 항상 주도적인 역
할을 해왔다”고 말한다.17) 즉 한국 교회 성장의 배경에는 다양한 요인들을 말할 수
있지만 근본적인 것은 복음적인 메시지 선포에 있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다간은 ‘기독교가 지리적으로나 수적으로 퍼지게 된 것이 주로 설교활동 때문이었으
며, 복음의 확장과 구원받는 사람들의 수적 증대는 인간 측면에서 볼 때 대부분 설교
의 결과이다’고 말한다.18) 교회사에서 설교가 언제나 교회 성장의 근본 원인이라면,
반대로 쇠퇴의 원인 역시 설교의 약화 내지 왜곡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로이드 존스 역시 “설교야말로 교회의 주된 임무이자 목회자의 주된 임무이며,
그 밖의 모든 것은 보조적인 장치로서 외곽에서 설교를 받쳐주고 매일의 삶을 통해
실천하는 방편”이라고 하여 설교의 우선성을 주장하였다. 그는 설교의 우선성이 교회
역사의 실례들이 지지해줄 뿐 아니라 신약 성경 자체가 지지하는 바라고 주장하였
다.19) 인간의 진정한 필요가 무엇인지 밝히고, 그 치유책을 같이 제시하는 것이 교회
의 주된 역할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종교개혁을 일종의 부흥이었다고 보는 그의 시
각은 매우 인상적이다.20) 종교개혁은 단순히 신학적인 운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
이 물 붓듯 부어지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진,
강력한 영적 각성이자 부흥이었다고 본 것이다. 한 사람이 믿고 거듭나는 것도 복음
의 말씀을 통해서이며(롬 10:17; 벧전 1:23), 지역 교회 차원에서나 선교 차원에서도
참된 부흥은 복음의 왕성한 선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행 6:7, 28:31). 설교자
들은 구약의 선지자들(사 52:7), 세례 요한(막 1:4), 예수님(눅 4:21), 그리고 바울을 포
함한 사도들(행 5:42; 고전 1:12)의 가르침과 선포의 전통위에 서 있다.21)
위기와 도전에 직면한 한국 교회는 ‘설교의 위기’가 곧 ‘교회의 위기’라는 문제의
식을 가지고 설교 강단의 회복을 모색하여야 한다.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언제나 당대
17) 계지영, 한국교회 진단과 그 처방 (서울: 요단출판사, 1996), 153.
18) Edwin C. Dargan, 설교의 역사 I (A History of Preaching), 김남준 역, Vol. 1 of 3 (서
울: 솔로몬, 1995), 27.
19) D. M. Lloyd-Jones, 설교와 설교자 (Preaching and Preachers), 정근두 역 (서울: 복있는
사람, 2011), 41.
20) Lloyd-Jones, 마틴 로이드 존스의 부흥, 144.
21) Fred B. Craddock, Preaching (Nashville: Abingdon Press, 2010),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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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 말씀의 선포였으며, 미래의 예언 역시 당대의 사람들에 대
한 경고 및 소망과 관련하여 주어진 것이다. 신약 성경 역시 마찬가지이다. 모든 서신
서는 상황적이었다(occasional). 곧 특정한 상황 속에서 상황을 염두에 두고 기록된 편
지들이었다. 복음서들 역시 일차적으로 특정한 공동체를 염두에 두고 있었으며, 심지
어 요한계시록도 일차적으로는 도미티안 황제 통치하에 있는 신자들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주어진 말씀이다. 따라서 성경의 연구와 성경이 기록 된 시대상황의 연구는 따
로 뗄 수 없듯이 설교의 연구와 이 시대에 대한 연구도 따로 뗄 수가 없다.
2. 한국교회 위기의 현실
1885년 복음이 이 땅에 전파되어진지 올해로 132년이 되었다. 지난 시간 동안의
모습을 기록으로만 본다면 한국교회는 세계 어느 교회에서도 찾아 볼 수 없을 정도의
부흥과 성장을 이루어 냈다. 특히 1960년대부터 1990년대에 이르기까지 한국 교회가
보여준 폭발적인 성장은 세계 각지에서 교회 성장을 연구하는 학자들에게 선망과 연
구의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21세기를 맞으며 한국 교회는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다.
우선 교회성장이 20세기 후반부터는 멈추어 버렸고, 이미 대표적인 여러 교단에서도
교인의 수가 감소하기 시작했다.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은 늘고 있으나, 새로 교회로
들어오는 사람은 줄어들고 있다. 게다가 교회에 대한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인식이 사
회에 확산되면서 한국 교회는 사회적 공신력을 잃어버리고 그 위상마저 흔들리게 되
었다.22) 이렇게 한국교회의 모습이 변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가. 문화적 요인
먼저 부흥성장에 있어서는 한국 사회가 지니고 있는 독특한 종교문화가 교회 성
장에 도움을 주었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인의 종교성은 매우 적극적이고 수용적이어서
한국교회는 선교 초기부터 새벽기도회와 철야기도회를 실시한 유일한 교회이며, 모든
신앙 활동과 조직에도 가장 활발하게 참여하였다. 이러한 종교성과 적극성은 한국에
22) 이원규, “21세기 한국교회의 변화와 수평이동 현상,” 신학과 세계 52 (2005):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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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교회가 정착하고 성장하는데 있어 큰 동력이 되었다.
특히 한국인의 종교문화적인 특징은 열정적이고 감정적이라는 점이다. 한국인의
종교문화적인 정서에서는 즉흥적인 신앙의 표현과 황홀한 경험이 강조된다. 선교 초
기부터 한국 교회에 나타난 통성기도와 박수치며 열광적으로 찬송을 부르는 분위기는
한국인의 종교적 정서를 잘 보여 주는 것이다. 이성적이고 지성적인 종교성보다는 열
광적이고 감정적인 종교성이 교회가 정착하고 성장하는데 크게 작용한 것이다.
또한 한국인의 종교문화는 성격에 있어 조화적이라는 특징이 있다. 한국인은 원
래 조화와 융합, 그리고 절충의 정신이 강하며, 이러한 종교문화적인 특징이 혼합적인
종교성을 만들어 내는 결과를 낳기도 하였다. 이러한 연합적이고 절충적인 종교문화
는 불신자들의 종교로의 귀의나 기성 종교인의 타종교로의 개종을 용이하게 하는 단
점도 있다. 한국 사회의 종교문화는 기복신앙적인 성격이 강하다. 교회 역시 한국인에
게는 원시 종교적인 제재초복(際災招福)의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종교문화적인 특징이 교회가 정착하고 성장하는데 크게 작용한 것이다. 이러
한 무교적 기복성과 현실주의는 대중성 확보에 매우 유리하다.
나. 교회적 요인
교회 성장 요인의 첫 요소는 활발한 교회운동이었다. 특히 전쟁의 상처와 교회분
열의 아픔을 겪은 한국교회가 196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전개해 온 부흥운동과 성령운
동, 그리고 신유운동은 교회성장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교회 성장 요인의 또다른 요소는 교회 프로그램의 활성화이다. 1960년대 이후 한
국교회는 여러 가지 교회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활성화시켰다. 다양한 성경공부
교재를 가지고 전교인을 훈련시켰으며, 이는 교인들의 성장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그 밖에도 여러 가지 기도회와 선교회, 그리고 구역 예배와 속회 조직, 친교활동 등의
프로그램들이 활성화됨으로 교인들은 영적으로 무장되고 전도적 소명감이 강화되었
다.
특히 한국교회는 개교회주의라는 구조적인 특징이 한국교회의 성장 요인이다. 개
교회주의는 개체교회와 성공 자체를 교회의 최종 목표로 삼든가, 교회가 탈사회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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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을 보이게 되며, 교회간의 발전 불균형을 가져오는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
으나, 한편 그것이 교회 단위의 경쟁적인 배가운동과 부흥운동을 촉진시킴으로 교회
성장에는 매우 효과적이었다.23)
따라서 이 시기의 설교는 민족 복음화를 지상 명령으로 강조함으로 전도의 열정
을 심어 주었고, 그리하여 부흥운동의 확산에 도움을 주었다. 그것은 또한 개인적인
영성 훈련을 조장하여 성서연구 및 기도의 훈련을 강화시켰으며, 그 결과 지도력 개
발과 평신도 훈련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는 이념적이고 전략적인 토대가 되었고, 이
에 따라 교회성장을 촉진시켰던 것이다.
다. 상황적 요인
한편 교회가 한국 사회에서 가장 빨리 정착하고 성장하게 된 상황적 요인은 정
치적인 상황이다. 선교 초기 일제 강점기와 해방을 거쳐 근대화를 이루기 시작한
1960년대 이후 한국의 정치상황은 불안과 공포, 긴장과 갈등의 연속이었다. 그러나 이
러한 불안한 정치상황이 오히려 교회성장에는 도움을 주었다. 정치 상황이 불안할수
록 사람들은 종교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경제적인 상황도 일조하였다. 경제적으로 보면 한국사회는 1960년대 이후 경제성
장 정책이 크게 성공을 거두어 외형적인 ‘고도성장’과 공업화를 이루었다. 그러나 여
기에는 크게 두 가지 문제가 뒤따랐는데 하나는 ‘분배정의’가 실현되지 못하여 많은
국민들이 ‘상대적 박탈감’(relative deprivation)에 빠졌다는 것과, ‘물질주의’ 가치관의
확산이었다. 이러한 경제적 상황은 사람들에게 물질적 축복의 기대에 대한 강한 동기
를 부여하기에 충분한 상황이었다.24) 특히, 위로하고 희망을 주며 용기를 북돋아 주는
교회의 메시지와 분위기는 박탈감을 느끼는 이들, 물질적 보상을 기대하는 이들에게
커다란 위안과 힘이 될 수 있었다.
그리고 도시화(urbanization)라는 사회적 상황의 변동도 교회가 정착하고 성장하
는데 일조를 하였다. 급격한 도시화는 무엇보다 공동체성의 붕괴와 정체성의 상실을
초래했다. 서로 이질감을 가지고 있는 상이한 문화적, 지역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로
23) 이원규, 한국교회의 사회학적 이해 (서울: 성서연구사, 1992), 251.
24) 노길명, 한국 종교 성장의 사회적 배경, 이원규 편집 (서울: 나단출판사, 1989),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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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되어 있는 낯설고 각박한 도시생활, 그리고 생활환경의 변화, 경제수준의 향상,
자녀교육, 직장이동 등의 이유로 끊임없이 거주지를 옮겨 다녀야 하는 도시 생활은
도시인에게서 연대감이나 소속의식을 빼앗아가 버린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종교는 소
속의식을 제공하고 삶의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그들을 결속시키고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돕는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를 찾게 되었고, 이에 따라 교회는 성장
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처럼 한국교회는 문화적, 상황적, 교회적 요인들에 의하여 성
장해 왔고, 특히 급변하는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상황이 1970년대에서 1990년대까지
의 한국교회의 성장에 결정적인 역할을 해 왔다고 하겠다.
이러한 한국교회가 둔화와 침체를 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 원인은 무엇인가?
교회성장을 둔화시킨 사회적 요인의 하나는 교회가 수행해 왔던 기능을 대신해
주는 대체 종교의 출현, 특히 여가산업의 발달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사회에서도 경
제성장의 한 부산물로 점차 여가산업(leisure industry)이 발달하기 시작하여 많은 사
람들이 휴가와 여가를 전문적인 휴식과 여가, 그리고 유흥 시설에서 즐기게 되었다.
이것은 교회 참여나 헌신을 약화시키는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되었다. 여가선업은 현
대인의 긴장해소 및 정신적 치유의 좋은 수단이 되며, 따라서 사람들의 개인적인 위
기 극복의 대안이 되고 있는 것이다.
교회 성장을 둔화시킨 또 하나의 사회적 요인은 인구구조의 변화이다. 1990년대
이후 인구의 비율이 젊은층이 줄어들고 노년층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기 시작하였
다. 이 현상은 교회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기 때문에 젊은 인구의 일반적인 감소와 장
년, 노년 인구의 일반적인 증가는 교회성장에는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 올 수 있는 것
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여성들의 취업이 증가하면서 남성보다 여성의 신도 비율이
높은 한국교회에 여성의 참여와 관심을 약화시키는데 크나큰 역할을 하였고, 이것은
교회성장 둔화와도 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한국교회의 성장을 둔화시킨 사회적 요인의 근원은 사실상 정치와 경제, 그리고
사회의 변동 상황이라 할 수 있다. 한마디로 종교에 대한 신앙의 동기가 약화되었다
는 점이다. 흔히 1인당 국민소득이 대체로 5천 달러를 넘어서면서 종교적 관심은 약
해지기 시작한다고 한다. 즉 생존 문제에 대한 절박성이 약화되면서 그 절박성에 대
한 보상 효과가 있는 종교에의 기대 심리는 감소되는 것이다. 경제성장에 따른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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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의 감소는 종교 신앙의 동기를 약화시켰을 것이고, 이것은 교회성장의 둔화에 기여
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앞서 한국사회의 어려운 정치상황이 오히려 교회성장에 도움을 주었다고
했다. 그렇다면 역으로 한국사회에서 정치적인 안정과 민주화가 이루어질수록 정치적
불안, 공포, 불만은 약화될 것이고, 이것은 나아가서 종교에의 참여를 약화시킬 것이
라고 가정할 수 있다.25) 정치적 민주화는 종교가 제공하던 사회의 심리적 안정을 대
신 마련해 주기 때문에 종교 신앙에 대한 동기는 그만큼 약해지게 되는데, 바로 이
점이 교회성장 둔화에도 관계가 있는 것이다.
교인이 교회를 이탈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교회가 돌봄(caring)과 나눔
(sharing)의 공동체가 되지 못하고, 신자 개인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보이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또한 목회자의 자질이나 능력 부족도 교인 이탈의 한
원인이 되고 있으며, 세속적인 것의 추구 역시 또 다른 교인 이탈의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불만요인은 새신자 뿐 아니라 기존 신자의 교회 이탈에도 영향을 미치
고 있다.
교회의 둔화와 침체의 또 다른 이유는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인상의 확산이라
할 수 있는 기복신앙과 물질주의, 그리고 배타주의와 집단 이기주의이다. 이기적인 현
실주의와 무속화된 개인주의의 기복신앙은 사회적 책임의식이나 공동체성 회복, 사회
윤리의 확립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특히 한국교회는 입으로는 영적 가치, 정신적 가
치, 도덕적 가치를 말하지만, 실제로는 물질가치를 추구하고 있다. 교회의 성공척도나
교인의 등급이 모두 물질로 평가되고 있으며, 교회가 과소비와 사치에 물들고 있고,
축복은 헌금의 반대급부로 이해되고 있으며, 복의 핵심도 물질적 풍요에 두는 경향이
있다. 한국에서 개신교는 가장 배타성이 강한 종교임이 드러나고 있다.26) 특히 타종교
에 대한 개신교의 공격적인 적대감과 이에 대한 타종교의 방어적인 거부감은 종교간
의 갈등뿐만 아니라, 개신교에 대한 부정적 인상을 확산시키고 있다. 한국교회는 개교
회주의에 집착함으로 개체 교회의 성장에만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할 뿐, 사회구제와
봉사에는 지나치게 인색하다. 또한 이런 이기주의는 파벌싸움과 분열을 조장하기도
한다.
25) 이원규, 한국교회의 사회학적 이해, 256-57.
26) 이원규, 한국교회의 사회학적 이해, 4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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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교회의 이러한 결과는 설교의 위기를 초래하였고, 설교의 중요성을 중요하
게 인식하게 되었다. 하지만 설교를 준비하는 설교자의 입장에서 본 현대 설교는 예
수님이나 초대교회 당시의 사도들의 순수한 복음 선포 및 그 이후의 어떤 시대보다
훨씬 다양한 변천 과정이 있었고 그에 따른 문제점도 나타나고 있다. 현대 설교가 직
면하고 있는 문제들은 그 자체가 새로운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으나 문화의 차이로
발생한 사회적 변화에 기인한 것들이 대부분이다.
제 2 절 현대 한국교회의 위기 원인으로서의 설교
1. 설교의 위기
교회사를 살펴보면 강단에 대한 변화와 도전, 그리고 새로운 시도들로 그 명맥이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김운용은 소논문 “설교의 영광의 시대는 계속
될 것인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기독교의 역사의 발자취를 더듬어 볼 때, 각 시대에서 듣게 되는
것은 생명력 없는 ‘설교의 붕괴’를 비난하면서, 설교의 혁신을 요
청하는 목소리들이다. … 각 시대는 설교의 갱신을 위한 노력들을
계속해 왔는데, 그러한 노력들은 설교의 능력의 회복을 가져왔고,
그 능력의 회복과 함께 설교가 다시 적절하게 되어지는 설교의 부
흥을 먼저 경험한다. … 그러므로 기독교의 역사는 생명력 있는
설교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며,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 있게 인도했던 설교 영광의 시대가 있었고, 강단은 무기력하고,
청중들은 설교에서 별다른 의미를 찾지 못하면서 별다른 기대도
갖지 않게 되었으며 그저 습관적으로 행해지는 설교로 가득 차 있
는 설교 흑암의 시대로 구분되어진다. 설교 영광의 시대에는 위대
한 설교의 거성들이 있었으며, 그들과 함께 교회들은 말씀의 풍요
를 누리는 시대였다. 위대한 거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를 위
해 생명을 걸었던 그 시대에는 말씀은 힘이 있었으며, 교회는 영
적 활기가 충천해 있던 시대였다. … 반면 설교 암흑기에는 무기
력한 설교자들과 형식화되고 열정을 잃어버린 설교가 자리 잡고
있었다. 허공을 치는 설교는 성도들의 삶에 특별한 의미가 되지
못하였으며, 설교가 가지는 예언적, 치유적, 교육적인 기능을 온전
히 감당하지 못하면서 설교는 그 영향력을 온전히 행사하지 못하
게 된다. 그 시대에는 교회는 사회적인 영향력을 잃어갔으며, 복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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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닌 것이 교회를 지배하였고, 혹 교회는 많은 재산과 함께 비대
하고 부요 했을지 모르지만 설교의 능력은 상실한 시대였다.27)
이처럼 교회의 역사는 마치 진자운동(振子運動, pendular movement)과 같이 설
교의 전성시대가 있었으며, 설교의 암흑시대가 있었다. 교회와 설교는 서로 상호 보완
의 관계와 상호 지배의 관계가 있었던 것을 볼 때, 교회의 위기는 곧 설교의 위기 현
상과 서로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즉 설교는 교회의 침체와 쇠퇴의 원인이 되기
도 하지만, 교회의 쇠퇴가 또한 설교의 쇠퇴 원인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다.28)
현재 한국 교회에서 설교의 위상은 매우 높다. 예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다른
요소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다. 목사를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 또한 설교에
대한 능력이다. 따라서 목사들이 가장 많이 신경을 쓰는 것 또한 설교이며, 가장 힘들
어 하는 것도 설교이다. 다른 의미로 설교는 한국 교회 타락의 원인이며, 결과이기도
하다. 한국 교회 강단에서 선포되는 많은 설교들은 한국 교회 부조리를 종합적으로
보여주기도 한다. 설교는 목사의 신학과 사상과 신앙의 결집 판으로써 목사의 본질을
잘 드러낸다. 이와 함께 성도들과 교회의 민낯을 드러내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설교는 청중들에게 부정적인 감정을 유발시키는 단어가 되어
버렸다.29) 설교에 대한 문제제기와 비판은 교회 안과 밖에서도 높아지고 있다. 설교를
행하는 목사나, 그 설교를 듣는 청중 모두가 고민과 갈등을 견디기 힘들어하고 있는
형편인 것이다. 설교를 듣는 청중들 입장에서는 목사가 강단을 지키고 있는데도 불구
하고 말할 수 없이 허전해 하고, 전혀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며,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심각한 곤경에 빠져있는 형편이고, 설교를 하는 목사의 입장에서도 설교의 상황
은 심각한 고민을 가져다주고 있다는 것은 ‘설교의 위기’의 실상을 잘 보여 주고 있다.
그렇다면 이렇게 설교가 위기를 맞이한 이유는 과연 무엇인가? 크래독(Fred B.
Craddock)은 이러한 설교의 위기에 대해 “설교에 대한 많은 비판들과 공격은 설교가
어떤 특별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설교가 전통적인 제도의 한 부분이
되어 자기 울타리 안에 안주하려고 하기 때문이다”고 말한다.30)
27) 민영진, “예언자들의 설교와 우리의 청중,” 기독교사상 506 (2001년 2월): 202.
28) 김운용, “설교의 영광의 시대는 계속될 것인가,” 기독교사상 496 (2000년 4월): 163.
29) Clyde Reid, 설교의 위기 (The Empty Pulpit), 정장복 역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5),
17; 이것이 미국 교회의 상황이었음을 지적한다.
30) Fred B. Craddock, 권위 없는 자처럼: 귀납적 설교의 이론과 실제 (As One with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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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교 위기의 또 다른 면에는 왜곡된 설교를 지지하는 청중들의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잘못된 방식으로 설교를 하는 목사들을 설교 잘한다고 추켜세우면서 은혜 받았
다고 좋아하는 청중들이 있기 때문에 목사들이 계속해서 그런 설교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설교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목사들에게 책임을 묻는 것으로 그치지 말
고 청중들의 설교에 대한 태도 역시 점검해야 한다.
현재 한국 교회 청중들은 감성적 설교만을 요구한다. 주로 자신이 ‘은혜를 받았
는가?’ 하는 것으로 설교를 판단한다. 여기서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감동을 받았다’
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감동은 “말씀이 그러한가?”를 깨닫는데서 부터 오는 감동이
기보다는 멋진 예화와 재미있는 스토리를 토해 받는 감동일 경우가 더 많다. 따라서
설교의 위기 극복은 청중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그것에 전인
격적으로 반응하는 태도가 뒤따라야 한다.
설교는 청중들을 세울 수도 있고 무너뜨릴 수도 있으며, 묶을 수도 있고 풀어놓
을 수도 있다. 또한 축복을 전할 수도 있고 저주를 전할 수도 있는데, 설교자들은 설
교를 마치 그러한 능력을 전혀 행사하지 못하는 것 정도로 이해하고 있다.31)
오늘날 설교자들은 어떤 주제에 대해서 강한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이단성이 있는 사람으로 낙인찍히는 급격하게 변화하는 시대상황 가운데 설교하고 있
다. 그저 목소리만 높이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이러한 변화에 안이하게 대처
하는 태도가 아무런 결실 없는 설교로 전락해 버리고 그러한 설교들은 다시금 설교자
들로 하여금 주저하게 만들고, 강단으로부터 위축되게 하는 것이다.32)
지금은 설교자와 청중들의 관계가 과거와는 전적으로 다르게 형성되고 있다. 설
교는 청중들과의 의사소통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교자는 강단의 권위주의에 사로잡
혀 여전히 청중들에게 일방적인 통행만을 고집하는 설교를 하기 때문에 이러한 구조 속
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거부하는 청중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는 것이다.33) 설
교가 위기를 맞게 된 이유는 설교 본래 형태의 의미를 상실한 채 급변하는 주변의 상황
들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한국교회는 ‘설교의 위기’를 겪고 있는 것이다.34)
Authority), 김운용 역 (서울: 예배와 설교 아카데미, 2003), 35.
31) Fred B. Craddock, 권위 없는 자처럼, 36-37.
32) Craddock, 권위 없는 자처럼, 45-51.
33) Craddock, 권위 없는 자처럼, 51-54.
34) 김영운, “공동체 지향적 설교로 설교위기를 극복한다,” 월간목회 222 (1995년2월),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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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교회가 ‘설교의 위기’로부터 벗어나려면 우선 설교자들이 자신에게 맡겨진
직무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이며, 얼마나 막중한 책임감을 요구하는 것인지 깨닫고
하나님 말씀의 깊은 광맥으로 들어가려고 노력해야 한다. 청중인 성도들 또한 설교가
무엇인지 제대로 인식해야 한다. 설교에 대해 잘못된 기대를 하거나 설교자에게 잘못
된 요구를 하는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단순히 귀를 즐겁게 하는 설교, 재
미있는 설교, 부담 없는 설교, 감성을 터치하는 설교를 좋아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에 대한 기대와 열망을 회복해야 한다. 설교자와 청중들 양쪽에서 설교에 대한 태도
의 변화가 동시에 일어나야 설교의 위기 상황이 타개되고, 한국 교회가 새로워지게
되는 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2. 설교의 문제점
현대 설교의 문제는 우리나라 강단에서 행해지는 설교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나
채운은 한국교회 설교의 문제점에 대해서 그 주된 원인을 성경에 대한 지식의 부족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35) 그는 이러한 지식의 부족을 두 가지 측면에서 언급하였는
데 첫째로, 안식일과 주일, 십일조, 복과 은혜와 같은 신구약의 관계에 대한 이해부족
과 둘째로, 원문에 충실하지 못함으로 인한 성경 본문에 대한 이해 부족이라고 하였
다.36)
한국 교회 설교의 위기를 제대로 진단하기 위해서는 설교자의 문제에 초점을 맞
추어야 한다. 설교자사가 설교의 주체이기 때문이다.37)
35) 나채운, “성경에 비쳐본 한국교회 설교의 문제점,” 성경과 설교 (서울: 도서출판 한국성서
학, 1993), 19.
36) 나채운, “성경에 비쳐본,” 19-28.
37) 이하의 내용은 기독연구원 느헤미야(원장: 김형원 목사)가 2015년 6월 15일 개최한 한국
교회 개혁을 위한 연중포럼에서 ‘한국교회 설교,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발표한 내용을
필자가 직접 참가하여 듣고 요약 정리한 내용이다. 이날 김형원 목사를 비롯해 배덕만 교수
(건신대학원대), 권연경 교수(숭실대) 등이 발제자로 나서 한국교회 설교의 문제점과 대안을
모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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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설교에 편중된 예배의 문제
한국 교회의 예배가 설교에 편중되어 있다는 것은 설교 자체의 문제라기보다 한
국교회 예배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이다. 전체 예배에 있어서는 설교뿐만 아니
라 찬양과 참회와 감사와 기도 그리고 봉헌과 위탁의 모든 예배 요소들이 다 같이 중
요하다.38) 그런데 예배가 설교를 위하여 있는 것처럼 인식되어지고 예배에 있어 지나
친 설교 강조가 설교의 힘을 상실케 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또한 한국 교회는
1주일에 최소한 3번 이상의 예배를 드리는데 이는 부교역자가 없는 담임 목회자의 경
우 최소한 1년에 156회의 설교를 해야 하는 형편이다. 여기에 금요예배와 새벽예배까
지 더한다면 그 설교의 횟수는 셀 수 없을 정도이다. 이렇게 엄청난 설교사역을 해야
한다는 사실은 설교자의 수명을 단축시키고, 이는 다시 예배의 부실과 교회 성장의
둔화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부흥은 예배와 말씀의 능력을 회복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부흥을 경험하는 사람
은 거룩한 예배를 회복하게 되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된다. 또
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가 열려질 뿐 아니라 이 말씀에 대한 갈망을 갖게 되는
특징을 가진다. 설교는 교회의 안과 밖을 구별하지 않고 선포되고, 죄인을 회개케 하
는 강력한 역사로 나타난다. 부흥의 역사는 성경 말씀이 그냥 문자로 그들에게 나타
나지 않고, 살아 있는 생생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며, 지적인 차원에 그냥 머물
게 하지 않고 마음에서 체험되어지고 변화되어지고 뜨거워지는 차원으로 승화된다.
지금까지 배웠던 성경 말씀을 실천하고자 하는 열심을 갖게 된다.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부름 받은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이다. 예배는
교회의 가장 중심적인 활동이며 본질적 요소이다. 또한 예배는 교회의 존재이유이자
원동력이다. 무엇보다도 교회의 모든 사역과 삶은 예배를 위해 존재한다. 이러한 점에
서 예배는 교회의 존재이유이며, 사명이자 특권이며, 하나님의 백성을 개혁하고, 갱신
하고, 부흥을 시킴으로써 교회성장을 가져오는 가장 탁월한 수단이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교회의 예배는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우리의 예배 행
위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교회에서 일정한 시간에 드리는 ‘모이는 예배’와 흩어져 나
38) 박은규, 예배의 재발견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90), 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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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세상을 섬기기 위해서 삶으로 드리는 ‘흩어지는 예배’와의 괴리현상이다. 또한 하
나님께 최고의 값진 것을 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을 받으
려는 기복적인 예배이다. 그 외에도 예배 전체를 목회자가 지배하고 독주하는 예배,
역동성의 결여로 정체되고 의식화되어지는 예배, 그리고 성찬이 소홀히 된 예배이
다.39) 이와 같이 화석화되어지고, 무기력해진 예배, 그리고 기복으로 가득한 미신적인
예배를 갱신 하려는 것은 개혁자들의 노력이었으며, 개혁교회 예배 전통에서 꾸준히
추구해 왔다. 엄밀한 의미에서 예배의 개혁은 예배의 부흥과 연결된 용어이다.40) 에베
소 교회의 부흥이 일어났을 때에도 그들 속에 예배의 회복운동이 일어났으며(행
19:17-29), 예루살렘 교회의 부흥이 있을 때에도 그들 속에 예배를 위한 회복이 가득했
고, 주의 이름을 높이는 일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아름다운 예배의 회복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예배의 회복과 예배의 부흥이 목회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예배, 하나님의 신비 앞에서 즐거워하는 그런 예배를 실천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목회자가 먼저 예배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하고, 예배의 본질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있어야 한다. 복음이 중요하기에 문화를 고려하는 것이며, 사람들의 취향이나
필요성에 대하여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지만, 언제나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 사건이 중
심을 이루어야 한다. 예배자들이 어떻게 예배를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예배는 달라진
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 성경적인 예배이다. 예배는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
과 부활을 선포하고, 또한 행하는 것이다. 예배는 예수 안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구속
을 찬양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예배는 목표 지향적이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향해야 한다. 예배의 중심이 예수가 될 때 예배를 위한 모든 목표가 성취된다. 그러
므로 말씀과 성만찬의 균형을 이루어야 하고, 증인의 삶으로 이어지는 예배여야 한다.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일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지만, 전도와
예배를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 불신자를 위한 것이 전도이지만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예배는 회중의 참여와 역동성이 있어야 한다. 오늘 우리 예배는 여전히 회중
들을 관람자로 만들고 있다. 따라서 목회자는 회중들로 하여금 어떻게 적극적으로 예
39) 김해철, “한국교회의 목회진단과 미래 목회의 처방,” 신앙과 신학 1 (2000): 91.
40) 김운용, 한국교회의 영적 부흥과 리더십: 한국교회 예배와 설교의 부흥을 중심으로, 한국
교회의 영적 부흥과 리더십: 제 1, 2회 소망신학포럼 (서울: 장신대대학원, 2006), 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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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참여자가 되게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나. 성경 이해에 관한 문제
한국교회는 초기 복음이 들어올 때부터 남다른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 선교사들
이 한국에 도착하기도 전에 성경번역 작업이 시작된 것은 이후에 있을 한국의 복음화
에 큰 도움이 되었다. 이러한 배경 위에 선교사들은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의 권위를
열심히 가르쳤으며, 성경공부는 교육에 대한 관심이 많은 한국인에게 자연스럽게 복
음이 확장되는 계기가 되었고, 1907년 평양 대부흥의 토양이 되었다. 민경배에 의하면
한국교회의 사경회는 언더우드(Horace G. Underwood)가 서울에서 1892년에, 그리고
평양에서 1898년 1월에 각각 처음 열었다.41) 두 주일 성경을 가르치고 그들을 선교
일선에 조사(助司)로 보냈다. 1897년과 1898년에 다섯 개의 신학반(후에 신학교)이 생
겼고 165명의 학생들이 공부하였다.42) 장로교와 감리교 선교사들은 교파를 초월해 성
경공부, 기도, 전도를 축으로 한 사경회를 가장 중요한 사역으로 여겼으며, 사경회가
부흥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만들어 준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그 후로
신학반은 전국으로 퍼졌으며 1902년 평양에도 300여 명이 참석하는 신학반이 있었
다.43) 대부분의 성경공부 모임은 겨울에 이루어졌으며, 선교사들의 성경공부 모임은
여름 중 8월에 이루어졌다. 이같은 사경회는 매해 거의 한 주일이나 열흘 정도 열렸
다. 데이비스(George T. B. Davice) 선교사는 보고하기를 “그들은 다소 케직 사경회
와 놀드필드 연회의 노선을 모델로 삼았지만, 영국이나 미국의 모임보다 더욱 하나님
의 말씀을 연구하는 데만 매진하였다”고 하였다.44) 이어서 “한국 교회의 능력의 비결
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영양분을 섭취해 왔다는 사실에 있다.”45)
1903년 로버트 하디(Robert Hardie)의 회심으로 촉발된 원산 부흥운동이 성경공
부와 기도회로 모인 기간 동안 시작되었다는 사실과, 1907년의 평양 대부흥운동 역시
41) 민경배, 한국기독교회사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1), 252.
42) 이만열, 한국기독교사 특강 (서울: 성경읽기사, 1985), 82.
43) William Blair and Bruce Hunt, 한국의 오순절과 그 후의 박해 (The Korean Pentecost
and the Sufferings Which Followed), 김태곤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5), 66-67.
44) George T. B. Davis, Korea for Christ (New York: Fleming H. Revell, 1910), 39.
45) Davis, Korea for Christ,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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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대현 교회에서 모인 겨울 남자 사경회 기간 동안에 발흥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은 부
흥운동과 사경회가 처음부터 밀접한 연계성을 지니고 있었음을 보여준다.46) 내면적
신앙인 말씀 중심의 ‘영성’은 개인적인 감동과 영적 구원에 대한 확신만으로 특정 지
어지지는 않았다. 따라서 민족과 민중의 고난 속에서도 교인들은 말씀에 심취하면 할
수록 섭리적 희망을 놓지 않는 민족교회의 에너지원이 되었다.47) 이런 의미에서 설교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진단해야 한다. 설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능력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설교자가 성경을 해석하는
능력이 부족하면 설교는 난관에 부딪친다. 출발부터 삐걱거리게 되는 것이다. 신학교에
서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과정을 배우지만 졸업해도 여전히 설교는 큰 부담으로 다
가온다.
그렇다고 설교를 안 할 수가 없기에 두 가지 방향으로 출구를 찾게 되는데 하나
는 큐티 묵상 수준의 성경이해를 바탕으로 설교를 하는 것이다. 원어나 다른 번역본
을 통해 본문을 좀 더 정확히 이해하고,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고, 다양한 주석과 참고
자료들을 종합하는 등 해석학적 과정을 거쳐서 스스로 성경을 해석해야 하는데 그럴
능력이 없기 때문에 목사가 되기 전부터 해오던 큐티 수준의 묵상 결과를 기초로 설
교를 작성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설교는 어떤 본문을 설교해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게 된다. 적용 또한 어떤 한계를 넘어서지 못한다.
이와 같은 문제의 해결책으로 설교자는 예화 중심적 교양 설교를 선택하게 된다.
성경본문의 광맥으로 깊이 들어가기보다는 인상적인 구절이나 단어, 혹은 개념을 몇
개 찾아내고 그것과 관련된 감동적이고 교훈적인 예화들을 적절히 배치함으로써 이해
하기 쉽고 감동도 줄 수 있는 설교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또한 설교자
로 하여금 성경을 연구하게 하기보다는 예화를 수집하는 일에만 열을 올리도록 만든
다. 이러한 설교는 설교가 아니라 ‘교양강좌’에 불과하다.
신학이 결여된 강해설교도 문제다. 강해설교는 가장 안전한 설교 방식임에는 분
명하다. 하지만 많은 설교자들이 정작 강해설교가 무엇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지 잘
모른다는 것이다. 단지 성경을 풀어서 설명을 하고, 적용을 하면 강해설교가 되는 것
으로 착각한다. 그 결과 설교가 단순히 일반 교인들도 하는 묵상의 수준을 벗어나지
46) 박용규, 평양대부흥운동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0), 19.
47) 서정민, “말씀과 부흥,” 월간목회 360 (2006): 4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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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하게 되어 설교를 오랫동안 들어온 교인들은 본문만 들어도 목사가 어떤 설교를 할
지 예상할 수 있게 된다.
진정한 강해설교는 신학적인 요소를 듬뿍 담고 있다. 성경 한 구절을 이해하기
위해 성경 전체가 거론되고, 관련된 신학이 총동원되어야 한다. 이런 것이 진정한 강
해설교이다. 따라서 좋은 강해설교를 위해서는 신학적인 기반이 튼튼해야 한다. 하지
만 지금 한국 교회 일반신자는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신학적 훈련을 받았다고 하는
목회자까지도 신학을 너무 경시한다. 신학교를 졸업한 이후에도 신학서적 보다는 말
랑말랑한 책들(교회성장, 설교집, 설교에 도움이 될만한 수필이나 베스트셀러, 예화집
등)만 읽는다. 이런 상황에서 매주 설교를 하다 보니 성경을 연구해도 깊이가 없고,
성경을 이해하기 위한 신학적 토대를 계속해서 넓혀가지 못한다.
설교에 대한 훈련 부족과 설교 준비 시간의 부족은 필연적으로 설교 표절로 이
어지게 된다. 그러므로 설교 표절은 새삼스럽거나 놀랄만한 일이 아니라 현재와 같은
한국 교회 토양에서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다.48) 보통 다른 사람의 설교를 상당
부분 베끼는 경우, 남의 설교들을 짜깁기해 자신의 것처럼 둔갑시키는 행위, 다른 사
람의 예화를 마치 자신의 것 인양 이야기하는 행위 등을 설교 표절이라고 말할 수 있
다. 하지만 설교 표절은 다른 사람의 생각을 허락도 없이 빼내오는 도둑질과 같은 것
이다. 교인들에 대한 기만행위다. 목사로서의 직무유기다. 설교의 본질을 부정하는 행
위가 되는 것이다.49)
이와 같은 설교 표절의 원인은 여러 가지다. 설교의 횟수가 너무 많다는 것, 설
교자로서의 충분한 훈련을 받지 못했다는 것, 설교를 잘 하는 목사로 인정받고 싶은
욕망을 갖고 있는 것, 인터넷의 발달로 손쉽게 설교들을 구할 수 있다는 것 등이다.
하지만 이러한 원인을 뒤집는다면 표절 처방도 가능하다. 설교 횟수를 줄이면 된다.
설교 훈련을 잘 받으면 된다. 목회성공주의와 교회성장주의, 자기과시의 유혹에서 벗
어나면 된다. 목사로서의 역할을 재인식하면 된다.
48) 정장복, 설교사역론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0), 78.
49) 정장복, 설교사역론,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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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비복음적인 설교문제
현대교회의 설교는 “～을 해야 한다”는 율법적인 명령이 복을 받고, 구원을 얻는
조건으로 선포되는 율법적 요소, 인간의 심리 이용을 통한 효과를 노리는 심리적 요
소, 그리고 어떤 신앙적인 입장의 일면만을 강조하는 요소들 때문에 비복음적인 설교
라는 비판을 듣고 있다.50) 신앙의 모든 내용을 설교의 내용으로 삼을 수 있어야 하는
데, 임박한 말세의 징조나 개인주의, 경건주의, 그리고 성령 체험만을 선포하는 것이 설
교의 문제점이다. 이는 지나치게 교회 성장과 부흥에 집착한 결과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
하고, 성경에 대한 정확한 해석보다는 목회 프로그램의 방법을 위해서 성경본문 말씀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설교가 상업적으로나 세속적인 행복 추구를 위한 방편으
로, 그리고 병 고침이나 복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였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잘 이해하려면 설교자의 바른 신학적사고와 건전한 인
격도 중요하다. 설교는 설교자의 신앙 수준을 보여준다. 목사가 되기로 작정했을 당시
에는 “부름 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고 하는 찬양을 부르며 하나님의 영
광만을 구하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삶을 살겠다고 헌신을 다짐하지만 목사가 되고,
목회를 하다보면 점점 욕심이 생긴다. 더 큰 예배당을 지어 인정을 받고, 영광을 누리
려고 한다. 이러한 모습 속에서 과연 제대로 된 설교가 나올 수 있겠는가? 물론 말과
행동이 전혀 다른 설교를 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 자신의 삶의 모습을 대변하는 엉뚱
한 설교가 나올 수밖에 없다. 아무리 멋진 설교를 외친다고 해도 목회자의 삶이 그것
과 부합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마치 헤롯의 포효처럼 사람들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하고, 스스로 침몰의 길로 이끄는 것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좋은 설교자가 되려면
먼저 좋은 신자가 되어야 한다.
이원론적인 신학도 문제다.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과 청중들의 삶을 이어주는 것
이다. 따라서 성경의 메시지를 오늘을 사는 청중들에게 전달하려면 신학적 해석 작업
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러한 작업을 소홀히 하면서 설교를 작성하다보면 자칫 이원론
적인 신앙을 부추기는 쪽으로 나아가게 만들 수 있다. 즉, 청중들의 종교적 삶과 사회
적 삶을 분리하는 이원론, 그리고 개인적 삶의 영역과 사회구조적 영역을 분리하는
50) 박근원, 오늘의 설교론 (서울: 기독교출판사, 1980),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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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론적 설교를 하게 되는 것이다. 목사를 비롯해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생활을
잘하고, 종교적인 열심을 내면 신앙이 좋다고 생각한다. 신앙을 판별하는 기준 또한
기도, 예배, 전도, 헌금, 봉사 등이다. 종교생활을 잘 하는 것을 신앙이 좋은 것으로
착각하게 된다. 교회 외부에서의 삶을 주목하지 않는다. 이러한 이원론을 부추기는 것
이 목사의 교회 중심주의, 훅은 교회 환원주의적 경향 때문이다.
목사의 일터는 교회다. 목사의 성공여부는 교회에서 판가름 난다. 목사의 권력은
교회에서 나온다. 결국 이러한 사고방식은 설교의 구성, 적용, 예화 등 모든 부문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어떤 설교를 해도 결론은 교회 생활 잘하라는 쪽으로 귀결되게
한다.
개인과 사회를 구분하는 이원론도 문제다. 교회 환원주의와 더불어 목사를 사로
잡고 있는 것이 바로 사회-구조적 차원을 무시하고 오직 개인윤리만 강조하는 이원론
이다. 하지만 우리의 실제적 삶은 개인적 영역과 사회-구조적 영역과 뗄 수 없다. 따
라서 반드시 개인적 윤리와 함께 사회-구조적인 윤리에 대한 강조가 뒤따라야 한다.
현재 많은 교회에서 선포되는 설교는 어떤 본문을 설교해도 결론은 교회생활 잘
하라는 것, 그리고 도덕적으로 살라는 것으로 귀결되고 있다. 목사의 신학이 그러하니
설교도 그러한 것이다. 결국 목사가 이원론에서 탈피해 통합적 세계관에 기초한 신학
을 견지하고 있어야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고, 그 바탕 위에 바른 설교를 할 수 있게
된다.
라. 청중들과의 관계에서 초래되는 문제
설교를 듣기 위하여 교회에 나오는 현대 청중들은 자기들의 삶의 문제를 들고
오며, 그들의 삶의 정황에 호소하는 적절하고도 믿을 만한 말씀을 듣기를 바라는 사
람들이 많다.51) 인간의 윤리와 도덕의 기준은 그 근본에 있어서는 동일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 가치관은 현대적 문화에 따라 상당히 다른 점이 많다. 마틴 로이드 존스
(D. M. Lloyd Jones)는 21세기에 있어서의 설교의 위기에 대하여, 21세기에는 매스미
디어의 발달로 인하여 진리와 지식에 관한 정보를 독서나 설교에 의지하지 않는 시대
51) Bill Hybels, 현대 설교, 어떻게 할 것인가 (Mastering Contemporary Preaching), 김진우
역 (서울: 도서출판 횃불, 199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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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하였다. 이러한 시대적 경향은 교회에 영향을 미쳤으며 청중들의 언어와 설교
그리고 청중들의 사고방식에도 영향을 끼쳤다고 하였다.52) 존 스토트(John Stott)는
설교에 관하여 현대 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점으로서 현대인들의 반 권위적인 분위기
와 인공두뇌학의 혁명 및 복음에 대한 확신의 상실 등 세 가지 사실을 들어 지적하였
다.53)
설교는 일방통행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아니라 쌍방통행이다. 설교자와 청중들 사이
의 관계에서 상호작용이 설교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될 때, 설교의 위기가 초래된다.
어떤 설교자는 마치 청중들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설교해서 문제고, 다른 설교자는 지
나치게 청중들을 의식한 결과 설교의 핵심조차 변질시키기 때문에 문제가 되기도 한다.
설교자가 청중들의 삶의 정황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현실 세계를 살아가는 청중들의 삶과 연결시키는 것인데 청중들의 삶을 모르니 설교
를 제대로 할 수 없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속에서 어떻게 적용하면서 살아
가야 하는지 바른 지침을 제시해주지 못한다. 결국 설교는 편협한 종교적인 삶만 강
조할 수밖에 없다. 이런 점에서 다양한 이유로 다른 직업을 갖게 되는 목회자들의 경
험이 오히려 긍정적인 기능을 할 수 있다. 설교자는 최대한 텍스트(성경)뿐만 아니라
컨텍스트(세상)을 이해하려고 애써야 한다.
청중들의 상황과 타협하는 설교도 문제다. 청중들의 사정을 너무 잘 알아서 그것
에 부합하느라 성경 메시지를 변형시키기도 한다. 그들이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보다는 그들이 원하는 것을 들려주고, 그들이 싫어하는 것을 회피하는 것이다.
자칫 청중들이 설교를 통해 상처를 입지 않을까 염려하며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지 못
하는 설교자가 있다. 마음이 약해서 청중들에게 부담을 주는 설교를 주저하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개인적인 권면이나 성경공부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
려주어야 한다. 반대로 목사 자신이 성공과 권력 지향적이어서 돈과 권력이 교회를
더 풍성하게 만들며 복음 사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확신 때문에 돈과 힘이 있는 청
중들에게 아부하는 설교를 하는 경우도 있다. 어떤 경우든지 청중들과 타협하는 순간
설교는 갈 길을 잃게 된다.
52) D. M. Lloyd-Jones, 목사와 설교 (Preaching and Preachers), 서문강 역 (서울: 기독교문
서선교회, 1999), 15.
53) Stott, 현대 교회와 설교,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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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감성적 설교의 문제
스토트는 말하기를, 오늘날의 교회가 복음에 대한 신뢰를 상실했다는 것이 설교
를 방해하는 가장 근본적인 요소라고 하였다.54) 이것은 청중들이나 현대인의 삶에서
오는 문제라기보다는 설교자의 문제에 해당한다. 설교자 자신이 복음에 대한 신뢰를
상실했다면 그것은 더 이상 설교라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청중들을 부정적으로 의식하는 설교의 또 다른 측면은 청중들에게 ‘감동’을 주어
서 울리고 웃길 수 있는 설교를 좋은 설교라고 생각하는 설교자들이 있다. 물론 성경
의 진리를 잘 대변해줄 수 있는 예화를 통해 큰 감동과 기쁨을 맛볼 수도 있다. 하지
만 그것이 과도하게 될 때 머리와 꼬리가 뒤바뀌는 것이다.
감동과 즐거움 그 자체가 목적이 되면 설교자는 개그맨이나 예능 사회자처럼 입
담으로 신자들을 휘어잡으려고 연기를 하게 되고, 자신의 삶이나 경험과는 상관없는
감동적인 예화를 찾는데 혈안이 된다. 더 감동적으로 만들기 위해 원래 없던 내용을
집어넣어 조작하는 일도 감행하게 된다. 이것은 설교에 어떤 ‘느낌’이 올 때, ‘은혜’를
받았다고 착각하는 교인들과 영합하는 것이며, 그렇게 해서 ‘은혜로운 설교자’라는 칭
찬을 듣고 싶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다.
이와 같은 감동이나 은혜를 통해 신자들로부터 칭송을 받는다면 설교의 영광은
하나님이 아니라 설교자의 것이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탈취하는 것이다. 청중인 신자
들에게도 문제는 발생한다. 은혜로운 설교는 수많은 종류의 쾌락처럼 중독성이 있다.
신자들은 감상의 안개에 취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수가 어디에 있는지 놓치게 된다.
그 결과 우리가 따라가고 있는 이 세대의 문제가 무엇인지 살피지 못하는 감동, 나의
어떤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하는지 자기 성찰을 하지 않는 열정,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
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모르는 감정으로 전락하게 된다.
설교는 성경본문의 말씀을 전파한다는 의미와 택함을 받은 설교자가 그 시대의
문화를 통하여 신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진리를 해석하여 선포하고 이 진리
를 사람들의 삶에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설교자의 설교가 신자들에
게 올바르게 전달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 원인은 설교 자체의 문체가 일반 사람들
54) Stott, 현대 교회와 설교,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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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해하기 힘든 복잡한 말이나 용어를 사용하는 경향으로 설교가 이해하기 어렵다
는 것이며, 또 다른 이유는 설교자와 신자가 서로 다른 문화에서 살고 있다는 것이다.
설교자는 연구를 통하여 어느 정도 기독교 문화와 기독교 전통에 대하여 이해하고 이
러한 바탕 에서 설교를 하지만 신자들은 이러한 이해 없이 설교를 듣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니 설교를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를 하게 되는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이유로 인하여 한국 교회는 설교의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 외에도 설교의 이론과 실제에 대한 교육과 훈련이 부족하였고, 설교의 내
용과 설교자의 실제 삶과 인격이 너무나 많은 괴리감, 그리고 예언자적 선포가 수반
되지 못하는 지극히 획일적이면서도 도피적인 설교들이 강단을 위협하고 있다.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여 청중들이 그 안에 포함된 진리를 자신들의 삶
에 직접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하지만 현대 청중들의 삶은 성경에 등장하는
시대적 배경과는 큰 차이가 있으며, 설교자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명확한 답을 내릴 수
없는 어려운 주제들이 많으며 이것들이 현대 설교의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다. 현대
설교는 청중들의 삶에서 오는 무거운 주제들로 인한, 그리고 설교자로 인한 여러 가
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하나님의 속성에 따른 설교전달을 위해 타파
해야 할부분이다.
3. 위기 극복을 위한 방법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문제를 지니고 있는 한국교회의 강단에 갱신을
가져오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여러 가지 답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설
교자들의 설교에 대한 인식과 전환, 그리고 설교자의 자기이해이다. 이것은 설교자들
이 설교를 어떻게 이해하고 자신이 이해한대로 설교사역을 감당하고 있는가 하는 문
제이다. 그 다음이 설교자들이 자기를 어떻게 인식하느냐 하는, 설교자의 자기 정체성
에 관한 문제이다. 설교는 예수께서 지상에 남겨진 자들에게 하신 지엄한 명령이다(행
1:8). 그렇기 때문에 많은 설교자들은 수렁에 빠진 설교를 건저내기 위하여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이다.
설교의 방법 또한 청중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전통적 설교 방법인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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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적 설교에서 귀납적인 설교로 방향을 전환하고, 설교자 중심적인 접근에서 청중 중
심으로, 지시적인 방법에서 비지시적인 방법으로 설교의 중심을 바꾸어야 한다. 청중
들의 개인적 경험과 의식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다. 설교에 있어서
청중은 파트너로서, 설교자와 함께 목적지를 향하여 나아가야 한다. 특히 설교자는 설
교의 순간에 청중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하도록 하여, 설교가 설교자와 청중이 함께 공
유하게 만들어야 한다. 연역적이면서도 지시적이고, 명제적이면서도 권위적인 전통적
설교에 새롭고 신선한 개념의 성경적 설교로의 변화가 요구되어진다. 그동안의 설교
는 하나의 주제를 정한 후 성경 전체에서 자신의 입에 맞는 성경구절들을 주석적 타
당성도 없이 마음대로 끌어와 자신의 논리나 주장을 펴 나가는 ‘제목설교’에 치우쳐
있었다. 그러나 성경적 설교는 형식의 다양성과 귀납법적 접근의 유연으로 설교를 효
과적이며 풍성하게 만들어 준다. 아무리 훌륭한 설교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문자
로 작성된 설교로 끝난다면 의미가 없다. 설교는 선포되기 위하여 작성된다. 그리고
선포되는 설교는 그 내용과 형식에 있어서 마땅히 성경적이어야 한다.55)
가. 성경 중심적 설교
성경적 설교란 성경연구를 통해 성경의 핵심적 사상을 먼저 파악한데서 나온 것
이다. 종교 개혁가들은 “오직 성경”(Sola Scriptura), “모든 성경”(Tota Scriptura)이라
는 표어로 성경적 설교의 내용을 묘사했다. 오직 성경만을 설교해야 한다는 의미는
설교자가 인간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가감 없이 선포해야 한다는 의미
이다. 그리고 모든 성경 곧 성경 전부를 설교한다는 것은 구약과 신약을 항상 연관해
서 보아야 한다는 점과 함께 신구약 전체를 계시적 구조 속에서 중심되신 예수 그리
스도의 구속사상을 선포해야 한다는 것이다.56)
이러한 종교 개혁가들의 오직 성경, 모든 성경의 원리는 성경이 내포하고 있는
영역인 교리와 실천적인 윤리를 전부다 포함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리고 복음의 현재
성과 미래성을 동시에 강조해야 한다는 것이다.
55) 정광명, 설교의 유형과 미래설교 유형의 모델, 52-53.
56) 정성구, “설교학 신학서설-성경적 설교의 내용을 중심으로,” 신학지남 47 (1980년 12월):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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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경 중심의 설교는 성경본문이 증거하는 중심 메시지를 전제로 하여, 설교가 성
경본문이 제시하는 것과 일치할 때 가능해지는 것이다. 즉 단순히 성경에 관해서가
아니라 성경이 설교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57)
나. 복음 선포적인 설교
복음이란 “기쁜 소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인간 구속을 내용으로 하는 것
으로 성경의 핵심 주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 부활과 승천, 재림,
영원한 나라 등의 내용은 성경의 본질이며 이 내용을 듣는데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
다. 이런 복음의 내용을 선포적으로 전하는 설교를 일반적으로 ‘케리그마 설교’라 부
른다. 설교자는 이 케리그마를 전해야 하고 성경은 그 근본적인 가르침을 위하여 우
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분명히 전해야 한다.
화란의 칼빈주의 설교학자 훅스트라(T. Hoekstra)는 개혁파 설교의 두 가지 요건
을 제시하였다. 첫째, 오직 말씀만 증거 해야 한다. 교회가 어두어진 때는 항상 성경
에 기초하지 않은 설교가 판을 치고 있었다는 사실을 교회가 증명한다. 둘째, 하나님
의 말씀 전부를 설교해야 한다. 이것은 성경 전체의 계시 체계를 바로 본다는 말이며
그것은 교리와 윤리,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죄와 용서를 동시적으로 볼 줄 알고 설교
되어져야 함을 의미한다.58)
에릭 알렉산더는 복음 설교의 5가지 원리를 다음과 같이 말한다. ① 성경은 오류
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교의 유일한 텍스트북이다. ② 복음의 주제는 예수 그
리스도이시다. 그리스도만이 죄인들의 유일한 구원자이시다(행 2장). ③ 성경 전체가
그리스도의 구원을 증거 한다(눅 24:27).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이 성경의 모든 말씀을
통해 죄인을 구원하시는 사역을 행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해야 한다. ④ 우리를 구원하
는 것은 성경이 아니라 그리스도이시다. 성경은 다만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를
계시할 뿐이다. ⑤ 설교는 2가지 요소를 가진다. 즉, 설교는 복음전파 또는 선포(고후
5:19)와 권면(20절)으로 이루어진다.59)
57) 김운용, 새롭게 설교하기 (서울: 예배와 설교아카데미, 2005), 162.
58) 정성구, “81년도하기교역자수련회강의,” 기독신보, 1981년 8월 8일.
59) Don Kistler, 최고의 개혁신학자들이 말하는 설교개혁 (Sola Scriptura), 조계광 역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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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청중의 필요에 알맞은 설교
한국교회의 문제 중에 하나는 설교에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었는데 그 후, 생활
에는 아무런 변화가 뒤따르지 않는다는 점이다.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았다는 말은
하지만 실제 생활 속에서는 말씀과는 무관한 삶을 살기가 일쑤이다. 설교를 듣고 은
혜 받는 일에는 익숙하지만 생활 속에서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은 별개의 것이 되고
감동과 열광은 있는데 적용이 없다.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는 성경 본문의 뜻을 살피고 탐구하는데 힘을 쏟는 동시에
청중들이 안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가를 파악해야 한다. 현대인들의 문제점과 생활구
조, 그리고 사고방식을 복음으로 분석하여 복음의 조명으로 청중들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와야 한다. 삶을 떠나서 존재하는 메시지는 없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설교자가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한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 그리
고 성령의 능력과 임재 안에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 또한 그 말씀에 가장 먼저 순종
해야 한다. 설교는 개인적인 동시에 인간의 전 영역에 의미를 주고 변화를 가져온다.
생활 속에 구체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적용을 할 때, 그 설교는 참된 활력성이
있는 설교가 되는 것이다.
라. 청중을 이끄는 설교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은 많은 설교에서 청중을 이끄는 방법을 사용하셨으며
상대자에 대한 효과는 즉각적이었다. 오늘날 강단에서 행해지는 대부분의 설교가 일
대 다수의 의사 전달 관계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청중을 이끄는 설교
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설교 원고를 그대로 낭독하거나, 아무런 감정적인 변화를
보이지 않고 동일한 톤의 음성으로 일방적인 내용의 설교를 하는 것은 청중들의 관심
을 흩트리며 설교에 집중할 수 없게 하는 요인이 된다.
청중을 이끄는 설교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청중들에 대한 분
석이 있어야 할 것이다. 청중들의 지적상태, 그들의 주된 관심사, 그리고 설교를 통해
생명의말씀사, 2003), 243.
33
얻고자 하는 것들이 무엇이며, 또한 그들에게 필요한 목회적 차원에서의 도움이 어떤
것들인지를 정확히 파악한 설교자는 청중이 원하는 질문을 할 수 있으며 청중들은 그
해답을 설교로부터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오늘 설교자들에게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설교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이것이 흔들리기에 많은 설교자들이 삶과 행
동을 바꾸어 놓을 만큼의 능력이 넘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도 열정 없는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다. 설교는 운동력이 있어 살았고, 따라서 사람들의 심령과 골수를 찌
르고 쪼개는 능력이 있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다.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한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 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행 20:24). 여기서 바울이 말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 하는 일”엔 설교가 포
함되어 있다. 그러므로 설교는 목숨을 내걸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복음을 증거
하는 행위라는 바울사도의 증언이다. 설교는 인간의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설교를 통하여 설교자들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확신
해야 한다. 종교 개혁시대 설교자들은 바로 이 사실을 믿고 확신하고 있었다. 그들은
믿고 확신하며 고백하기를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분으로,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심을
믿고 확신하였다. 이에 그들은 철저하게 “오직 말씀으로” 돌아갈 것을 선포하였고, 더
나아가 성경이 말하게 해야 한다고 외쳤던 것이다. 이러한 ‘살아 숨 쉬는 설교’, 곧 ‘성
경적 설교’가 한국교회 강단에서 선포되지 아니 함으로서 현재의 한국교회를 ‘설교 위
기의 시대’라 말하는 것이다.60)
그러므로 필자는 한국교회 청중들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고, 청중들의 실제적
인 필요를 분석하고, 청중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속성에 초점을 둔
성경적 설교를 한다면, 청중들은 설교자의 설교를 듣고 마음의 문을 열 것이며, 이 말
씀에 경청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될 것이다. 여기에 대해 필자는 설
교자가 성경적 설교를 선포함으로 신자들이 설교자에게 순종하게 하는 것이 아니요
성경적 설교를 통하여 오직 청중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 지게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60) 정성구, 한국교회와 설교 - 교회발전을 위한 설교개발 (서울: 쿰란 출판사, 1993), 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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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설교자가 온전한 성경적 설교를 선포할 때
생명력 넘치는 말씀의 능력으로 성도들이 변화되고 더 나아가 주님의 몸 된 교회가




하나님의 속성에 초점을 둔 성경적 설교의 이론적 기초
본장에서는 2장에서 제시하는 한국교회의 위기와 그 원인으로 나타나는 설교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제시되어지는 성경적 설교에 대한 바른 이해를 위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성경적 설교가 등장하게 된 배경을 분석하고, 성경
적 설교의 특징과 형식, 그리고 형태와 원리를 개괄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제 1 절 하나님의 속성에 초점을 둔 성경적 설교의 배경과 정의
설교자라면 누구나 ‘성경적 설교’를 선포해야 한다. 설교자는 자신의 설교가 최소
한 성경말씀에 중심을 두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분별력을 가져야만 한다. 성경적
설교란 단순히 성경에 대해 말하거나, 그것으로 교리논쟁을 하는 것이 아니다. 성경적
설교란 성경본문이 말하게 하는 것으로 설교자가 성경이 말씀하는 주님의 음성에 귀
를 기울이고, 들려지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음성을 가감 없이 전할 때만 가능한 것
이다. 때문에 설교자의 성경에 대한 관점은 매우 중요하다. 설교자의 성경에 대한 자
세는 종교개혁자들과 같이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말씀하신다.’는 확
신을 가져야 한다.”61)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통로이기에 종교개혁자들은
“오직 말씀으로”(Sola Scriptura) 돌아가는 것을 강조했고 “성경이 말하게 해야 한다”
고 주장하였다.62) 한편 성경적 설교를 위해서는 신구약 66권 모두가 하나님의 감동으
로 기록되었음을 확신해야한다. 성경의 모든 말씀에는 한 분 하나님의 속성이 담겨
있으며 또한 성경 사건마다 하나님의 속성에 의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음을 믿어
61) 정규철, 성경 무오(역사적 증명) (서울: 그리심, 2003), 11-19.
62) 김남준, 교회의 갱신과 설교의 회복,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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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63)
1. 성경적 설교의 배경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자에게 전달하여 그들에게 은혜를 끼침으로써 삶을
변화시키는 일이다. 설교의 가장 중요한 도구는 “오직 말씀”(Sola Scriptura)으로 “성
경 전체”(tota Scriptura)이어야 한다.64) 교회는 처음부터 성경을 설교의 원천으로 간
주하였다. 주후 4세기경 교회는 공식적으로 성경을 신앙과 행위의 표준으로 인정하였
으며, 1561년 벨직 신앙고백서(Belgic Confession)에서 성경을 거룩한 정경으로 받아
들인다고 선언하였다. 따라서 현대의 설교자는 이러한 신앙고백에 의거하여 성경을
설교의 원천으로 사용해야만 한다. 성경만이 하나님의 속성을 가르치며, 성경만이 구
원사역에 대한 선포이며, 성경만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인간의 반응을 제시한다.
따라서 성경은 그 자체가 설교이다.65)
또한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
씀이며,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진리를 담고 있다. 디모
데후서 3장 16절에서 언급된 ‘성경’의 일차적 범위는 구약성경을 의미한다. 예수님께
서도 성경이 하나님에게서 온 진리의 권위를 갖는 것으로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로다”(요 5:39)라고 말씀하셨다. 성경은 점진적으로 계시된 하나님의 말
씀이며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사도 바울은 성경에 예언된 예수 그
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관점에서 “성경대로”(고전 15:3)라고 했다. 여기서 “성경
63) 김균진, 기독교신학 1 (서울: 연세대학교출판부, 2009), 151, 재인용;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
서 개신교 신학자 홀라츠(David Hollaz, 1648-1713)와 크벤슈테트(Johann Andreas
Quenstedt, 1617-1688)는 ① 절대적 내재적 속성 : 인간 세계와의 관계를 떠나 하나님 자신
속에 내재하는 속성으로 영원성, 완전성, 단일성, 진리성 등을 말하고, ② 상관적 활동적 속
성 : 인간 세계와 관계된 하나님의 활동적 속성으로 생동성, 불변성, 전지 전능, 자유, 사랑,
자비, 은혜, 거룩하심, 진실하심, 무소부재, 의로우심이라고 하였다. 이 두 가지 범주의 속성
은 사실상 분리될 수 없다. 왜냐하면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속성은 피조물과의 관계에서 나
타나고 거기에서 의미를 지니기 때문이고, 또 그것은 하나님 자체의 속성이기도 하기 때문
이다. 하나님의 본성은 그 자체에 있어서 그가 창조하신 피조물과의 관계 위에 설정된 삶이
고 사랑이다. 따라서 그의 존재는 피조물에 대한 그의 역사하심 속에 나타난다.
64) 성종현, 설교의 원리와 실재 (서울: 기독교연합신문사, 2005), 41.
65) Sidney Greidanus, 성경해석과 성경적 설교 (The Modern Preacher and the Ancient
Text), 김영철 역 (서울: 여수룬, 2000), 4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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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로”라는 주제는 구약과 신약과의 관계, 구약의 신약에서의 인용 및 해석,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구약과 신약은 예언과 성취에서 관련이 된다. 이처럼 성경은 하
나의 이야기로서 구속사가 펼쳐지고 있다. 즉 구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 신약은 오
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성
경적 설교는 구약과 신약 성경의 주요한 연결 고리로 인식되고 있다. 설교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전달하여 은혜를 끼침으로써 신자의 삶을 변화시키는 데 있
다. 설교는 하늘에 속한 성경과 땅에 속한 신자를 연결하는 다리와 같은 것이다.
이처럼 성경마다 하나님의 속성이 나타난 있다. 따라서 설교자는 성경적 설교의
원리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있어야 한다. 성경적인 설교의 배경을 통해 성경적인
설교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있어야 하고, 성경적인 설교에 대한 정의와 성경적인 설
교에 대한 해석의 원리를 이해하여야 한다. 그래야만 설교자는 그리스도인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가 있으며, 말씀의 권위를 증거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 설교는 양적인 면에서 홍수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설교가 쏟아지고 있다. 하지만 청중은 변화의 조짐을 보이지 않는다. 그 이유는 세상
과 타협된 혼탁한 설교는 많지만, 갈급한 영혼이 마실 수 있는 성경적인 설교는 찾기
힘들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
위를 되찾아야 한다. 하나님 말씀의 권위는 “오직 성경”과 성경 전체에 나타난 하나님
의 속성을 전할 때 분명히 세워지게 된다.
2. 성경적 설교란 무엇인가?
먼저 성경적인 설교란 성경 본문에 기반을 둔 설교를 말한다. 따라서 ‘성경적인
설교’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그 표현 자체에 의미가 내포되어 있듯이 가장 기본적으
로 성경에 기반을 둔 설교라야 한다. 토머스 롱은 “성경 본문이 중심이 되어 그것이
설교의 내용과 목적을 이끌어 갈 때 비로소 성경적인 설교가 된다”라고 하였다.66) 목
사가 교회 강단에서 선포하는 것이 모두 성경적인 설교는 아니다. 정치나 생활 강연
장에서 들을법한 이야기를 목사가 강단에서 말한다면, 그것을 ‘설교’라는 말로 포장할
66) Long, 증언하는 설교,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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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적인 설교’라는 칭호를 부여할 수는 없다.
현재 한국교회 강단의 부인할 수 없는 현상 중의 하나는, 성경본문 보다도 많은
예화와 일화가 더 부각되고 있다는 것이다. 설교를 시작할 때 본문을 읽지만 정작 설
교 내용 중에 본문의 중심 개념이나 목적은 온데간데없고, 기껏해야 중간에 한두 번
언급되는 정도로 그치는 경우가 많다. 성경본문이 설교의 내용과 목적을 이끌고 가기
보다는, 설교자가 하고 싶은 말을 뒷받침하는 증거본문(proof-text) 자료 정도로 활용
되는 것이다. 한국 교회 강단에서 행해지는 설교들 가운데 ‘성경적 설교’가 되기 위한
이 최소한의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성경적 설교란 단지 성경을 많이 인용한다고 해서 그것이 성경적 설교가 되는
것도 역시 아니다. 성경으로 시작하여 성경으로 끝난다 해도 모두가 다 성경적인 설
교는 아니다.67) 성경적인 설교란 성경의 인용 횟수에 관계없이 본문 말씀을 얼마나
바르고 정확하게 해석하느냐에 달려 있다. 아마도 성경 본문을 빈번하게 인용하기로
는 이단 종파들이 으뜸일 것이다. 이단 종파들의 경우는 당연히 논외로 치더라도, 성
경 본문에 대한 최소한의 주해와 해석 과정도 없는 설교들, 특정 구절을 입맛에 맞게
해석하고 적용하여 성경 문맥의 원리와 정신에서 터무니없이 빗나가는 경우들도 있
다. 예컨대 성경에 대한 문자주의적인 해석들이 종말론과 관련하여 수많은 오류들을
낳았고, 또 시대착오적인 주장들과 다양하게 연관되어 있다.
그렇다면 여러 구절들을 동시에 본문으로 삼거나 아예 특정 본문이 없는 제목
설교의 경우는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한국교회 초기 설교사(史)에서는 ‘제목 설
교’와 ‘주제 설교’라고 부를만한 설교들이 많이 행해졌다. 비록 이런 설교들은 특정 본
문에 집중하지는 않았으나, 크게는 성경적인 주제와 교리들을 다루었다. 따라서 이런
설교들을 비성경적이라고 할 수는 없다. Thomas G. Long은 일반적으로 ‘주제 설교’
라고 하는 것도 성경적 설교의 표준을 따르지는 않았으나 다루는 교리 내용 자체가
성경 해석의 결과로 나온 산물이기에, 이러한 설교는 어떤 면에서 성경적인 설교라고
말한다. 하지만 그는 매주 이루어지는 정상적인 설교는 특정 성경 본문에 기초해야
한다고 덧붙였으며, 그것이 엄밀한 의미에서 성경적 설교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고 하
였다.68) 성경적 설교는 최소한 본문의 내용과 목적에 충실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67) Long, 증언하는 설교, 84.
68) Long, 증언하는 설교, 8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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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본문에 대한 바르고 충실한 해석이 수반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성경 본문에 근거하고 또 본문을 바르고 충실하게 해석하였다고 해서
반드시 효과적인 설교인 것인가? 진정한 성경적 설교가 되기 위해서는 해결되어야 할
또 하나의 문제가 있다. 그것은 ‘청중들에게 들리는 설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설
교는 복음의 씨를 허공에 뿌리는 일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의 토양에 뿌리는 일이다
(마 13:18-23). 사람들로 하여금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
음과 순종에 이르도록 돕는 일이다(롬 10:17). 그런데 성경 본문에 충실하고 바르게
해석하였다 하더라도, 청중들에게 이해되지도 않고 관계도 없는 설교가 될 수도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설교자가 해석해야 할 세계는 두 가지이다. 하나는 성경 본문의
세계이고, 다른 하나는 청중들의 마음 세계이다. 그래서 설교자는 성경 본문 뿐 아니
라 청중들의 마음 세계의 해석자이어야 한다. 설교자는 성경의 세계와 현시대를 살고
있는 청중들 마음 세계의 문화적 간격을 극복하고 두 세계의 지평을 해석학적으로 융
합하거나 두 세계의 문화를 잇는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69) 설교의 실제에 있어서, 현
시대를 살고 있는 청중들 마음 세계의 해석이란 구체적으로 설교를 듣는 청중들의 삶
의 정황을 이해하는 것이다. 이는 단지 객관적 차원의 분석만이 아니라, 그들과 같은
입장에서 그들의 삶을 공감하고, 그들의 관심사와 필요를 알아 제공하는 것이다.
특정한 하나의 성경 본문에서 끌어낼 수 있는 신학적이고, 신앙적 이슈들은 다양할
수 있다. 설교란 그 모든 이슈들을 한 번에 다루는 것이 아니다. 동일한 본문일지라도
시대에 따라 강조점이 달라지기도 하고, 심지어 동시대의 다른 두 청중들을 향해서도 강
조되어야 할 요소들이 달라진다. 설교자는 이 점에서 복음의 신적 증언자이신 성령님의
역할을 인식해야 한다. 설교자는 성경 본문을 통해 성령께서 청중들에게 가르치고 선포
하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들어야 하고, 또 설교자 자신도 신자의 한 사람으로서 들
어야 한다. 바로 여기에 묵상과 기도가 필요한 이유가 있다. 특정 성경 본문에서 특정
청중들과 설교자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 설교자는 비로소 ‘학자의
혀’를 가지고 곤고한 자들을 어떻게 도와줄지를 알게 되는 것이다(사 50:4).70)
69) John R. W. Stott, 성경적 강해설교와 현대인의 삶 (Between Two Worlds), 정성구 역
(서울: 생명의 샘, 1995), 98-99.
70) 백승국, 성경 설교 교재 (서울: 성경 설교 연구회, 199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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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경적 설교의 형식
성경적 설교란 무엇인지에 대한 인식은 곧 설교 방식과도 직결된다. 한국교회 대
다수의 설교자들은 성경적인 설교를 하기 원할 것이다. 그리고 한국교회의 대다수 설
교자들이 가진 ‘성경적 설교’에 대한 인식은 성경 본문에 기반을 두고 신학적으로 건
전한 해석이 뒷받침된 설교이다. 그러나 진정한 성경적 설교란 신자에게 들리는 설교
이기도 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한국교회의 인식은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성경에 기반을 두었을 때 설교가 성경적이라는 개념은 오늘날 많은 설교들을 뒷
받침하고 있다. 설교는 당연히 성경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 성경 본문이 설교의 중심
내용과 목적을 끌고 나가야 한다. 설교의 대원칙은 “성경이 말하도록 하라!”이다. 또
한 설교는 신자에게 들리는 설교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의 세계와 동시에
우리시대의 문화적 특성도 이해해야 하고, 신자의 삶의 정황도 알아야 한다. 오늘날의
신자들이 이해하는 언어를 쓰고, 그들의 기준에 맡는 적절한 방식을 활용해야 한다.
한국교회의 설교 형식이 다양화되지 못한 것에는 성경적 설교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
이 그만큼 편협하게 고착화된 것에도 이유가 있을 것이다. 진정한 성경적 설교란 성
경 본문에 충실할 뿐 아니라 신자에게 들리는 설교여야 한다는 점을 인식할 때, 설교
자들은 복음의 내용 뿐 아니라 그것을 전하는 방식/형식들에 대해서도 더욱 열린 마
음으로 연구하고 또 강단에서 시도하게 될 것이다.71)
Thomas G. Long은 설교의 형식에 대하여 이제까지의 동안의 논리적 논술형에
서 새로운 변화를 제시하였다. Long은 설교의 형식은 하나의 패턴만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며 다양한 설교의 형식을 가질 수 있으며 또한 그래야만 한다고 주장한다.72) 그
리고 설교의 형식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형성한다고 주장한다. 우리가 알거니와 설
교의 형식은 설교의 작성 시점에서부터 시작 되는 것이다. 설교의 형식을 말할 때 동
시에 설교의 작성을 함께 생각해야한다.
Thomas G. Long은 크래독의 “문제 해결 노력” 형식을 말하면서 새로운 내용의
설교의 형식을 소개하였다. 그것은 설교를 통하여 해결해야 할 문제를 찾으라는 것이
71) 정장복, 聖言 運搬 일념으로서의 설교사역 이해, 목회자 계절 대학원 강의안 (서울: 목회자
계속 교육 위원회, 1997), 56.
72) Long, 증언하는 설교, 178-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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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성경 본문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가?”고 질문을 던지고서
설교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하여 여러 가지 단서를 모으면서 결국 신자 자신
에게 말씀하시는 분문의 주장에 대하여 스스로 답을 얻을 때까지 진행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설교의 형식의 시도는 성경적 설교를 위하여 라는 전제하에 이루어지고 있다.
분명한 것은 성경본문에 대한 바른 석의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성경본문에 대
한 바른 석의가 전제 될 때 특정 된 설교의 형식에는 구애를 받지 아니해도 무방하다
는 것이다.
그동안 강해설교 형식만이 가장 성경적인 설교의 형식이라는 고착화 된 생각에
서 성경적 설교의 새로운 형식을 제시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주장을 인용하
여 본 논문에서는 성경적 설교의 새로운 형식을 제시하고자 한다. 물론 새로운 설교
의 형식에 대한 신중론도 있다. 지나치게 인본주의로 흘러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Thomas G. Long는 설교학자 리처드 리셔의 말을 인용하여 “맹목적인 인간학을
수반한 수사학은 설교학에 위험만 초래할 뿐”이라며 유의해야 함을 말한다.73) 그러면
서도 성경 역시 문화를 전혀 배제한 설교의 형식은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그 시대
문화로부터 다양한 문화의 형식을 빌려 말씀선포의 수단으로 사용하였음을 주장하였
다. 때문에 그 시대에 살고 있는 영혼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좋은 설교의 형식들
을 찾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Thomas G. Long는 좋은 설교의 형식을 찾기 위한 세 가지 단계를 제시 하였는
데 첫째는 설교의 초점 및 기능 진술 즉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행한 것인지에 대한
작성부터 시작하라는 것이다. 둘째로 설교를 통해 얻고자 하는 과제들이 무엇인지를
자세하게 구분하라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그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순
서를 정하라는 것이다. Long은 성경적 설교의 유형과 형식이 반드시 서론 본론 결론
의 서술형으로만 고착화 된 설교의 형식이 아닌 이 시대에 청중들의 마음을 열게 할
수 있는 보다 좋은 설교의 형식을 찾을 수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인간의 기억은 귀로 듣는 것보다는 눈으로 보는 사물을 오래 간직하며, 바람직한
설교란 사고를 이미지화 하는 작업이다. Thomas Long이 말한 것처럼 설교 방법론에
서 설교자는 사진을 잘 찍도록 돕는 사람과 같다.74) 이러한 흐름 속에서 설교자는
73) Long, 증언하는 설교, 190.
74) Long, 증언하는 설교, 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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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여기에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라고 제시하는 셈이며, 신자는 마음의 카메라에 그
것을 담아낸다. 설교가 빈약한 내용으로 구성되었다면 신자의 의식 속에는 아무렇게
나 찍은 스냅 사진의 영상들이 쓰레기더미처럼 쌓여 있을 것이다. 반대로 설교가 훌
륭하게 구성되었다면, 일련의 장면들은 생동감 있게 이어지는 영상 슬라이드처럼 남
을 것이며, 신자의 의식 속에 이해의 틀이 형성될 것이다.75)
따라서 어떤 형식의 설교이건 복음을 전하기 좋으면 된다. 형식는 내용을 전달하
기 위한 수단이다. 그러므로 설교의 여러 형식은 상황에 따라서 필요하다. 그러나 그
내용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이여야 한다. 여기서는 가장 보편적인 설교
형식으로 분류하는 제목 설교(주제 설교), 본문 설교, 강해 설교를 말하려고 한다. 그
리고 이 세 설교 형식을 하나씩 정의해 보고, 기본 원리와 장단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가. 제목 설교
제목 설교는 주제나 제목을 설교 본문에서 정하고 성경 여러 곳에서 제목과 부
합되고 제목을 논증할 수 있는 대지들을 찾아내어서 설교를 구성하고 거기에 살을 붙
여 만드는 설교이다. 설교의 역사를 보면 다른 형태에 비해서 제목 설교의 숫자는 가
히 압도적이다. 유명한 설교의 대부분은 이 형태를 취하고 있다. 요즈음에 와서야 본
문 설교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설교자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만큼 제목 설교는 효과
면에서 보나 빈도 면에서 보나 대단히 보편적이라 할 수 있다.76)
제목 설교의 기본 원리는 성경의 어떤 특정한 본문과 관련이 없는 주제나 개념
에서 출발한다. 제목 설교는 설교 전개의 초점이 제목에 맞추어지기 때문에 텍스트의
모양이 아름답고 또 잘 조화되어 있어 이것을 나누면 그 좋은 맛을 손상할 경우 또는
단일한 진리를 가지고 있어 분석이나 해부를 허락하지 않는 성구의 경우에 적당하다.
예를 들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요일 4:16), 혹은 “네 원수를 사랑하라”(마 5:44),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시 23:1), “나는 선한 목자라”(요 10:11) 등과 같은 성구로써
어느 것이나 간단하며 분명하고 분해나 분석이 허락되지 않는 것이 있다.77)
75) David Buttrick, 시대를 앞서가는 설교(A Captive Voice: The Liberation of Preaching),
김운용 역 (서울: 요단출판사, 2002), 159.
76) 조정해, 그렇다면 이렇게 설교 하십시오 (서울: 글로리아, 1996),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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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경우에는 비록 긴 텍스트라 할지라도 그 기사가 간단하며 뜻이 분명하고
분석할 필요가 없는 것은 이 제목 설교의 방법을 취하는 것이 좋고 또 성서 인물에
관한 설교의 경우 등에도 이 방법이 적당하다. 예를 들어 “아브라함의 생애”라는 제목
이라면 그의 성격, 그의 신앙, 그의 활동이라는 구분으로 나눌 수 있다. 제목 설교에
있어서 대지는 성경의 어떠한 것과 대조되거나 비교되는 것에 의해 제목이 다루어져
야 하며, 대지는 제목의 분석이어야 한다. 그리고 대지는 어떤 단어나 성경에 있는 단
어의 다양한 의미를 보여주는 단어의 연구로서 구성되어져야 한다.78)
이러한 제목 설교의 장점은 광범위한 것을 다룰 수 있다는 것이며, 설교자의 분
석 능력과 창작 능력을 개발시키고 문학적 창작 능력을 발휘하게 한다. 이런 의미에
서 제목 설교는 절기에 맞추기가 좋다. 조직 신학적이거나 교리적 또는 윤리적 교육
적인 주제를 잡는데 유리하다. 또한 상황에 맞추어서 필요한대로 주제를 정할 수도
있다. 필자의 견해로는 제목 설교는 설교의 구성이나 조직이 쉽고, 통일성을 갖고 한
가지 목적하는 주제를 강하게 논증할 수 있으며, 논리적으로 증거 할 수 있다는 면에
서 신자들의 마음에 보다 큰 확신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제목 설교의 문제점으로는 설교자가 제목 외에 다른 것에 제약을 받지 않
기 때문에 성경에서 빗나가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성경 본문에서 가
르치는 교훈을 떠나 어떤 제목에만 매달리게 되어 성경의 깊은 뜻을 깊이 있게 파고
들어 갈 수가 없으며, 인간적인 말이 주가 되고 성경이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인
용되기 쉽기 때문에 비양심적일 수가 있으며, 성경 말씀을 등한히 여기기가 쉽고, 설
교자가 말씀에 대한 묵상과 기도를 소홀히 하기가 쉽다. 그 결과 제목 설교는 시대나
상황에 대한 목사의 진단이나 듣다가 정작 말씀의 양식을 공급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
래할 수가 있다. 실제로 많은 설교가 그렇게 작성되어지고 있고, 선포되고 있는 실정
이다.79)
77) 김기홍,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신바람이 나요 (서울: 글로리아, 1996), 158.
78) A. P. Gibbs, The Preacher and His Preaching (Kansas City, MO: Walterick, 1939),
269.
79) 김기홍,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신바람이 나요,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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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문 설교
제목이나 주제를 가지고 시작하는 제목 설교와는 반대로 본문을 가지고 시작하
는 본문 설교의 특징은 각 대지들이 메시지에서 다룰 내용을 암시해 주는 것이어야
하며 본문 안에서 설교의 주제가 나오는 것을 말한다. 이처럼 본문 설교가 본문을 택
하고 그 본문의 문맥을 잘 살펴서 그 본문에서 제목을 발견하여 정하고, 그 본문을
분해해서 대지를 발췌하여 제목과 연결시키고, 전진성 있게 배열하여 설명해 나가는
것이라는 의미에서 본문 설교는 강해 설교의 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80) 이러한 의미
에서 본문 설교의 기본 원리는 본문의 한 주제를 중심으로 작성해야 하며, 대지는 그
주제를 확대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본문에서 인출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문 설교에
있어서 설교자는 본문 가운데서 중심 사상을 발견하고, 각 대지들이 이 중심 사상을
확대 발전시키도록 본문에서 대지를 이끌어 내야 한다. 대지는 본문에 드러난 진리나
원리로 구성되어야 하고, 논리적인 순서나 시간적인 순서에 따라 꾸며져야 한다. 그러
한 의미에서 본문 설교는 본문 앞뒤의 문맥을 주의 깊게 살피고 본문과의 관계를 잘
파악하도록 해야 한다.81)
이러한 본문 설교의 유익은 설교자에게 하나님의 대변자로서의 큰 능력과 권위
를 가진다는 것이며, 구조의 자연성으로, 같은 본문을 가지고 다양하게 여러 가지 설
교를 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 상세하고 정확하게 해석하게 한다는 것이
다. 그러나 본문 설교에서도 문제점이 있는데 설교의 통일성이 분명치 않을 수 있다
는 것과 본문의 대지와 소지를 단순히 기계적으로 나누게 되고, 선택된 본문과 전체
성경의 뜻이 신자들에게 맞지 않게 인식될 수도 있다. 특히 제한된 본문만을 해석하
게 되어, 설교자는 본문이나 다른 구절을 해석하는데 단편적인 해석을 하기가 쉽다.82)
80) 김중원, 목회학적 측면에서 본 복음적 설교 (서울: 한국 트리니티신학 대학원, 1998), 124.
81) 김기홍,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신바람이 나요, 165.




강해 설교는 성경의 특정한 구절의 뜻을 신자의 필요와 환경에 따라 설명함으로
신자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바를 깨닫게 하는 과정으로 다소 긴 본문
을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서로 연관시켜 해석하는 것이다. 이때 설교 자료의 대부분
을 직접 본문에서 이끌어내기 위해 설교자는 그의 생각, 마음, 지력과 노력을 집중하
여 성경 속에 감추인 비밀을 찾아내고, 성령의 영감이 역사하기까지 묵상하고, 철저히
문맥 연구를 통하여 이 말씀에서 주는 교훈을 오늘의 삶에 적용시켜서 설교하는 것이
다.
이러한 강해 설교의 기본 원리는 먼저 설교할 본문의 의미를 이해하고 중심 사
상을 포착하기 위해 세심하게 그 본문을 연구해야 하고, 본문의 중요한 단어나 구절
을 통하여 대지를 형성하고, 그 내용을 중심으로 설교함으로써 신자들이 쉽게 그 구
절을 파악하여 오래 기억하도록 해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주해만 하게
되면 그 설교는 매우 단조로워진다. 따라서 강해 설교를 진행함에 있어 먼저는 주해
를 한 후 응용하고, 각 대지를 설명한 후 다시 응용하고, 주해와 응용을 결합시켜 조
화를 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구절의 역사적 배경, 또는 사회적, 역사적 연관성과
전후 문맥상의 관계를 연구하여 이것이 성령을 통하여 생명력 있게 전달되도록 해야
한다.83)
강해 설교는 그 시작이나 내용, 그리고 결론은 모두가 성경이어야 하고, 예화나
인간의 경험, 철학, 역사, 예술, 전기, 과학 등은 성경을 증명하는 예증일 뿐이어야 한
다. 강해 설교에서 설교자의 목적은 성경을 옳고 분명하게 가르치는데 있어야 한다.
그러나 지나치게 지엽적인 문제에만 골똘한 나머지 강해로만 가득 차게 해서는 안 된
다. 결코 강해가 설교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다. 강해란 단지 본문 안에 담겨있는 진
리를 발견해 내는 수단에 불과하다.84) 이러한 강해 설교의 장점은 성경 구절에 자기
의 상황을 관련시키는 것이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게 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
으며, 설교자의 개인 사상과 이야기만을 듣는 위험도 줄일 수 있다. 설교의 근본 개념
83) Ramesh Richard, 삶을 변화시키는 7단계 강해전도설교 준비 (Scripture Sculpture), 정현
역 (서울: 도서출판 디모데, 1998), 24.
84) Haddon Robinson, Biblical Preaching (Grand Rapids: Baker, 198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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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내용을 보이고, 그 의미를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데에 있
다면, 강해 설교는 무엇보다 이 목적에 적합한 방법으로 설교자에게 권위와 능력을
주며, 훌륭하게 교육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로 성장시킬 수 있다.
설교자는 자신의 의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한다. 말씀을 선포할
때 설교자는 이미 개인의 자격이 아니다. 다만 하나님의 사자로서 오직 하나님의 말
씀을 외치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강해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 자체의 연구에 매진
하고, 연속적으로 주어진 본문을 설교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풍부하고도 광범위한 설
교 자료를 제공한다. 그리고 설교자로 하여금 성경 전체를 설교하게 하므로 영적인
편식을 방지해주고, 등한히 하기 쉬운 성경의 많은 구절들을 설교할 수 있게 해주며,
인간이 필요로 하는 심령의 욕구들을 충족시킨다. 강해 설교는 우리의 교회들을 진정
으로 거듭나게 하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일에 의욕적
이고 그리스도인의 교제에 있어서 기쁨이 넘치는 사람들로 가득 채워준다.85) 이러한
강해 설교에도 단점은 있다. 즉 강해 설교는 설교 준비에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바쁜 목사에게 시간적인 어려움을 주고, 성경 한권 전체를 시리즈로 설교할
경우 회중들에게 지루함을 줄뿐만 아니라 긴 구절을 선택할 때는 설교의 통일성이 분
명치 않을 수 있으며, 설교가 자칫 성경 주해로 끝나기가 쉽다.86)
이상과 같이 가장 일반적인 설교의 세 가지 유형들을 살펴보았을 때, 다음과 같
은 결론을 얻게 된다. 설교는 어떤 한 가지 방법이 최선의 방법일 수 없으며, 모든 설
교의 방법에는 그 나름의 장단점이 있으므로 설교자는 이것을 잘 고려하여 각자의 취
향과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또한 설교자는 어느 한
가지 방법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설교의 방법을 사용하여 효과적으로 말씀을
선포해야 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설교의 형태가 아니라 설교에 실린 내용이다.
흔히들 요즘 설교에는 예수 그리스도만 빼놓고 다 있다고 말한다.87) 예수가 빠진
설교는 신부가 빠진 결혼식과 같다. 정치, 경제, 사회, 도덕, 윤리의 문제, 그리고 가정
의 문제 등 다양하게 말해도 예수가 없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설교의 내용과 그
85) 김기홍,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신바람이 나요, 36.
86) 신성종, 이렇게 해야 교회가 성장한다 (서울: 도서출판 하나, 1996), 287.
87) 이상의 내용은 기독연구원 느헤미야(원장: 김형원 목사)가 2015년 6월 15일 개최한 한국
교회 개혁을 위한 연중포럼에서 ‘한국교회 설교,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발표한 내용을
필자가 직접 참가하여 듣고 정리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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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이어야 한다.
이에 필자는 강해 설교의 방법이 성경의 중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다 잘 보여 줄
수 있고, 본문에 충실할 수 있으며, 청중들의 삶을 보다 잘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
한 본 논문에서 필자가 제시하고자하는 하나님의 속성에 초점을 둔 설교 프레임 역시
성경 본문으로 말하게 하는 성경적 설교의 한 형태로 자리 메김 할 것이라 생각한다.
제 2 절 하나님의 속성에 초점을 둔 성경적 설교 형식의 다양성
이제 설교 형식의 다양성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설교에 있
어서 형식은 어떤 중요성을 지니며, 다양성의 근거와 범위는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성
경적 설교의 다양한 형식들의 활용을 제안하고자 한다. 더 나아가 다양한 설교의 형
식들을 통합하여 활용할 가능성도 제안하고자 한다.
1. 설교 형식의 다양성
설교에서 형식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설교자들은 많지 않은 것 같다. 대개의
설교자들은 “설교에서 중요한 것은 내용이지 형식이 그리 중요한가?”라고 여길 것이
다. 마치 어떤 물건(내용)을 담은 포장지나 상자(형식)처럼, 설교의 형식은 내용에 비
해서 비중이 적은 이차적인 요소라고 생각한다. 또는 내용과 형식을 전혀 별개인 것
처럼 생각하기도 한다. 하지만 롱이 지적하였던 것처럼 이런 포장지/상자 개념은 우체
국 안에서나 필요한 것이지, 우리가 논의하는 설교의 영역에서는 아무런 필요가 없다.
모든 예술적 창작물에서 내용과 형식은 쉽게 구분되지 않는다. 조각이든 회화이
든 미술 작품에서 표현 형식과 내용의 구분이 가능한가? 왜 문학에는 하나의 문학 형
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시나 소설이나 수필이나 희곡과 같이 다양한 장르들이 존재
할까? 또 시만 하더라도 서사시와 서정시와 같은 다른 형태들이 존재할까? 그것은 문
학이 표현하고자 하는 다양한 내용에 각기 적합한 형태가 하나로 결합되었기 때문이
다. 예술이든 문학이든 형식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내용만을 논의하기란 불가능하다.
설교 역시 일종의 예술적 창작물이기 때문에, 설교에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메시지)과
48
설교의 형식을 분리해서 생각할 수는 없다.88)
성경 해석에 있어서 종종 성경의 문학 형식을 잘못 이해하여 잘못된 해석을 하
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해석의 오류를 ‘장르 실수’(genre mistake)’라고 한다. 예언이
나 묵시를 역사 이야기로 이해하거나, 또는 비유를 역사 이야기로 이해할 때 그것은
곧 해석상의 잘못으로 이어지게 된다. 한 예로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묵시 문학적 특
성에 대한 몰이해가 무수한 해석상의 오류를 파생시키는 것을 목격한다. 그런데 설교
에 있어서 전하고자 하는 내용과 의도에 관계없이, 또는 말씀을 듣는 청중들의 ‘준거
틀’에 대한 고려 없이 오로지 한 가지 설교 형식만을 고집한다면, 그것 역시도 일종의
장르 실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성경의 본문이 예언서이든, 역사서이든, 비유이든,
서신서이든, 설교자가 한결같이 삼대지 설교 형태만을 고수하는 경우 그런 설교자에
대해 우리는 심각한 실수를 범했다고 비난하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그가 설교 본문에
어울리지 않는 설교 형식을 취했다고 비평할 수는 있다. 설교 본문과, 설교의 목적,
그리고 청중들의 준거틀을 고려하여, 그에 합당한 설교의 형식도 연구하고 결정해야
하는 것이 설교자의 과제이다.
설교의 형식은 설교를 듣는 사람들의 청취 형태 뿐 아니라 전파되는 복음의 형
태도 감안해야 한다는 주장이 점차 설득력을 얻고 있으며, Long은 그런 입장에서 주
도적인 목소리를 내는 학자이다. Long은 성경이 어떻게 문화로부터 다양한 문학적 형
식을 빌려와 선포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환기시켜준다.89) 신약성경
만 하여도 본문에 따라 논리적 주장이 제기되기도 하고, 솔직한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하며, 난해한 비유를 베풀거나 찬미의 송가가 터져 나오기도 한다. 이 모든 형식들(이
야기, 삼단논법, 시, 선언, 서신 및 묵시)은 세속 문화에서도 볼 수 있는 것들이지만
모두 복음 선포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Long이 강조하여 환기하는 것은, 이 형
식들 중 어떠한 형식도 복음을 완전히 나타내지 못한다는 것이다. 다양한 형식들이
사용되었지만 각각의 형식은 특정 상황에서 복음의 한 단면을 제시할 뿐이다.
여기에 설교 형식의 다양성이 있다. 성경에서 하나의 문학 장르만으로는 복음의
풍성함을 다 표현할 수 없고, 그래서 다양한 문학 형식들이 사용되었다면, 그 성경의
88) Dan Baumann, 현대 설교학 입문 (Introduction to Contemporary Preaching), 정장복 역
(서울: 엠마오, 1994), 117-121.
89) Long, 증언하는 설교, 192-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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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시지를 선포하는 설교에서도 특정한 하나의 형식만을 사용하기보다는 본문의 장르
에 따라 다양한 형식을 활용하는 것이 복음의 풍성함을 드러내야 하는 것처럼 설교
형식을 다양화 할 필요와 근거는 바로 성경에 있는 것이다.
설교의 형식은 설교의 기능에 따른다. 설교의 기능과 목적이 청중들에게 어떤 주
장을 논증하여 그들을 믿음의 자리로 이끌기 위한 것이라면 합리적인 논증에 의지하
는 전통적인 설교 방식이 적합할 것이다. 설교의 기능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일들을 들려주고자 하는 것에 있다면 스토리텔링 형식의 설교가 좋을
것이며, 청중들이 가진 현실적인 의문이나 관심사에서 출발하여 성경으로의 관심을
유도하고자 한다면 귀납적 형식의 설교가 적합할 것이다. 그리고 설교의 주목적이 신
자를 가르치는 것에 있다면 구절별로 세심한 주해에 기초한 설교 형식도 무방할 것이
다.90)
이처럼 설교의 형식은 설교의 기능에 따라 결정되기도 한다. 하지만 이런 원리는
강제적인 것이 아니라 제안적이다. 각각의 성경 본문은 설교의 기능에 개방적이며 따
라서 그 형식에 대해서도 개방적이다. 심지어 같은 본문을 가지고 다양한 형식으로
설교할 수 있고 전혀 다른 설교의 기능도 기대할 수 있다.
설교의 형식은 성경 본문의 종류에 따라 달라질 질 수 있고, 또한 설교의 기능과
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 그런데 설교의 형식은 그 내용이나 기능에 따라 자동
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설교자에게 주어지는 과제이다. 설교자는 성경
본문의 장르적 특성과, 설교의 기능 및 목적과, 또 신자의 이해의 틀을 종합적으로 숙
고하면서 신중하게 설교의 형식을 결정해야 한다. 이는 사실상 설교의 형식이 설교자
에게 고정된 것이 아니라 매번의 설교에 따라 바뀔 수도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메시
지의 내용을 연구하고 묵상하는 만큼, 그 메시지를 신자에게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세심한 숙고가 필요한 것이다.
90) Thomas Long, “이야기체 설교의 등장,” 그 말씀 39 (1995): 173; 토마스 롱에 따르면 이
러한 귀납적인, 결정 미정의 설교(inductive, open-ended sermon)라는 개념을 가장 분명하
게 대변한 최초의 설교자를 프레드 크래독(Fred B. Craddock)으로 꼽는다. 크래독은 1971년
“권위없는 자로서” (As One Without Authority, Enid, Oklahoma; Phillips University
Press)를 출판하게 되는데 이 책이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설교에 엄청난 영향을 끼
치게 된다.
50
2. 성경적 설교의 원리
성경적 설교의 원리는 설교자가 성경말씀을 바르게 알고 진실하게 믿고 따르는
것이며 성경의 그 말씀의 뜻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다. 성경적 설교의 원리는 설교자
의 자세에서 시작된다는 것이다. 설교자는 자신이 하나님의 대사91)임을 의식하고 오
직 하나님의 의도만을 전달하고자하는 의지를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마
음과 하나님의 의도는 성경에서만 찾을 수 있다.
W. A. 크리스웰은 목회자 지침서라는 그의 책에서 자신의 실제 설교준비와 설교
를 실례로 본문말씀들을 설명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점을 확신시
키면서 설교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나로서 가장 훌륭한 설교방법은 성경을 한 권 한 권, 한 문단 한
문단, 한 절 한 절 따라가면서 신자에게 그 의미를 풀어주되 ‘주께
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점을 확신시키며 선포하는 것이다. 어느
날 나는 달라스 교회에서 창세기1:1부터 시작해서 마침내 성경전
체를 통독하고 요한계시록 22:21 마지막 절에 이르렀다. 무려 17년
8개월이 걸렸으나 실로 내 생애에 있어 더할 나위 없이 값진 연구
가 아닐 수 없었다.92)
이러한 설교자들의 말을 종합해 볼 때 성경적 설교는 설교자가 진심으로 성경말
씀을 믿고 오직 성경 본문 말씀의 의미와 뜻을 바르게 깨닫고 그 말씀에 충실하고자
하는 설교자의 자세에서 시작 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가. 설교는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한다
설교는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한다. 성경의 설교는 순수한 하나님 말씀의
운반이었다. 성경의 설교자들은 먼저 말씀의 종들로 부름을 받고 나아가 하나님이 주
신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데 말씀의 사역의 기초를 두었다. 그러한 까닭에 이들은
하나님에 관하여 자신들의 견해나 지식을 외치는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인간을 위하
91) Long, 증언하는 설교, 42.
92) W. A. Criswell, 목회자 지침서 (Criswell’s Guidebook for Pastors), 김경신 역 (서울: 도
서출판 엠마오, 1985),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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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하나님께서 무엇을 어떻게 말씀하셨고 행하셨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주된
임무였다.93) 이러한 설교의 뿌리 때문에 설교를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말이나 설명이
아니라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하게 된다. 구약 선지자들이 행하였던 설
교 사역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지를 알리는 것을 주 임무
로 삼았다.94) 예언서가 대부분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로 시작해서 ““이것은 하나님
의 말씀이다”로 끝나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95)
그들은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는 말과 함께 말씀을 전달하고 있었다
(겔 2:4). 이러한 순수한 말씀 전달의 사명은 자신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은
말씀의 운반자임을 잘 나타내 주고 있다. 그 결과 선지자들의 설교에서는 언제나 하
나님께서 말씀의 주체였다. 즉,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존재였다. 결코 설교의 대상이
아니었다.96)
초대교회의 설교는 말씀이 육신이 되시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일이
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베드로의 설교를 비롯한 초대교회에서 보여준 설교사역은
하나님의 구속사의 실현을 증언하는 일이었다. 즉 그 주된 내용은 예수의 탄생과 그
삶과 교훈,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과 승천, 그리고 재림을 선포하는 일이었다(행
4:5-12). 히브리서 기자에 의하면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그의 독생자 예
수를 통해 동일한 말씀을 지속적으로 하고 계심을 알 수 있다(히 1:1-2). 그러므로 예
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였지 하나님에 관하여 말씀하신 제삼자의 입장
이 아니었다.
사도들은 자신들이 외치는 말씀이 인간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었음을
확신하고 있었고, 그것을 밝히 천명한다.97) 바울은 이 사실에 대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글에서 다음과 같이 정확하게 서술한 바 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93) 정장복, 예배학 개론 개정판 (서울: 예배와 설교 아카데미, 1999), 264.
94) Donald G. Miller, Fare in Thy Mouth (New York: Abingdon Press, 1954), 23.
95) 왕대일, 이성민, 구약설교 패러다임 (서울: 감신대성서학연구소, 2003), 34.
96) 정장복, 예배학 개론 개정판, 264-265.
97) 정장복, 예배학 개론 개정판, 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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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에서 역사하느니라(살전 2:13)
성경의 설교자들의 입은 하나님의 도구로서 사용되었을 뿐이었다. 성경에 나타난
말씀의 종들은 언제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주님은 이러하셨다”, “주님
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자신들의 입은 순수한 전달의 도구로
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명령을 받아 전함을 밝히고 있다.98) 설교는 그리스도께서
말씀의 옷을 입고 청중들을 찾아와 주시는 사역이다. 과거의 사건과 말씀을 지금 여
기에 필요한 말씀으로 다시 들려주고 삶의 장에 적용시키는 설교가 살아 있는 설교이
다.99) 본 훼퍼는 “선포된 말씀은 진정 말씀이 육신이 되사 찾아오신 역사와 오늘의
그리스도 자신이다. 그분은 말씀으로써 자신의 청중들 가운데를 걷고 계신다”고 말했
다.100) 이러한 말은 오늘의 우리 예배 가운데 말씀을 전달하는 존재는 순수한 하나님
의 도구임을 확인하고 있다. 유명한 설교학자 도널드 밀러(Donald Miller)는 설교자를
통한 설교의 현재성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101)
설교를 한다는 것은 역동적인 사건의 일부분이다. 바로 이 역동적
인 사건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은 설교자를 통하여 한 인간과의
생생한 만남을 갖게 되며 이 만남 속에서 구속의 역사를 집행하신
다. 그러므로 진정한 설교는 현재의 순간 속에 말씀이 육신이 되
는 연속적 사건이다. 그러므로 과거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은 오늘
의 현장 속에 살아있는 사건으로 그 실제성을 드러낸다.102)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설교는 입으로 말하는 하나님
의 말씀이다.103) 설교는 예전 안에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다. 설교자를
통해서 전해지기는 하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 공동체의 모임 가운데 증거 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다.104)
98) 정장복, 예배학 개론 개정판, 266.
99) 정장복, 예배학 개론 개정판, 267.
100) Clude E. Fant, Preaching For Today (New York: Harper & Row, 1975), 22에서 재인
용.
101) 정장복, 예배학 개론 개정판, 267-268.
102) Miller, Fare in Thy Mouth, 17.
103) Richard Lischer, 설교의 신학 (A Theology of Preaching), 홍성훈 역 (서울: 소망사,
1986), 130-131.
104) 이성민, 해석학적 설교학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7), 176.
53
나. 설교는 선포이어야 한다
성경의 예언자들과 사도들의 주된 임무는 하나님의 계시를 선포하는 것이었다.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다가올 심판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구
원하심을 선포하였다. 사도들은 회개를 촉구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선포하였
다.105)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
여 생명을 택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
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네 생명이시요 네 장수시니 여호와께
서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네가 거주하리라(신 30:19-20)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행 2:38)
선포는 설명과는 다른 차원의 언어 표현이다. 일반적인 설명문의 목적이 어떤 사
람, 물체, 사건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진술하는 것 이라면, 선포문은 주관적 선언을 통
해 청중이 도전받고 결단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삼는다. 일반적인 설명의 문장 혹은
문단은 ‘…은 …이다’의 구조를 통해 표현된다. 반면에 선포는 ‘…이니, …하라’ 혹은
‘…하라, 그러면 …일 것이다’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신명기의 모세의 설교는 선포적
성격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 신명기 6장의 “쉐마”를 비롯하여 모세의 설교 전반에
걸쳐 선포적 문장 혹은 문단의 구조는 지속적으로 나타난다.106)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
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
와를 사랑하라(신 6:4-5)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
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신 8:1)
105) 이성민, “포스트모던 시대의 개신교 설교,” 신학과 세계 45 (2002): 265.
106) 이성민, “포스트모던 시대,” 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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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교는 하나님 자신에 의해 말씀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탁에 따른 교회
라는 장소에서 이를 위해 부름 받은 자에 의해 자유로운 언어로 현재의 인간들에게
행해지는, 성경 본문에 대한 해석과 봉사의 요청아래 행해지는 것이다.107) 설교는 단
순히 인간적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통하여 전달되고 하나님이 자기
를 계시하는 형식이다. 이 설교는 오직 성경에 근거해야 한다. 교회가 올바른 선포를
하려면 선포는 언제나 규범적 성격을 가진 정경으로, 궁극적으로 성경이 증언하고 있
는 그리스도에게 돌아가야 하며 성육신된 하나님의 말씀인 그리스도에 대한 선포이어
야 한다.108)
다. 설교는 성경 중심이어야 한다
교회는 성경의 전통으로부터 설교사역의 세 가지 요소를 이어 받아 설교사역을
수행하면서 세 가지 요소를 첨가시켰다. 그 첫 번째 요소가 성경적 요소이다. 초기 기
독교 설교자들은 정경으로써의 신약성경이 인정받은 후부터 구약과 신약의 텍스트를
해석하는 것이 설교자의 가장 큰 임무라고 생각했다. 예언자들과 사도들은 성령의 임
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는 계시의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전할 수 있었
지만, 성경이 정경으로 자리 잡은 후에 설교 사역은 주어진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주
시는 하나님의 계시”를 밝혀주는 것으로 이해된다.109)
설교자가 하나님을 대변하려면 그는 하나님께서 가장 명료하게 말씀해 온 장소
인 성경의 본문으로 가야만 한다. 설교자는 추론가가 아니라 주석가이기 때문에 본문
이 필요하다. 칼 바르트(Karl Barth)는 이러한 관계를 다음과 같이 포착했다.
설교는 하나님 자신이 하시는 그분의 말씀이다. 그러나 그는 자신
의 선하신 즐거움에 따라, 성경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으
로 그의 동료들에게 말하는 사람의 사역을 이용하신다.110)
시작부터 끝까지 존 스토트의 설교 내용은 성경의 특정본문에서 유래된다. 왜냐
107) 정인교, 설교학총론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3), 39.
108) 정인교, 설교학총론, 39.
109) 이성민, “포스트모던 시대,” 267.
110) Karl Barth, The Preaching of the Gospel (Philadelphia: Westminster, 196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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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 이것이 자신의 설교에 담긴 권위와 능력의 유일한 원천이 된다고 믿기 때문이
다.111) 따라서 모든 설교자들은 자신의 추측에 의해서 성경에 덧붙이거나 자신들의 선
호에 따라 성경의 내용을 삭제하는 일을 삼가야만 한다. 비록 설교가 바르거나 좋은
것이라 해도 이것이 어떤 주제나 사고를 출발점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약점에
노출될 수 있다. 그러므로 언제든지 설교의 주제나 교리는 본문과 그 본문의 배경에
서 도출되어야 한다.112) 설교의 말씀은 성경으로부터 나와야 한다.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라는 것을 모든 교회가 공인하는 것은 성경이 성령의 임재하심의 역사를 통해서
준비되었다고 믿기 때문이다. 이런 성경의 말씀을 중심으로 설교가 수행될 때, 설교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써 근거의 안전판을 갖게 된다.113) 하나님의 계시는 성경이
라는 기록된 말씀의 형식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며 따라서 우리는 성경에서 궁극적인
계시를 찾아야 한다. 성경은 과거 사건의 보도이지만 결코 과거에 속한 지나가 버린
사건이 아닌 세례와 성례와 선포와 회상 가운데 늘 현재화된다. 즉, 기록된 말씀은 오
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현재
적 사건이다. 하지만 기록된 말씀으로서의 성경은 성육신된 말씀과 구별되어야 한다.
성경은 계시 자체가 아닌 이 계시에 대한 증언이며 보고다.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것
은 참 계시를 증거하기 때문이다. 곧 성경이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자기증언이기 때
문이다.114)
한편 성경적 설교는 그 형식이 강해설교나 주해 설교, 주석 설교나 제목 설교, 또는
귀납법적 설교 방식 등 설교의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다. 강해 설교이기 때문에 이런 형
식이어야 하고, 강해 설교이기 때문에 이런 형식이여야 하는 식의 구분에 얽매이는 것은
성경적 설교에서는 본말이 뒤바뀐 것이다. 정현은 성경적인 설교를 위한 십계명이란 책
에서 “성경적인 설교의 원천은 성경을 설교의 기저로 삼아야 한다”고 말한다.115)
성경적 설교의 특징은 어떤 형식의 설교이든지 성경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지와 성경은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왜 이 성
경을 성경으로 보존하셨는지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파악하는 것이 먼저이다. 즉 하나
111) 안병만, 존 스토트 설교의 원리와 방법 (서울: 도서출판 프리셉트, 2001), 220.
112) 안병만, 존 스토트 설교, 221.
113) 이성민, 해석학적 설교학, 180.
114) 정인교, 설교학 총론, 38-39.
115) 정현, 성경적인 설교를 위한 십계명 (서울: 두란노, 20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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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께서 그 말씀을 주신 취지를 충실하게 풀어내는 것이 성경적 설교의 특징이라 하겠
다. 때문에 설교를 준비 과정에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성경을 해석하고, 본문과 관련
된 재미있는 내용들이 있더라도 본문의 의도에서 벗어나서는 아니 되기에 본문의 의
도를 충실하게 살펴서 본문의 의도와 부합하는지의 여부를 먼저 살펴야 한다.
모든 설교는 성경적이어야 한다는 명제는 너무나도 당연한 진리이면서도, 설교자
에게 가장 중요한, 결코 양보할 수 없는 명제이다. 설교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
라면, 성경적인 설교는 성경 본문을 기저로 삼아야 한다. 정현은 성경 본문이 기저가
되지 못하면 설교의 결과로서 결국 건강하고 온전한 성도의 삶 또한 기대할 수 없다
고 말한다.116)
성경적인 설교는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선포’하는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인
이며 기독교는 종교가 아닌 진리이며 그리스도의 도를 전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경
적인 설교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독특성을 선포해야 한다. 모든 종교의 창시자들과
구별된 하나님이시요 계시의 주체이시며 계시의 내용의 절정이신 그리고 유일한 진리
와 생명의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야 한다. 또한 설교자는 청중들에게 그리스
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명쾌하게 소개해 주어야
한다.
성경적 설교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다시 오심,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
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규범을 가르쳐야 한다. 또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누리
며 선포해야 한다. 물론 우리 삶의 필요는 있겠으나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가운데
모든 것들을 적절하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이 설교의 중심에 있어야
한다. 요셉과 다니엘을 보며 세상이 말하는 성공을 이야기하기보다, 이들을 통해 하나
님이 어떤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지를 말해야 한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결과보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의 과정과 관계가 더 중요함을 선포
할 수 있어야 한다(요 15:7).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는 후반부가 아닌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명령 앞에 순종해야 한다(마 6:33).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 우리의 무한한 가능성을 말하는
것이 아닌 “비천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운” 바
116) 정현, 성경적인 설교를 위한 십계명,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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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의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바라보는 모습임을 알아야 한다(빌 4:12-13).
3. 성경적 설교의 요소와 특징
성경적 설교 형식의 다양성과 원리를 이해했다면 성경적인 설교의 다양한 요소
의 적용 가능성도 모색되어야 한다. 설교자는 성경의 문학 양식과 청중의 이해에 따
라, 그리고 설교의 목적과 기능에 따라 각기 다른 설교의 유형을 시도할 수 있다. 더
나아가 하나의 설교에서도 두 가지 이상의 설교 유형을 통합하여 활용할 수도 있다.
실제 현대의 다양한 설교 유형들은 그 자체로 다른 설교 유형들과 무관한 독립적인
방식의 유형이 아니며, 어느 정도는 다른 설교 유형의 방식들과 혼합되어 있다. 귀납
적 설교는 전체적이고 삼단논법적인 논리를 지양한다는 점에서 내러티브 설교와 관련
이 있으며, 내러티브 설교에 설교학적 구조가 있듯 하나님의 속성에 초점을 둔 성경
적 설교에도 그 원리가 있다.
Long은 설교의 요소를 설교를 듣는 청중들과 설교자, 그리고 설교와 그리스도의
임재라 말한다.117) 먼저 설교를 듣는 청중들은 설교의 현장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자신
의 삶의 현장으로 다시 돌아가는 사람들이다. 즉 자신의 왔던 곳으로 돌아가는 사람
들로 설교 현장으로 부름을 받은 실체가 함축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이처럼 청중들은
설교 요소 중에 가장 우선된 목적과 연결되는 요소이다. 이 청중들을 하나님의 말씀
으로 변화시키고 성경에 의한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가야 하는 것이 설교의
최종 목적임을 말하고 있다.
Long은 설교자에 대해 청중들 중의 한 사람인 동시에 그 청중들 가운데서 강단
으로 이동하였음을 기억하라고 말한다.118) 설교자는 다만 기능상으로 설교를 위해 구
별 된 기능상의 변화 곧 위치상의 변화를 경험하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설교를 하게
된다.
Long은 설교는 설교자가 미리 기록한 설교 원고와 설교자가 머릿속에 준비해둔
말들과 구별해야 함을 말한다.119) 설교에서 말하는 것과 듣는 것은 직접적이고 상호
117) Long, 증언하는 설교, 33-35.
118) Long, 증언하는 설교, 33.
119) Long, 증언하는 설교, 34.
58
협력관계이며, 신학적으로 중요한 상호행위이며, 분명하게 설교자가 입술을 통해 선포
하는 행위와 모여있는 신자가 그 선포된 설교를 듣고 있는 행위가 결합된 것이 설교
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120) 때문에 설교는 설교자가 주님의 이름으로 수행하는 전달
과 신자의 청취 과정의 행위라 정의할 수 있다.121)
Long은 설교 요소 중의 마지막 요소는 그리스도의 임재라 말하고 있다. 설교는
사람인 설교자가 하지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는 설교는 지금도 살아 게신 그리
스도께서 설교 현장에 임하시는 것이라 말한다.122) 설교를 통해서 교회 안에 임하시고
교회와 함께 계시고 교회를 위해 일하시며 그리스도는 세상을 위해 임재하시는 것이
다. 따라서 설교는 설교자의 유창한 언변에 의해서가 아니라 청중들과 설교자, 그리고
설교와 그리스도의 임재 등 4가지의 요소가 서로 결합되어야 한다. 따라서 설교자의
준비가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이 있어야 한다.
설교자는 마치 왕의 칙령을 전하는 대사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대사로
서 분명한 임무가 부여 되어 있다.123) 그 임무는 오직 성경말씀을 따를 것과 또한 그
성경말씀의 참 뜻을 그대로를 전하는 것이다. 설교자가 성경말씀을 믿지 아니하고는
결코 성경적인 설교를 할 수가 없으며 성경적인 설교 작성 역시 불가능하게 되는 것
이다.
John R. W. Stott는 ‘강해설교’를 ‘성경적 설교’라 정의한다. 물론 강해설교만을
성경적 설교라 말할 수 없다. 다만 강해설교 역시 성경적 설교의 원리를 내포하고 있
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그의 성경적 강해설교에 대한 가르침은 의미가 있다 하겠
다. 그의 성경적 강해설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다.
첫째, 성경적 설교는 설교의 한계를 분명히 설정해 준다. 왜냐하
면, 강해설교는 정해진 본문말씀에 국한시켜 설교의 범위를 분명
하게 한정 시켜주기 때문이다. 둘째, 성경의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밝혀주고자 노력하는 중에 성경 본문에 충실하게 된다. 셋
째, 설교자가 본문을 이탈하여 자기 생각을 하지 못하게 막아 준
다. 넷째는 오직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기에 설교자로 하여금 믿음의 확신을 준다.124)
120) Long, 증언하는 설교, 34.
121) Long, 증언하는 설교, 34.
122) Long, 증언하는 설교, 32-34.
123) Long, 증언하는 설교,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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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성경본문의 취지를 벗어나지 아니해야 한다는 것이다.
Thomas G. Long은 성경적 설교를 위해서는 성경에서 증거하고자 하는 하나님
의 마음을 선포하는 것이라 하면서 바로 이를 위하여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는 것이




2) 본문의 시작과 끝을 다시 한 번 확인 한다.
3) 본문의 번역이 정확한지 확인한다.
2. 본문에 대한 개론적 고찰
1) 본문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위해 본문을 읽는다.
2) 본문의 배경이 되는 보다 넓은 문맥 안에서 본문을 파악한다.
3. 본문과의 대화
1) 본문이 말하는 것을 경청한다.
4. 들을 내용에 대한 확인
1) 역사적인 면에서 본문을 고찰한다.
2) 본문의 문학적 특성에 대해 고찰한다.
3) 신학적인 면에서 본문을 고찰한다.
4) 본문에 대한 주석을 참조한다.
5. 설교 작성
1) 본문이 자신과 회중에게 주시는 말씀을 정리한다.
이러한 Long의 석의의 과정은 본문의 의도를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는 성경적 설
교의 의미라 하겠다.
Thomas G. Long은 설교 작성 시의 설교적 개요를 만들 때 필요한 부분들을 다
루고 있다.126) 먼저 본문의 석의시 주의 할 점은 첫째 배경 관찰과 문학적인 관찰을
꼭 할 것, 둘째 구조분석을 꼭 할 것, 셋째 이 때 동사를 중심으로 강조점들을 꼭 찾
124) Stott, 성경적 강해설교, 105-138.
125) Long, 증언하는 설교, 107-108.
126) Long, 증언하는 설교, 1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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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것, 넷째 석의에서 난해점에 대해 질문을 던질 것, 다섯째 교리와 윤리의 두 가지
관점에서 연구할 것 등이다. 성경적 설교의 특징은 설교를 선포함에 있어 설교자가
자신의 생각이나 설교자 자신의 필요에 의한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오
직 성경 본문이 말씀하시는 바를 믿고 증거하는 것이 성경적 설교이다. 이는 설교 작
성시부터 요구되는 부분이다.
위에서 말한 성경적 설교의 특징을 담은 각각의 설교의 형식들에는 그 나름 독
특한 장점들이 있기는 하지만, 약점 또한 있을 수 있다. 내러티브 설교는 극적 긴장을
유지하고 청중들의 흥미와 관심을 끄는 면에서는 강점이 있지만 자칫 본문에 집중하
고 충실한 면에서는 약점을 노출할 수 있다. 귀납적 설교는 삶의 정황에서 출발하고
또 결론적인 적용까지도 청중들에게 맡길 정도로 청중들의 참여를 중시하지만, 청중
들에게 성경 본문에 근거한 분명한 확신과 명령을 제시하는 면에서 미흡할 수 있다.
어떤 경우에는 직접적 전달 방식보다는 우회적인 전달 방식이 효과적일 수 있지만,
다른 경우에는 성경의 권위에 의지하여 직접적으로 호소하는 것이 필요하고 더 효과
적일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설교자는 특정 설교 형식을 선택하였어도 그 형식
에 변화를 주어 약점을 보완할 수 있어야 한다.127)
이처럼 설교가 통합적이어야 할 필요성은 설교의 성격 때문이다. 설교에는 어느
한 편으로 치우침 없이 하면서도 연역적 방식을 절충한다든지, 내러티브 설교에 강해
설교의 특징을 혼합하는 식이다. 성경적 설교를 해야 하는 이유는 청중들에게서도 발
견된다. 특정 부류에 한정된 청중들이라면 한 가지 유형의 설교만으로도 무방할 것이
다. 하지만 대개의 지역 교회는 연령과 지식 등이 다양한 계층과 감성적 또는 지성적
인 성향을 가진 청중들로 구성되어 있다. 만일 설교 방식이 획일적으로 동일하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 것인가? 청중들의 일부는 즐겁게 듣겠지만 다른 일부는 심각하게
불평을 제기할 것이다. 청중들의 일부는 배불리 영적 양식을 섭취하겠지만 다른 일부
는 거의 굶주릴 수도 있는 것이다.128) 결국 성경적 설교란 다양한 설교 방식들의 자유
로운 활용이다. 설교의 다양성을 이해하는 것은 마치 싸움에 능한 장수가 다양한 무
기들을 활용하는 법을 알 때, 적절한 무기를 전투의 성격에 따라 선택할 수 있을 것
127) Augustine, 기독교 교육론 (On Christian Doctrine), 김종흡 역 (고양: 크리스챤다이제스
트, 2010), 150.
128) Braga, 설교 준비, 42-49.
61
이며, 때에 따라서는 복수의 무기를 동시에 쓸 수도 있는 것과도 같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성경적 설교란 어떤 하나의 특정한 설교의 형
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성경적 설교는 설교하고자 선택된 성경본문에 담겨있는 하
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를 바르고 정확하게 해석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결국
성경적 설교를 위해서는 선택된 본문을 바르고 정확하게 해석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이런 점에서 성경본문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속성을 결코 놓쳐서는 안 된다.
앞으로 다양한 설교 유형들을 실례로 보여주는 설교들과 성경적 시도를 한 설교
들을 담은 사례집들이 나온다면, 한국교회 설교자들이 실제로 적용하고 활용하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고 본다. 이러한 면에서 본 연구 논문은 이와 같은 작업의 한 작은
노력이라 할 수 있다.
제 3 절 하나님의 속성에 초점을 둔 성경적 설교의 요소
설교는 오늘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과 다른 언어, 다른 시대, 그리고 다른 문
화 속에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 설교자의 증언을 통하여 만남을 가져오는 작
업이다. 설교는 성경의 세계와 오늘의 세계 사이에 다리를 놓는 작업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설교자들은 이 두 세계에 다리를 놓아 연결시키는 다리 놓는 사람들이다. 그
러므로 성경 본래의 의미, 그 본문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의미를 읽어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는 것이다.129) 성경의 의미를 읽어내기보다는 설교자 자
신의 생각이나 판단, 경험, 그리고 감정 등을 본문 속에 넣어서 본문의 뜻을 찾으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설교자는 성경 본문이 기록된 세계 속으로 들어가서 그 본
문이 전하는 메시지를 먼저 보고 들으려고 노력해야 한다. 그렇게 그 메시지를 먼저
보고 듣고 그리고 그것을 회중들도 함께 듣고, 볼 수 있도록 증언해야 한다. 그러나
문제는 설교자들이 하나님의 역사와 말씀을 보고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막고 있다.130)
하나님의 말씀이 해석되어지고 성도들의 삶 속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설교자의 경
험과 생각이 해석되고 적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129) Long, 증언하는 설교, 191.
130) Buttrick, 시대를 앞서가는 설교,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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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나님의 속성이 선포되는 설교
설교는 “복음의 말씀을 경험하게 하는 하나의 사건”이어야 한다.131) 여기에서 말
씀은 마태복음 4:4의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이며 요한복음1:14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과 연결 된다. 세례 요한 이전까지
선지자들은 예언적 메시지를 선포하거나 율법서를 대중 앞에서 낭독하였다. 그들은
또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영적 권면과 삶의 가치, 또는 경고의 말씀을 증거 했다.
동시에 그들의 메시지는 성자 하나님의 출현과 성자 하나님의 속성을 암시하였다. 신
약에 나타난 세례 요한의 선포는 구약의 예언자적 메시지와 신약에서의 성자 하나님
에 대한 선포에서 예언자적이며 동시에 신약적 설교를 특징짓는 성자 하나님의 속성
을 내포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설교는 더욱 더 독특하다. 실제로 예수가 선포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자신을 증거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
라의 주인이시며, 또한 예수 스스로의 고백과 같이 오직 자신만이 이 천국에 이를 수
있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기 때문이다(요 14:6). 결과적으로 예수의 설교에 나
타난 성자 하나님의 속성은 구속으로 귀결된다. 그리고 예수의 설교는 하나님의 속성
에 초점을 둔 성경적 설교의 중요한 특징이다.132)
성경에서 발견되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은 각 사람 개인의 구원이다. 하나님의
메시지로서 설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성취하신 구속의 선포이다.
따라서 설교는 이 시대에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다.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
시대의 사람들을 계속적으로 직면하시며 구원의 장으로 부르신다.133) 설교의 형태는
다양하다. 그러나 다양한 설교 형태와 관계없이, 어느 형태의 설교라도 그 안에 성자
하나님의 구속이 없다면 그것은 성경이 특징짓는 설교가 될 수 없다. 설교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구속을 외면한다면 이는 참다운 설교가 될 수 없다.134)
설교의 결정적인 역할은 선포를 통하여 예수의 사건이 현재적 실체가 되게 하는
것이다. 설교는 하나님의 능력과 활동이 효과적으로 나타나는 사건이어야 한다.135) 워
131) 이성민, “포스트모던 시대,” 270.
132) 문상기, “케리그마 설교의 현대적 적용과 해석학적 과제,” 복음과 실천신학 8 (2004): 209.
133) 문상기, “케리그마 설교,” 212-213.
134) 문상기, “케리그마 설교,” 213.
135) Robert H. Mounce, The Essential Nature of New Testament Preaching (Gr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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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 위어스비(Warren W. Wiersbe)는 모든 설교는 예수를 극대화시키며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을 전하는 것임을 강조하면서 설교의 본
문이나 주제에 상관없이, 설교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한다고 말한다.136) 이
는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향하신 가장 큰 관심사이며 하나님은 지금도 설교를 통하여
구속의 역사를 진행하시고 계신다. 따라서 하나님의 속성에 따른 성경적 설교의 일차
적인 목적은 성자 하나님의 구속을 선포하는 것이다. 성경적인 설교를 한다는 것은
설교가 신학적이어야 한다는 말이며 신학적인 설교는 성경의 핵심 진리인 예수 그리
스도의 구속 안에서 주어진 말씀을 이해하고, 나아가 해석하며, 선포하는 것이다. 따
라서 하나님의 속성에 초점을 둔 설교는 성경적 설교이며 성경본문에 나타난 하나님
의 여러 속성을 선포하고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핵심으로 하는 구속의 메시지이어야
한다.137)
2. 하나님의 속성이 적용되는 설교
하나님의 속성에는 하나님과 인간의 공유적 속성이 있다. 하나님의 속성에 초점
을 둔 설교에는 공유적인 속성에 대한 적용이 있어야 한다. 일반적인 설교의 내용에
도 깨우치고, 가르쳐서 적용하게 해야 한다. 설교는 이 같은 메시지를 통하여 사람들
을 구원할 뿐 아니라 저들을 믿음으로 자라게 하고 온전케 하는 적용이 있어야 한다.
설교가 수행하는 중요한 기능 가운데 하나가 교육적 기능이다. 본래 성경에서 설
교를 지칭하는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선포였다면, 이미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데 있어 믿음 이외의 다른 요소는 필요하지 않다.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가 온
전한 성화의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믿음위에 지식의 역할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
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행해지는 설교가 불신자를 대상으로 한 전도설교가
아니라면 그 내용은 복음을 제시하는 단계를 넘어 온전한 그리스도인을 만들기 위한
Rapids: Eerdmans, 1960), 155.
136) Warren W. Wiersbe, Preaching and Teaching with Imagination: The Quest for
Biblical Ministry (Wheaton, IL: Victor, 1994), 279.
137) 문상기, “케리그마 설교,” 213-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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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적인 목적과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종교개혁시대 개혁자들이 실시했던 세례
청원자를 위한 예배에서 행해졌던 설교는 그 어느 설교보다도 교육적 기능을 분명하
게 드러낸 것이었다. 비록 교리에 주안점을 두고 설교의 내용이 교리위주로 작성이
되었지만 성자 하나님의 속성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의 덕성과 윤리, 그리고 삶의 가치
관과 목표 등이 담긴 내용이었다.138)
이처럼 성경에 나타난 예언자들과 사도들이 선포한 설교는 성경에 기록 되어 있
다. 곧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속성이 분명하게 기록 된 것처럼 사도들의 설교는 하나
님의 속성이 드러난 선포였으며 그 자체로 교육적인 성격을 포함하고 있다. 심판에
관한 것이든 구원에 관한 것이든 하나님의 속성이 드러난 성경적인 설교는 이 메시지
를 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공유적인 속성을 닮아야 할 길을 제시하였다. 성
경에 나타난 설교의 구조(‘…이니 …하라’ 혹은 ‘…하라 그러면 …일 것이다’) 안에는
실제로 훈계의 문장이 포함되어 있다. 신명기 6:4-5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라”는 것이 선포라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
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것은 선포에 동반되는 “하나님의 공유적인 속성
을 닮으라는 교육 지침”이라고 할 수 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야웨” 하나님으로
선포한 모세는 동시에 그 하나님의 백성 된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가르쳤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며 천국의 도래를 선포했던 세례 요한은 유대인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가르쳤다(마 3:1-9). 예수는 팔복강론의 설교에서 “천국의 선포”와
“천국 백성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공유적인 속성 곧 ‘온유’ ‘화평’ ‘겸손’ ‘오래참음’의
교훈”을 절묘하게 결합시키고 있다.139)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마 5:3)
… 마음이 청결한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
음을 받을 것임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138) 정인교, 설교학 총론, 74-75.
139) 이성민, “포스트모던 시대,” 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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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마 5:8-12).
사도행전 2:42은 복음의 설교를 받아들인 회심한 자들이 사도들에 의해 가르침을
받았음을 보여준다. 이것은 회심한 성도들은 가르침에 의해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양육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입증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속성에 초점을 둔
성경적 설교에는 복음과 가르침이 하나님의 공유적인 속성과 함께 선포되어져야 한
다. 가르침을 통하여 믿는 자들의 삶 속에 더 깊은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이다.140)
사람들은 성경적인 설교에 의해 하나님의 은혜와 구속을 받는다. 이것이 곧 하나
님의 속성에 따른 성경적인 설교의 역할이다. 이것은 먼저 성자 하나님 안에서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세계에서 일어난다. 이어서 믿는 자들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
도록 성숙한 지식과 믿음의 삶에 대하여 가르치는 것이다.
하나님의 속성에 초점을 둔 성경적 설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속성을 선포하는 것이다. 성자 하나님 안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는 삶의 상황 속에
서 우리의 삶과 연결이 되지 않는 설교는 허위적이다. 회심자들은 설교를 통하여 그
리스도를 신뢰하게 된 후 가르침을 통하여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게 된다. 바
울은 골로새서 1:28에서 가르침의 목적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들을 온전케 하
는 것임을 밝히고 있다141)
3.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는 설교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는 설교에는 속성에 대한 원리가 있어야 한다. 설교자마
다 자기가 좋아하는 설교의 형태가 있다. 자꾸 하다보면 그것만 계속하게 되고, 그럴
경우 청중들이 고정적이라면 다음에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다 알게 되어 버린다. 자
기가 할 말을 다 알고 있는 성도들을 대하는 것처럼 설교자에게 곤혹스러운 일은 없
을 것이다. 그러므로 설교자는 서로 다양한 형태를 연구해야 한다. 깨우치고, 가르치
140) 문상기, “신약성경설교로서의 케리그마와 그 신학적 관점,” 복음과 실천신학 24 (1999):
125.
141) 문상기, “신약성경설교,” 125-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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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적용시키는 과정에서 반드시 성경 본문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어
야 한다. 설교는 이 같은 메시지를 통하여 사람들을 구원할 뿐 아니라 저들을 믿음으
로 자라게 하고 하나님의 공유적인 속성을 닮게 하여 저들의 성품을 온전케 해야 한
다.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는 설교에 대한 원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공유적인 속
성을 그들의 삶에 적용시킬 것을 계획하면서 소개해야 한다. 예를 들어, “전능의 하나
님은 무소부재하시다”는 원리는 그러므로 신자가 고통 하는 현장에 너무도 실존적으
로 함께 하신다는 적용을 전재로 한다.
원리를 말했으면 그것의 올바름 또는 유익함을 증명해야 한다. 증명의 가장 좋은
방법은 성경을 통해서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일상생활의 예를 들거나 알기 쉬운 논리
도 곁들여 하나님의 속성을 증명해야 한다. 그래야 증명이 딱딱하거나 지루하지 않게
된다. “성경에 이렇게 쓰여 있으니 무조건 하라”보다는 이해를 시키는 것이 좋다.
마지막으로 그 원리를 삶에 적용시키는 것이다. 제일 쉬운 방법은 적합한 예화를
사용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것을 응용시켜서 여러 면에서 듣는 사람들이 실생활에
적용시킬 수 있도록 말해준다. 앞의 전능하신 하나님이 무소부재 하시다는 원리가 확
신의 근거가 되도록 적용시켜주면 설교는 아름답게 마쳐질 것이다.
이 방법은 내용을 잘 이해시키고 삶에 적용할 수 있게 도와준다는 이점이 있다.
몇 번 해보면 아주 잘 이용할 수 있게 훈련이 된다. 그러나 잘못하면 논리적으로 딱
딱하게 설교를 몰고 갈 위험도 있다. 그러므로 가능하면 쉽게 그리고 재미있게 원리
를 증명해 가야할 것이다. 특히 원리를 말하는 앞부분이 그래야 할 것이다.
설교 작성(제목설교형태)
제목: 성령을 소멸치 말며(데살로니가전서 5:19-24)
성령의 임재를 거의 경험 못하는 신자들이 많다. 성령이 소멸된 것과 같은 상황
이다. 그러한 신자들이 어떻게 성령의 뜨거움을 경험할 것인가?
기도원에 가고 이상한 집회에 열심히 가야 하는가?
보통 사람들은 성령의 임재를 경험 못하는가?
1단계
1. 원리: 성령의 도움은 그리스도의 말씀과 함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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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증명: 성령은 그리스도의 은혜가 효과를 발하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이다.
3. 적용: 성령을 체험하려면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행동하라.
2단계
1. 원리: 성령은 절대로 자의로 말하지 않으신다. 반드시 그리스도와 관련되어 일
하신다. 실생활에서 성령을 무시하면 성령이 소멸된 것처럼 느껴진다. 성
령을 소멸하지 않으려면 성령이 나를 지배하도록 해야 한다. 그를 인식하
고 복종하라.
2. 증명: 성령에게 복종하는 것은 곧 그리스도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이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도록 하는 분이다. 그러려면 그리스도
의 말씀대로 움직여야 한다. 그래야 주어진 은혜가 내게 효과를 발하게
된다.
3. 적용: 말씀대로 행동하라. 베드로는 말씀을 의지하고 그물을 내렸다. 중풍병자
는 상을 들고 가라는 말씀대로 일어났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성령의
도움을 얻는다. 머리로만 믿거나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성령은 역사 하시
지 않으신다.
위와 같이 하나님의 속성에 초점을 둔 성경적 설교의 요소는 설교의 방법론을
말하는 것이 아닌 설교를 준비하는 사람이 가져야 할 설교에 대한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정의이며, 태도이다. 설교의 목적과 의도에 따라서, 또는 성경 본문의 성격
에 따라 설교자는 형식과 구조를 통하여 각기 다양한 유형으로 설교 할 수 있다. 그
리고 그 각각의 유형에서도 흐름의 변화를 주는 것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성경적 설교는 어떻게 준비하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작성되어지는가?
아무리 좋은 설교의 형식을 취한다 하더라도 준비 없이는 결코 좋은 설교가 될 수
없다. 선택한 본문을 깊이 연구하여 성서의 뜻을 분명하고 충분하게 파악해야 하고, 그
것을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해야 하기 때문에 특히 성경적 설교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많은 시간이 요구되는 성경적 설교를 준비할 것인가? 이




하나님의 속성에 초점을 둔 성경적 설교 프레임
본장에서는 본 논문에서 논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속성에 초점을 둔 성경적 설교
를 위한 설교문의 구체적인 준비와 작성의 프레임을 제시할 것이며, 성경적 설교의
모형을 제시할 것이다. 끝으로 성경적 설교를 위한 성경해석의 한 방편인 관주를 통
한 성경으로 설교를 작성하는 방법을 제시할 것이다.
제 1 절 성경연구의 기초 단계들
그렇다면 하나님의 속성에 초점을 둔 성경적 설교는 어떻게 준비하고, 어떤 과정
을 통해 작성하는가? 아무리 좋은 설교의 형식을 취한다 하더라도 준비 없이는 결코
좋은 설교가 될 수 없다. 선택한 본문의 의미를 정확하고 분명하게 파악해야 한다.
1. 설교의 범위를 정한다
하나님의 속성에 초점을 둔 성경적 설교에서 성경본문의 범위선정은 매우 중요
하다.142) 필자는 매주일 저녁이면 교회력과 연간 계획에 따라 다음 주에 설교할 성경
본문이 속한 장 전체를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시
는가에 대한 묵상의 시간을 갖는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지금 교회에서 가장 필요한
본문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본문을 선택한다. 이때에는 무엇보다도 단일한 사고
단위를 가지고 있는 본문을 선택한다.143) ‘단일한 사고 단위(思考單位; a single unit
142) 성종현, 설교의 원리와 실재 (서울: 기독교연합신문사, 2005), 55.
143) Sidney Greidanus, 구속사적 설교의 원리 (Sola Scriptura), 권수경 역 (서울: SF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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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thought)’란 한 가지 문제나 주제만 취급한 것을 말한다. 우물을 파도 한 우물만
파는 것 곧 한 마리 토끼만 쫓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선정된 성경본문에서 계시된
하나님의 속성이 무엇인가를 분석한다.144)
2. 선택한 본문의 중심 주제를 파악한다
하나님의 속성에 초점을 둔 성경적 설교를 위해 설교자는 설교할 성경의 본문을
구체적으로 정하였으면 그 본문의 중심 주제가 명확하게 이해될 때까지 여러 번 반복
하여 읽으면서 정독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중심 주제를 하나님의 속성의 관점
에서 문장으로 표현하는 것이다.145)
설교자가 설교본문에서 중심 주제를 정확하게 파악하면 설교의 포인트와 방향을
제대로 잡을 수 있게 되고 결과적으로 설교문의 대지 작성도 그만큼 용이하게 된
다.146)
다음은 필자가 직접 사사기 3:7-11을 통하여 시도한 예이다.
본문의 중심 내용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본문을 정독하다보면 본문에서 사사
옷니엘이 살던 시대적 상황을 알 수 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백
성이 방향을 잃고 살아가는데 징계를 통하여 죄를 회개하도록 하여 구원자 옷니엘을
세우게 되었다는 것이다.
먼저 언급한다면 그 시대의 백성들이 죄로 말미암아 징계를 받고 있는데 옷니엘
이 사사로 선택을 받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옷니엘이 사사로 선택
을 받아서 쓰임을 받았다는 것에 너무 신경을 써서 사사 옷니엘을 중심인물로 부각
시킬 필요가 없다. 사사 옷니엘이 어떻게 살았기에 부름을 받았는가? 이것은 나와 별
로 상관이 없는 부분이다. 왜냐하면 그때의 사사와 똑같은 지금의 나가 아니기 때문
이다. 이러한 이유로 이것을 보편적인 진리 형태로 정리하여 주어와 술어를 설정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옷니엘이란 인물에 너무 집착하지 않아야 한다. 옷니엘 시대에
2003), 252-253.
144) Sidney Greidanus, 구약의 그리스도,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Preaching Christ from the
Old Testament), 김진섭, 류호영, 류호저 역 (서울: 이레서원, 2005), 408.
145) 류응렬, “설교는 들음에서 나며: 설교자와 경건한 읽기,” 신학지남 286 (2006): 288.
146) 류응렬, “설교는 들음에서 나며,”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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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성들은 하나님보다 세상을 따라가는 죄로 말미암아 압제를 받고 있었다. 그러므로
주어를 하나님의 진노라고 할 경우에 별 무리가 없어 보인다. 그리고 술어를 살펴보
자. 하나님이 그 백성들이 회개하여 구원자 옷니엘을 세우셨으므로 그 당시의 백성들
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으로 술어를 정해도 무방하다. 그래서 중심 내용은 “하
나님은 진노 가운데서도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라고 표현을 하면 본문에 대한
본래 독자들에게도 부합하면서 현재의 신자에게도 좋은 표현이 될 수 있다.
여기서 유의해야 될 부분은 이러한 중심 주제에 대한 진술이 아직은 확정적이
아니라는 점이다. 왜냐하면 성경본문을 보다 깊이 연구면서 수정을 해야 할 수도 있
기 때문이다.
3. 선택한 본문에 대한 심화연구를 위한 자료를 참조한다
이는 성경본문에 대한 심화 연구를 위해 설교자는 무엇보다 원어성경을 확인한
다.147) 이는 번역 성경이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는 미세한 부분을 명확하게 찾아낼 수
있기 때문이다.148) 그러므로 설교자는 원어 성경연구를 깊이가 있도록 하기 위하여 힘
이 들더라도 꾸준히 노력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본 연구자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주로 사용하는 성경원어 연구 자료는 원어 대조성경 (서울: 로고스출판사, 1993)과 성
서원어 구약신학사전, 이병철 저 (서울: 브니엘출판사, 1989)이다.
자의적인 해석을 방지하기 위해 설교자는 목회적으로나 학문적으로 내실이 있는
주석들도 참조할 필요가 있다.149) 본 연구자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주로 사용하는 주석
은 박윤선 주석(서울: 영음사, 1980)과 이상근 주석(서울: 기독교문사, 2006), 그랜드종
합 주석(서울: 성서교재간행사, 1996)과 호크마 성경 주석(서울: 기독지혜사, 1990) 등
이다. 이외에도 J. P . 랑게 주석(서울: 백합출판사, 1986)과 카일 & 델리취 주석(서울:
기독교문화사, 1988.), WBC 현대성서주석(서울: 솔로몬, 2004), IVP 성경주석(서울:
한국기독학생회출판부, 2006) 등 양질의 주석을 참고 자료로 사용할 것이다.
147) Gordon D. Fee, 성경해석 방법론 (New Testament Exegesis), 김의원 역 (서울: 기독교
문서선교회, 1987), 22.
148) 성종현, 설교의 원리와 실재, 58.
149) 성종현, 설교의 원리와 실재,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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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선택한 본문의 역사적 의미를 살핀다
설교자는 성경본문의 원 독자 청중들에게 의미했던 바를 이해하기 위해 다음의
방법을 사용해 볼 수 있다.
먼저, 성경본문의 기록자가 처음 독자들에게 의도한 의미를 찾기 위해150) 육하원
칙에 따른 질문에 답을 해 볼 수 있다.151)
① 누가? - 그 본문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을 열거해 보아야 한다.
② 무엇을? - 그 당시에 무슨 일이 일어났으며, 그 본문에서 어떤
생각을 표현하고 있으며, 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살
펴보아야 한다.
③ 어디서? - 이 사건은 어디서 시작되고 있으며, 그 사건이 일어
난 곳의 지리적 배경은 어디이며, 이 부분에서 성경사전을 참고할
수 있다.
④ 언제? - 이 사건이 언제 발생하였는지를 숙고하여야 한다.
⑤ 왜? - 이 사건이 왜 일어나야만 했으며, 그 사건을 성경이 기
록한 목적과 이유는 무엇인지를 살펴야 한다.
⑥ 어떻게? - 이 사건이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어떻게 해서 이 사
건이 신속하게 성취되었으며, 또한 어떤 방법에 의해 이루어졌는
지를 분명하게 파악해야 한다.
그 다음으로 설교자는 설교 본문이 어떤 목적을 위해 기록되었는지에 대해 파악
할 필요가 있다.152) 모든 성경본문에는 그 성경본문 배후에 존재하는 어떤 질문이 있
다. 그것은 본문과 관련된 인물들이든지, 지명이든지 사건들이 나타내고 있는 의미가
무엇이며 결국 본문이 설명하는 내용이 무엇이며, 또한 우상숭배든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공의와 사랑의 결여이든지, 하나님보다 이방민족을 의지한다든지 많은 병사들
을 의지한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의 모습일 수 있다.153) 역사적 의미는 처음 기록자가
제시한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다. 이러한 역사적 연구는 설교자의 주관적인 해석의 오
류를 방지하게 해 줄 것이다.154)
150) Greidanus, 구약의 그리스도, 338.
151) Walter Henrichsen, 성경, 어떻게 공부할까 (Studying, Interpreting, and Applying the
Bible), 박현덕 역 (서울: 목회자료사, 1991), 92-94.
152) Greidanus, 구약의 그리스도, 338.
153) Fee, 성경해석 방법론, 25.
154) Greidanus, 구약의 그리스도, 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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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선택한 본문의 문맥의 위치와 기능을 살핀다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 성경은 구속사의 진행에 따라 점진
적으로 이루어지는 계시와 함께 전개된다.155) 그러므로 설교자는 책(설교본문이 속해
있는 성경(66권) 낱권 이하 ‘책’으로 표기)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한다. 성경본문의
문맥파악은 성경본문 해석의 기초가 되는데 그 종류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
다. 하나는 본문의 문맥이며 또 다른 하나는 책의 문맥이다. 본문의 문맥은 성경본문
의 앞뒤에 기록되어 있는 단어와 문장들을 세밀하게 살피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문에
서 문단의 흐름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156) 책의 문맥은 멀리 연결되는
문맥으로 한 장 전체나 몇 장을 읽어야 하며, 어떤 경우에는 그 본문이 포함된 책을
읽어야 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157)
한편 설교자가 본문의 문맥과 책의 문맥을 파악하는데 가장 실수하기 쉬운 부분
이 있다. 하나는 설교자가 본문의 문맥에서 단어를 문장과 문단의 흐름과 관계없이
해석하는 것이며,158) 다른 하나는 설교자가 책의 문맥에서 저자가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기록했는지 관계없이 해석한다는 것이다.159)
그러나 설교자가 문맥을 너무 과격할 정도로 강조하면 성경본문에 없는 문맥을
만들어내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수 있다. 대부분 성경은 전후 문맥이 있으나, 문맥과
155) Edmund P. Clowney, 설교와 성경신학 (Preaching and Biblical Theology), 류근상 역
(고양: 크리스찬 출판사, 2003), 69.
156) Richard, 삶을 변화시키는 7단계, 55.
157) 장두만, 다시 쓰는 강해설교 작성법 (서울: 요단출판사, 2000), 98-100.
158) 권성수, 성경해석학 (서울: 총신대학출판부, 1991), 30. 가령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너
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
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 구절에서 통상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힘들고 짜증나는 수험생에게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축복의 말씀으로 용기를 얻게 설교
를 할 수 있다. 또한 개업이나 사업을 하는 성도들에게 심방을 하다보면 어려운 상황에서
다시 좋은 복을 받아 일어나도록 용기를 주는 구절로 많이 인용할 수 있다. 그러나 야고보
서 1장 5절 앞에 2-4절을 유의하여 살펴보아야 한다. 바로 앞 구절에서 야고보는 자신의 인
생을 살면서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이 “인내의 지혜”라고 말한다. 야고보는 시험에서 인내
의 비결을 터득했다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야고보서 1장 5절을 말하고 있다. 이것은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인내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 지혜라고 명백한 증
언을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설교자는 성경본 문 전후 문맥을 잘 읽어보면 그 뜻이 명백하
게 드러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59) 권성수, 성경해석학,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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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없는 잠언서의 경우처럼 격언이나 속담 같은 것들이 종종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설교자가 이런 부분을 억지로 문맥을 만들다 보면 본문의 의미를 다른 방향으로 틀어
버릴 수 있다.160) 그러므로 설교자는 본문의 문맥을 따라 성경을 해석하여 그 본문의
문맥을 구속사적으로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한다.
6. 선택한 본문에서 관찰 가능한 하나님의 속성을 정리 한다
전통적인 성경해석은 세 가지의 중요한 원칙이 있다. 그것은 문법적-역사적-신학
적 해석이다.161) 그리고 종교개혁자들은 성경해석의 지침으로 ‘신앙의 유비’(analogy
of faith)의 원칙을 주장하였다. 여기서 유비의 원칙은 성경이 자증하고 있는 말씀만
설교의 중심이 된다는 것을 말하며, 성경본문의 진리는 한 가지의 뜻으로 충실하게
해석하여 전달해야 한다는 것이다.162) 이 한 가지 중심이 바로 하나님 중심적 연구이
다. 설교자는 성경 본문의 관찰, 역사적 관찰, 구조적 특징을 관찰하는 것도 중요하지
만 성경 본문이 하나님 중심으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 이를 위해 설
교자는 성경본문에서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어떠한 속성을 나타내셨는지를 찾아야 한
다. 먼저 성경본문은 역사의 흐름에서 하나님의 속성과 그 활동에 대한 선포이다. 그
렇다면 설교자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본문에 접근해야 한
다.163) 성경 본문이 의도하는 것은 인간의 특성을 전기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속성과 활동을 선포하는 것이다. 또한 이 본문은 예수 그리스
도에게 비추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구약에 있는 이 본문에서 신약의 예수 그
리스도께로 가는 길은 무엇인지 묻는 것이다.164) 성경에 기록 된 구속사 역시 하나님
의 속성의 한 부분이다. 구속사의 통일성은 성삼위 하나님의 활동을 말하는 데 하나
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하심을 말한다. 그리고 구속사에 나타난 하나님의 속
160) 권성수, 성경해석학, 33.
161) L. Berkhof, 성경해석학 (Principles of Biblical Interpretation), 윤종호, 송종섭 역 (서울:
개혁주의 신행협회, 1989), 74-194. 저자는 이 부분에서 문법적-역사적-신학적 성경해석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162) Bryan Chapell,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 (Christ-Centered Preaching), 김기제 역 (서울:
은성출판사, 1999), 92.
163) Greidanus, 구속사적 설교의 원리, 414.
164) Greidanus, 구속사적 설교의 원리, 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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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활동의 점진성은 그 계시의 내용으로 창조, 타락, 구원이라는 거대한 의미로 함
축되어 있다.
설교자는 성경본문에서 성 삼위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
는지를 찾아야 한다. 그리고 성경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이나 사건에서 어떻게 반응하
고 있었는지를 찾아야 한다.165) 이런 방향과 목적으로 성경 본문이 해석되면 설교자가
설교 본문을 실제적으로 작성하는데 결정적인 아주 요긴한 재료를 제공받은 것이다.
제 2 절 하나님의 속성에 초점을 맞춘 성경해석의 단계들
1. 설교자의 영적 준비
하나님의 속성에 초점을 둔 성경적 설교를 위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성
경해석이다. 성경 말씀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속성을 찾는 것은 성경적 설교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속성을 찾으려 할 때 설교자의 해석을 위한 기초
적 준비가 갖추어 져야 한다.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게 하라”는 것은 많은 설교학자
와 해석학에서 일관되게 주장해 온 바이기에 본문으로 선택 되어진 성경말씀을 해석
하고자 할 때 신학교에서 배운 조직신학과 성경 각권별의 총론과 개론을 살펴야하고
참고해야 할 주석도 있다.
이러한 작업을 위하여서 설교자는 충분한 훈련과 양육공부를 마친 것을 전제로
한다. 정통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다 하여 그것으로 설교자로서의 완벽성이 완성
된 것은 아니다. 더 부단히 노력하면서 목회자 개인의 경건생활을 키워가고 유지해
가야 할 것이며 또한 성경을 매일 더 깊이 묵상(Q.T)하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모든 설교학자들과 해석학자들이 주장하고 있다. 설교학 학자인 마크 래
버튼(Mark Labberton)도 그의 책 제일 소명에서 “걷는 동안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신 특정 개인이나 활동, 상황을 위해 잠시 멈춰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다.166) 이는
설교자의 경건생활 속에서의 성령의 조명하심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165) Greidanus, 구속사적 설교의 원리, 249-251.
166) Mark Labberton, 제일 소명 (Called: The Crisis and Promise of Following Jesus
Today), 하보영 역 (서울: IVP, 2014),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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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로이드 존스는 그의 책 목사와 설교에서 설교자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
다.167)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에게 만약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부분적이거나 편협되어 있으면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질 수 없을 뿐
만 아니라 제대로 된 설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하나
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성경이 설명하고 있는 하나님을 전체
적으로 균형 있게 보게 하는 안목, 한 마디로 신학을 요구합니다.
신학은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 자기가 필요한 하나님만을 보게 되
는 한계를 넘어서서 성경에서 설명한 하나님을 전체로 다 보게 해
줍니다. 따라서 신학이 필요하다는 것은 어떤 신앙적인 노선이나
주장을 갖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 전체를 조감하며 종
합하는 것으로서, 그리하여 성경을 보는 안목에 균형을 갖게 하는
것으로서 신학의 가치와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
서 신학이 그 전문성과 경직됨으로 오해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만, 적지 않은 설교자들이 신학의 필요성을 숙지하지 못하고 부정
적 견해를 갖는 것은 잘못된 태도입니다. 설교란 스타일이나 테크
닉이 아닐 뿐더러 감동이나 동의를 얻어내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설교는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하시며 하나님
이 강조하시는 모든 것을 모두 전하는 데 일차적인 책임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설교에 부차적으로 따를 수 있는 감동도 단
지 인간의 필요를 채워주는 해답을 줌으로써 일어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목적하심에 순종해야 하는 인간의 처지를 이해하
고, 하나님의 요구가 참다운 은혜이며 복이라는 것을 깨닫는 차원
에서 일어나는 것이어야 합니다.
설교자는 성경적 설교를 위하여 성경 본문의 해석을 하되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
한다는 관점과 여러 신학적 문화적 관점 등을 종합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설교 작성
의 시작은 해석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소양을 갖추는 것부터이며 동시에 말씀과 성
령 안에서 평소 경건의 생활을 유지하는 설교자의 자세를 갖추는 것임을 유념해야 한
다.
Thomas G. Long에 의해 제시된 설교를 위한 해석 방법은 본문을 선택하고, 본
문에 대한 개론적 고찰을 하고, 본문과의 대화를 하면서 본문이 말하는 것을 경청하
고, 본문에서 들은 내용에 대하여 해석을 하고, 설교 작성으로 바로 넘어가지 아니하
고 그 본문말씀에서 나타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속성까지를 찾아내어야 한다. 물론 이
167) Lloyd-Jones, 목사와 설교, 13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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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에는 설교자의 기도생활이 요구된다.168)
하나님의 속성 곧 사랑의 속성, 영원성의 속성, 능력의 속성, 영광의 속성 등은
성경 본문 어디에 기록 되어 있든지 동일한 하나님의 속성이다. 때문에 본문이 말하
는 주제 에 나타난 속성에 초점을 둔 설교를 하게 되면 본문이 말하는 주제는 동일하
나 하나님의 속성은 더 풍성하게 확장된다. 때문에 성경적 설교 작성 방법의 모형에
서는 먼저 선택된 본문이 말하는 주제를 찾고 또한 하나님의 속성까지를 찾아야 한
다.
단순하게 평면적으로 생각하면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으나 하나님의 속성에 초점
을 둔 성경적 설교 프레임으로 익숙해지면 성경본문에서 벗어난 설교를 하지 않게 될
것이며 특히 하나님의 속성에 초점을 둔 프레임이기에 하나님 중심적 설교로서 성경
적 설교를 지향하는 설교자가 되어갈 것이다. 또한 이 프레임에 익숙해지면 오히려
설교준비의 시간이 확연하게 단축되어진다. 뿐만 아니라 어느 장소, 어느 순간에서도
하나님 속성에 초점을 둔 성경적인 설교를 하게 될 것이다.
2. 설교본문에서 하나님의 속성을 파악하고 정리하기
가. 본문에 하나님의 속성이 문자로 명기 된 경우(분명하게 드러난 경우)
하나님의 속성에 초점을 둔 설교 프레임은 먼저 본문을 선택하고, 본문에 대한
개론적 고찰을 하고, 본문과의 대화를 하면서 본문이 말하는 것을 경청하고, 그 본문
에 담겨 있는 주제를 찾은 후에 본문이 말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속성을 찾
아내는 작업이 요구된다. 다시 정리를 하면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설교자 자신이 말하
고 싶은 내용에 적합한 설교 본문 말씀을 찾는데 멈추지 않고 또한 본문이 말하는 주
제를 찾는데 그치지 않고 본문이 말하는 주제를 찾고 나서 그 본문이 말하는 바에 따
른 하나님의 속성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 방법은 첫째 본문을 읽으면서 본문에
서 명시적으로 언급되거나 본문에 드러나 있는 하나님의 속성을 찾는 것이다.
예를 들어 요한복음 3:16절을 보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168) Long, 증언하는 설교, 15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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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본문
에서 나타내고 있는 하나님의 속성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이다. 이렇게 본문에 하나님의 속성이 드러난 본문이 있다.
또한 요한일서 4:7-8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여기에서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는 내용이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을 분명하게 드러낸 경우라 하겠다.
또한 요 13:34의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는 본문의 경우도 서로사랑에 대한 권면이 분명히 주
님께서 죄인들의 허물을 대신 속량해주시고 죄인들의 죄악을 대신 짊어지시면서 까지
사랑으로 품어 주신 그 주님의 사랑과 같은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라는 분부임을 알
수 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주의 깊게 살필 것은 성경본문 구절에서 ‘하나님’만 명기
되었을 때는 삼위 하나님 모두를 포괄한다는 사실이다. 반면 구절 안에 혹은 바로 연
결 되는 앞 뒤 구절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혹은 ‘성령’이 함께 쓰인 본문이 있
다. 이때의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을 말씀하신다. 이러한 본문은 하나님의 속성 중의
하나 인 ‘삼위일체’의 속성을 드러낸 경우라 하겠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
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엡 2:22).
에베소서 2:22절에서의 ‘하나님’은 문맥상 성부하나님을 말씀한다. 같은 구절 안
에 ‘성령’과 성자하나님이신 ‘예수그리스도’가 함께 명기 되어있기 때문이다. 반면 아래
쪽 로마서1:21에서의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을 모두 포괄한다. 이러한 부분은 존 칼빈
이 성경을 연구하면서 발견한 부분이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
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롬 1:21).
성경구절에 ‘사랑’이라는 낱말로 명기된 모든 구절이 직접적인 ‘하나님의 사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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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성’을 의미하는 것인가? 하는 물음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하나님은 사랑이심
이라”는 이 구절은 직접적인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을 표현 한 구절이다. 하지만 단순
히 ‘사랑’이라는 낱말로 명기 된 구절 모두가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을 의
미한다고 말할 수 없다. 하지만 ‘사랑’이라는 낱말의 명기는 비록 직접적인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을 의미하지 않는다하여도 결국 그리스도를 통해 분명하게 드러난 하나님
의 사랑의 속성과 연결된다.  
‘거룩’이란 단어 역시 명기된 모든 구절이 직접적인 하나님의 거룩성의 속성이라 
정의할 수 없다. 하지만 결국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므로 간접적이지
만 하나님의 거룩성의 속성과 관련되어짐을 확인할 수 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히
2:11)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
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히 12:14).
나. 하나님의 속성이 연관 키워드를 통해 간접적으로 시사 되는 경우
하나님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과의 공유적 속성인 “사랑”의 속성
이 성경본문에 명기 되어 있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속성과 연관 된 의미가 담겨 있
음을 알게 된다. 예를 들어 고전16:14의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 구절에
명기 된 ‘사랑’은 고진도전서의 문맥상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
셨던 주님의 고귀한 ‘사랑’의 속성과 연결 되지 않을 수가 없다.
성경 66권 각 구절 속에는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는 낱말로 명기 된 구절이 있
다. 한 예로 개정개역성경에는 ‘사랑’이라는 낱말이 성경 66권 전체구절 중에 557구절
에 명기되어 있다. 이 중에는 A항에 해당하는 경우와 B항에 해당하는 경우로 나눌
수가 있다.
아래의 성경구절은 대한성서공회의 홈 페이지에서 ‘성경구절 찾기 프로그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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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하나님의 속성인 ‘사랑’이라는 단어를 입력하여 ‘찾기’를 실행하면 창세기 첫 번
째 ‘사랑’이라는 낱말이 명기 된 장과 절이 1번으로 표기 되고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절까지에서 ‘사랑’이라 표기 된 낱말 전부를 1번 구절에서 557번 구절까지 그 순서대
로 번호표기가 된 것 중에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먼저 A항에 해당하는 속성의 예는 아래와 같다.
320.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
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 13:34).
523.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
님은 사랑이심이라 (요일 4:8)
557.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
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계 20:9)
또한 하나님의 거룩함의 속성을 명기한 성경본문을 찾아보면 아래와 같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
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
히지 말라 (레 11:44)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
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레 11:45)
하나님의 영원성의 속성을 명기한 성경본문을 찾아보면 아래와 같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네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네 아래
에 있도다 그가 네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신
33:27)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니이다 (시 92:8)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
하니 여호와는 영원무궁하시리이다 (시 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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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항에 해당하는 ‘사랑’의 속성의 예는 다음과 같다.
1.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 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창 22:2)
176.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
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 2:10)
178.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
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양 떼를 먹이는구나 (아 2:16)
225.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사 66:10)
성경 66권 전체구절 중에는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의 속성을 명기한 낱말이
160구절에 명기 되어 있고 하나님의 속성인 ‘영원성’을 의미하는 ‘영원’이라는 낱말은
476구절에서, 하나님의 속성 전능성을 위미하는 ‘능력’과 ‘권능’의 낱말은 281구절에서
명기 되어 있다. 심지어 한 구절 안에 두 번 명기 된 구절도 있고 또한 반대 의미로
쓰여 진 구절도 있다. 하지만 하나님의 속성을 명기한 구절이 많이 있다는 것은 사실
이다.
설교자들이 설교 본문을 선택 할 때에 단 한 구절만을 선택하는 경우보다는 대
부분 한 단락의 본문을 선택하게 된다. 때문에 한 단락 안에는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
내는 낱말이 구체적으로 명기 된 경우가 매우 많기 때문에 설교 본문에서 말하려는
하나님의 속성을 찾는 것은 큰 어려움이 없어 보인다 하겠다.
신구약 성경본문의 구절 수가 총 31,102구절이다. 하나님의 속성과 관련 된 낱말
곧 사랑, 자비, 영원, 능력, 지식, 지혜, 은총, 오래 참으심 등으로 무려 2,094번169)이
명기 되어 있다. 조직신학자 루이스 벌코프가 그의 대표적 저서 조직신학에서 신론
제1부 하나님의 존재 Ⅵ. 비공유적 속성(절대 존재로서의 하나님)에서 하나님의 독립
성 혹은 자존성170) 불변성, 무한성, 절대완전성 영원성, 무변성 등 6가지의 속성을 그
169) 하나님의 속성 중 사랑, 자비, 영원, 능력이라는 단어만을 확인한 결과 1,474구절에 명기
된 것이 확인 되었다. 지식: 123회, 지혜:434회, 은총:42회, 오래 참으심: 21회, 등 총 2094구
절에 명기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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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Ⅶ. 공유적 속성(인격적인 영으로서의 하나님)에서 하나님의 지식, 지혜171) 등 14
가지의 하나님의 속성을 말하고 있다. 이렇게 성경에는 하나님의 속성에 관련 된 많
은 낱말들이 직‧간접의 표현으로 명기되어 있다. 이는 성경 전체구절 31,102절 중에
루이스 벌코프가 말한 14가지 속성 중에 불과 8가지의 속성의 낱말을 대한성서공회의
성경구절 찾기에서 찾아본 결과 2094구절에 명기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15구절
당 한 구절에 해당 되는 셈이다. 때문에 성경본문에서 하나님의 속성을 찾는 것이 그
리 어렵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다. 하나님의 속성이 명기되지 않은 경우 하나님의 속성 파악하기
선택한 설교 본문에 하나님의 속성이 문자로 명기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도 있다.
이러할 때 하나님의 속성을 찾는 방법 첫 번째로는 설교 본문과 같은 문맥의 앞과 뒤
쪽의 성경 구절을 살펴보면 그 본문에 연관 하여서 하나님의 속성이 문자로 명기 되
어 있는 경우를 발견 하게 된다. 누가복음에서 강도를 만나 거의 죽게 된 사람의 사
건 내용에는 문자로 하나님의 속성이 명기 되지 않았다.
29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30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
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31 마침 한 제사장
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32 또 이와 같
이 한 레위인도 그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33 어
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34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
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35 그 이튿
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며 이르되 이 사람
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
으니 36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
이 되겠느냐 (눅 10:29-36)
하지만 이 대화의 앞부분을 보면 예수의 이 비유가 ‘사랑’에 대한 대화에서 비롯
170) L. Berkhof, 조직신학 (Systematic Theology), 권수경, 이상원 역 (서울: 크리스천다이제
스트, 2016), 247-296, 1032.
171) Berkhof, 조직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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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음을 알 수가 있다.
25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26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27 대답하여 이르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
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자신 같이 사랑하라 하
였나이다 28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
러면 살리라 하시니 (눅 10:25-28)
여기에서 “하나님을 사랑함”과 “이웃을 사랑함”이 모든 율법의 요약으로 제시 된
다. 하나님의 뜻이 “사랑”에 있음이 25절-28절에서 분명하게 드러난 것이다. 더욱이
뒤의 구절 29절-36에는 하나님의 속성과 연관 된 ‘자비’라는 속성이 명기되어 있다.
37절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물론 이 경우도 하나님의 ‘자비’를 유추한 경우이다.
이처럼 설교 본문 앞과 뒤의 성경 구절을 살펴도 하나님의 속성이 문자로 명기
되지 않은 경우가 있다. 이럴 때는 설교본문의 내용 속에서 혹은 본문의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속성을 찾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요한복음 5장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
건에는 앞 뒤 구절에 하나님의 속성과 관련 된 낱말이 명기 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과 하나님의 전능성의 속성을 발견하게 된다.
1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
라 2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
이 있는데 거기 행각 다섯이 있고 3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
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4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
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러라] 5 거
기 서른여덟 해 된 병자가 있더라 6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
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7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 주는 사
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8 예
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9 그 사
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요 5:1-9)
위의 본문에서는 사건 내용 속에서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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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시는 사랑의 속성과 병자를 고치시는 전능성의 속성을 발견할 수 있다. 비록
낱말로 하나님의 속성이 명기 되지 않았을지라도 사건의 문맥에서 하나님의 속성을
찾을 수가 있다는 것이다.
라. 본문에 하나님의 속성이 문자로 명기 되지 않은 경우 관주로 찾기
성경의 관주를 활용하여 하나님의 속성을 찾아볼 수 있다. 관주는 본문 그 자체
를 통하여서는 잘 알 수 없는 부분들을 다른 성경 말씀을 통하여 쉽게 이해하며 깊은
의미를 발견할 수 있게 하여 준다. 즉 본문 안의 하나의 단어나 구(句), 절, 단락이 그
것이 속한 절이나 단락의 이해를 돕거나 또는 다른 성경본문의 의미를 보충하거나 명
확하게 하고 또 새로운 의미를 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관주’(貫珠; 전후참조
Reference)라 한다.172) ‘관주’라는 낱말의 뜻은 글자 그대로 ‘貫’(꿸 관), ‘珠’(구슬 주)
라는 뜻이다. 우리의 옛 속담에도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다.
이와 같은 의미로서 ‘관주’란 “구슬을 꿴다”는 뜻으로 “말씀을 같은 의미의 말씀으로
연결 한다”는 뜻이다.
이것을 좀 더 쉽게 설명하자면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본문의 뜻
을 보다 더 정확하게 알고자 할 때, 관주를 통해 제시된 성구들을 따로따로 독립시켜
놓지 않고, 본문에 연결시켜 하나의 고리(이 고리는 같은 주제나 상징, 및 같은 내용
과 같은 단어의 해석 등이 될 수 있다)를 통해 서로 연결시켜 봄으로써 성경 본문이
의미하는 바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해석하며, 적용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173)
관주로 하나님의 속성을 찾아가는 구체적인 예를 들어 보겠다. 시중에 관주성경이 나
와 있다. 그 관주 성경 요한복음 21장12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표기 되어 있다.
관주 성경 본문 요한복음 21장 12절
12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ᄇ)174)와서 (ᄉ)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ᄋ)제자들이 주 신줄 아는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
더라”
172) 나채운, 우리말 성경연구 (서울: 기독지혜사, 1990), 200.
173) 나채운, 우리말 성경연구.
174) 관주성경에 이러한 관련 성구부분은 이미 자세하게 표기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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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본문에는 하나님의 속성과 연관 된 낱말이 명기 되어 있지 않지만 관주를 따
라 종합해 보면 하나님의 속성과 연관 된 낱말의 명기된 구절을 확인하게 된다.
성경 관주
(ᄇ) 행 10:41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신 후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
에게 하신 것이라”
(ᄉ) 요 21:15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 보다 나를 더 사랑
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ᄋ) (비) 요 4:27 “이 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슴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가 어찌하여
저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이가 없더라”
요한복음21:12절의 본문을 관주를 활용하여 연결해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미리 택함을 받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부탁
하시기 전에 먼저)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사마리아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묻는 자가 없었던 때처럼) 제자
들이 주신 줄 아는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관주를 활용하여 살펴보면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 베드로는 고기를 잡기 위해 고
향으로 돌아갔다. 그 이유는 베드로가 잡히시던 밤에 예수님을 세 번씩이나 저주하면
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던 순간 잡혀 계시던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기 때문에 예
수님께서 부활 하신 후에도 베드로는 괴로웠던 것이다. 예수님은 그러한 베드로를 사
랑으로 찾아가셨다.
예수께서는 잡은 고기를 육지위로 올려오고 고기의 수효를 세고 난 제자들을 불
러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신다. 이제 부활의 주님께서는 허기진 제자들을 조반에 초
대한다. “와서 조반을 먹으라” 우리는 여기서 자기 제자들의 지친 몸에 대한 우리 주
님의 온화한 긍휼을 보게 된다.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필요를 아시고 느끼셨으며 그래서 배고프고 지친 그들에게 음식을 마련해 주신 것이
다. 결코 부활하신 예수의 그 깊은 뜻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없다. 이에 관주는 (ᄉ)
요 21:15을 볼 것을 제시한다. 관주에 따라 요한복음 21:15절의 내용을 보면 제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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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반을 먹은 후에 있었던 사건으로 세 번이나 자신을 모른다고 부인한 베드로에게
‘사랑하느냐?’ 질문하시고 “그러하외다...아시나이다”라고 대답하는 베드로에게 “내 어
린양을 먹이라” 부탁하시는 내용이다. 여기서 굳이 ‘사랑’이란 낱말이 아니어도 예수의
따뜻한 배려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을 발견하게 된다.
이렇게 관주의 유익한 점은 낱말의 의미를 명료화하고 하나님의 속성의 계시를
보다 분명하게 인식시켜준다. 설교본문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성경의 다른 본문
들을 연결하여 설교본문의 낱말의 의미를 명확하게 해 주는 것으로 이는 성경 형성의
초기부터 성경 해석자들이 사용한 방법이다.175)
이처럼 관주는 성경 말씀 한절 그 자체를 보다 깊은 뜻과 의미를 발견할 수 있
도록 관련된 다른 구절의 도움을 주어서 전후관계 흐름을 통하여 하나님의 속성의 부
분 등을 발견할 수 있게 해준다. 본문이 말하는 주제를 찾고 그 주제를 중심한 하나
님의 속성을 찾으려 할 때 관주는 보충적인 역할이지만 요긴하게 사용 될 수 있다.
제 3 절 하나님의 속성에 초점을 둔 성경적 설교 프레임에 따른 준비 단계들
1. 설교의 주제를 준비하는 방법
설교자는 제한된 시간에 하나의 주제로 설교를 하되, 핵심적인 표현과 주장이 있
어야 한다.176) 설교의 주제는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부분을 말한
다. 이러한 주제를 공식화하기 위해서는 성경본문은 하나님의 의도를 사람에게 전달
한 메시지이므로 주제는 진술이 되어야 하고, 주제는 성경본문에 계시된 독특한 사상
이므로 본문의 사상을 하나로 통일되도록 만들어야 한다.177) 이렇게 본문이 말하는 주
제를 먼저 찾아야 본문이 말하게 하는 성경적 설교를 하게 되는 것이다. 때문에 본문
이 말하는 주제를 먼저 찾고, 그 주제를 하나님의 속성의 관점에서 재 진술 한다.
설교자는 성경본문의 주제 설정 시 그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인가를
살펴야 한다. 설교자는 본문 안에 들어 있는 여러 가지 요소를 하나하나 살피지 말고
175) 나채운, 우리말 성경연구, 207-211.
176) 성종현, 설교의 원리와 실재, 61.
177) Greidanus, 구속사적 설교의 원리, 262-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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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한 본문에서 어떻게 다양한 요소들이 서로 연결이 되고 그 독특한 연결이 어떤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가를 살펴야 한다.178)
그레이다누스는 설교의 주제를 선정하는 기능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179)
주제는 그 설교가 바른 궤도를 유지하게 한다. 정확한 주제를 가
지고 설교를 작성하면 설교의 방향 설정이 분명해지고 설교가 본
문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주제는 설교의 통일성을 갖추게 된다. 설
교가 통일성을 가지게 되면 듣는 청중들이 마음에 정리를 분명히
할 수 있다. 주제를 통해 설교가 생동감을 가질 수 있다. 주제가
하나로 통일이 되면 설교를 전달하는데 메시지가 힘이 있고 효과
있게 전달될 수 있다. 주제는 설교자가 적용할 방향을 제공한다.
설교의 주제가 하나로 명확하면 그 적용도 동일한 하나의 명확한
것으로 전달될 수 있다.
설교는 정해진 시간에 은혜를 끼치는 사역이다. 그래서 설교자는 분명한 설교의
주제를 정하여 설교할 때 듣는 신자들도 설교를 잘 이해할 수 있다. 설교는 듣고 은
혜를 받으므로 주제가 명확하지 않으면 신자들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헷갈리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설교본문의 주제는 한 문장으로 주어와 술어를 표현해야 한다.180)
이런 의미에서 성경 본문의 주제가 성경적 설교의 주제로 설정이 되어야 한다.
제목: 자랑할 것 두 가지(고후 12:1-10)
주제: 그리스도의 강함(능력)은 신자가 자신의 약함을 자랑할 때
나타난다.
사람들은 약함을 부끄러워한다. 그래서 가리려고 한다. 신자도 마
찬가지이다. 하지만 신자는 그 약함을 하나님 앞에 드러낸다. 약하
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 의지한다.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의지
한다. 결과는 하나님의 강함으로 나타난다. 그럴수록 인간의 약함
을 절실히 본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해 더욱 강해진다.
필자는 이 한 문장을 주제라고 한다. 설교뿐 아니고 논문이나 글이나 강의나 반
178) Greidanus, 구속사적 설교의 원리, 258. 여기서 가령 “물(H2O)의 의미와 특성에 관하여
살핀다고 가정을 하자. 여기서 수소의 가치에 대하여 말하기보다는 산소와 합한 원소인 수
소에 대하여 살펴야 정확하다.” 이와 같이 역사적 본문은 여러 형태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 그러므로 설교자는 본문을 통합하는 주제를 진술해야 한다.
179) Greidanus, 구속사적 설교의 원리, 267-270.
180) 성종현, 설교의 원리와 실재,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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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시 주제가 있게 마련이다. 주제가 없는 설교나 글은 방향 없이 흘러가게 마련이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고 나면 아무 것도 남는 게 없어진다. 설교나 글은 주제 하나를
전달하기 위해 하는 것이다.
2. 설교문의 문단(대지)을 준비하는 방법
본 연구자의 경험에 의하면 설교자에게 최선의 설교 형식은 설교의 주제에 따라
성경 본문에서 의미하는 방법을 따라가는 것이다. 왜냐하면 성경 본문의 강조점이 설
교에서도 강조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설교자가 설교의 문단을 준비하는 의도는
설교자 자신이 자신도 모르게 성경본문 보다는 주변에 여러 가지 요소를 강조하는 오
류를 막기 위함이다.181) 이러한 의미에서 성경적인 설교는 문단을 점진적으로 발전시
키고, 문단을 단순화시키며, 문단의 표현에 일관성을 유지하고, 적용을 반드시 생각해
야 한다.182) 설교가 단계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청중이 잘 알아들을 수 있다. 설교에서
주제가 일차적으로 설교본문을 단락으로 나누는 기능이기에 점진적으로 전개되어야
설교의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 설교 문단의 단순화는 신자들이 알아듣기 쉽게 만들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이며, 설교자는 주제에 맞는 문장으로 연결하여야 전달하는 자나
신자가 잘 알아들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인간의 반응이 없는 설교는 허공에 메아리
치는 결과에 불과하다.
이러한 내용을 변증법적으로 대화를 시켜보자. 1번과 2번은 서로 대조되는 상황이
다. 신자는 평면적으로 진행되는 이야기보다는 자꾸 바뀌어나가는 이야기를 재미있게
듣는다. 그러므로 1번과 2번을 번갈아 가면서 대조를 시켜보았다. 물론 1번에 해당하
는 것만 모으고 다시 2번에 해당되는 것만 모아서 할 수도 있다.
고후12:1-10에서의 예를 살펴보자.
1. 인간의 기본 욕구: 자랑하고 싶은 마음
2. 신자의 자랑거리: 약함
181) Greidanus, 구약의 그리스도, 420.
182) 성종현, 설교의 원리와 실재, 6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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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간적인 자랑거리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한다.
2. 하지만 약함은 하나님을 추구하게 한다.
1. 하나님을 추구할수록 더욱 약한 자신을 본다.
2. 그럴수록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
1. 그럴수록 더욱 약해지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한다.
2. 그러므로 인간적인 약함과 하나님의 강함은 동시에 나타난다.
1. 약한 바울에게 하나님은 3층천까지 경험하게 하신다.
2. 신자는 자신의 약함과 하나님의 강함을 동시에 자랑한다.
3. 설교문의 문단을 전개하는 방법
설교자가 문단을 준비한 다음에 나누어진 문단을 세밀하게 전개해야 한다. 이것
은 요리사가 준비된 재료를 가지고 잘 혼합하는 것이 솜씨이듯이, 설교자는 주어진
문단에서 다시 세밀하게 전개하여 신자들을 본문의 진리로 이끌어 하나님을 만나 그
방법대로 살아가도록 하여야 한다. 설교자가 나눈 문단을 전개하는 방법을 다음과 같
이 세 가지로 제시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성경본문에 대한 세밀한 관찰이다. 여기서 성경적 설교자는 성경본문에 대
한 관찰을 문단으로 나누어 설명하는 부분이다. 설교자가 성경본문에 대한 충분한 관
찰이 없으면 성경본문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할 수 없다. 여기서는 성경본문에 대한
설명을 거의 다할 수 없으므로 성경 본문에 대한 문단에 해당하는 부분만 설명해도
된다. 이러한 부분에 충실한 설교자가 성경에 대한 의도를 실천하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이런 의미에서 설교자는 먼저 성경본문의 내용을 찾아서 그 의미를 밝혀야 한다.
이런 노력은 설교자가 성경적인 설교를 하도록 만드는 것이다.183)
둘째, 성경본문에 대한 해석이다. 성경적 설교자는 본문해석에 있어 설교자와 신
자들을 생각하면서 본문과 신자를 연결해야 한다. 그 연결 원리는 이렇다. 본문과 신
자를 연결하는 본문을 찾아서 연결하는 것이 좋다. 이것은 성경 자체에서 해답을 얻
는 원리로 말씀에 대한 은혜를 풍성하게 만들어 준다.184)
183) 성종현, 설교의 원리와 실재, 64.
184) 성종현, 설교의 원리와 실재,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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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문단의 단락에 대한 적용이다. 성경적 설교에 있어 하나님의 속성을 어떻
게 적용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생기는 것은 자연스럽다. 여기서 적용은 현재 신자
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중요한 부분이기에 적용은 대단히 중요하다. 여기서 적용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배에 있다. 즉 신자들로 하여금 주님과 올바로 예배하는 관계를
맺도록 인도하는 것이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적용을 실제로 이행하기 위한
예비조건으로서 회개와 죄의 고백이 필요하다.185) 이를 위해 설교자는 유사한 상황에
서 적용을 찾아야 한다. 성경과 동일한 상황은 전혀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설교자는
유사한 상황이 제기될 때 성경에서 상황과 가장 유사한 상황을 찾으려고 노력해야 한
다.186)
고후12장1-10절에서는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다.
1. 신자는 약함을 자랑한다.
2. 약하므로 하나님을 의지해 강해진다.
3. 약한 나와 강한 나를 비교하여 강하게 하신 주님을 자랑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설교자는 성경적인 관점에서 적용을 찾아야 한다. 성경은 하나님의 구
속사를 기록하고 있다.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유기적 통일성을 가지
고 있다. 그러므로 성경적인 관점은 설교자의 가장 핵심적인 해석의 실마리가 되어야
한다. 그 다음으로 설교자는 성령의 새 창조에 대한 신앙적 관점에서 적용을 찾아야
한다. 성령은 항상 새롭게 말씀하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설교자는 이 시대
에서 창조적인 적용의 가능성을 열어둘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설교자는 문단을 전개
할 때 본문을 세밀하게 관찰하고, 올바른 해석을 통하여 깨달은 메시지나 교훈을 삶
에 적용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인가를 고심해야 한다.
4. 설교문의 서론과 결론을 준비하는 방법
설교는 성경본문에서 주제가 일차적으로 확정이 되면 그 다음으로 설교 문단을
185) R. Larry Overstreet, 인물설교, 이렇게 하라 (Biographical Preaching: Bringing Bible
Characters to Life), 이승진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07), 135.
186) 이정석, “사사기의 현대적 적용을 위한 제언,” 그 말씀 58 (1997): 17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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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어 낸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서론과 결론을 도출해 낸다.
먼저 서론은 본론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예비설명이다.187)
서론은 신자로 하여금 앞으로 전개될 설교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
도록 유도하는데 있다. 신자가 설교에 관심을 가질 것인지에 대한
심리적인 결정은 설교 시작 3-5분 사이에 결정되기에 초두에 관심
을 끌어야 한다. 서론은, 설교자와 신자와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
이다. 이 공감대는 인격적인 신뢰나 설교자가 제시한 주제에 대한
것일 수 있다. 서론은 신자로 하여금 앞으로 전개될 설교의 전체
적인 내용이나 방향 설정이 가능하다. 이 설교가 왜 전달이 되어
야 하는가? 이 설교가 선포 될 필요성은 무엇인가? 이에 대해 최
근의 가장 관심을 가지는 문제를 가지고 시작할 때 신자들은 설교
에 대한 관심을 높이게 된다.188)
그렇다면 결론은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가? 설교자가 어떻게 목표에 도달할 수
있을까? 성경을 정확하게 인용하여 목표를 향하여 갈까? 아니면 감동적인 예화로 성
도들이 감동하여 따르게 할 것인가?189) 설교에 결론은 통상적으로 구속사를 빌미 삼
아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영접하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설교에서 결단
과 회개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신자들에게 단회적인 결단을 갖게 하는 것
도 간과할 수 없지만 더 넓은 의미로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를 위해 평생 반응
하는 태도를 촉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도록 남녀를 초청하면서 제자도란 오늘날
우리의 공공생활을 통제하는 사회와 근본적으로 다른 사회에 헌신
하는 것임을 분명하게 전하지 않은 복음은 마땅히 거짓으로 정죄
되어야 한다.190)
물론 설교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을 시켜야 한다. 그러나 너무 여기에 집착하
다 보면 본문의 의미를 훼손할 수 있다. 그러므로 설교자는 성경 본문에 나타난 의미
를 가지고 결론을 내릴 때 하나님 중심의 선포로 최선을 다한다고 볼 수 있다.
이제까지 본 장에서 살펴본 내용을 근거로 하여 하나님의 속성에 초점을 둔 성
187) 박희천, 나의 설교론 (서울: 개혁주의신행협회, 1990), 96.
188) 이승진, 설교학 강의안 2 (천안대학교 목회대학원, 2004), 96.
189) Greidanus, 구약의 그리스도, 421.
190) Greidanus, 구약의 그리스도, 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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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적 설교 프레임과 그 적용의 당위성에 대한 연구로 나아가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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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하나님의 속성에 초점을 둔 설교 프레임의 관점에서 본 설교 사례
분석
본장에서는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한국교회의 목회자들과 교회사에 등장하
는 설교자들의 설교문을 본 논문에서 제시한 ‘하나님의 속성에 초점을 둔 설교 프레
임’의 관점에서 분석함으로서 하나님의 속성에 초점을 둔 성경적 설교 프레임의 적용
의 정당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지면의 형편상 본장에 등장하는 인물과 설교는 인물로
본 설교의 역사 (정장복 저, 장로회신학대학교 출판부, 1986)에서 필자의 주관에 따라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설교자의 설교문을 인용하였다.
제 1 절 한국의 설교자들과 그의 설교문 분석
본 절에서는 한국교회의 설교자들의 설교를 하나님의 속성에 초점을 둔 설교 프레
임의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하나님의 속성에 초점을 둔 설교 프레임의 당위성을 제시하
고자 한다. 하나님의 속성에 초점을 둔 설교 프레임의 관점에 맞는 설교문과 그렇지 아
니한 설교문을 분석하였으며 필자의 주관에 따라 옥한흠, 곽선희, 김서택, 류영모, 유기
성, 이동원, 조용기 목사의 설교문 순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옥한흠 목사와 그의 설교문
사랑의 교회 옥한흠 목사는 2010년 9월 2일 향년 72세의 일기로 소천했다. 박용
규는 그에 대해서 말하기를 “일생동안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자신과 가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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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로 하고 ‘한 사람의 제자훈련 철학’을 가지고 자신이 섬겼던 ‘사랑의 교회’를 넘어
한국교회의 미래를 염려했던 옥한흠은 한국교회의 큰 별이었고, 한국교회가 배출한
위대한 개혁자였다”고 말했다.191)
뿐만 아니라 그는 지난 1994년 설교 전문지 월간 그 말씀에서 창간 2주년 기념
설문조사에서 목회자들이 가장 존경하는 설교자 4위에 올랐다.192) 그는 한국교회의 가
장 유명한 설교자요, 목회자가 가장 존경하는 설교자 가운데 한 사람이다.
‘설교를 가장 잘하는 한국 설교가’, ‘가장 본받고 싶은 한국 설교가’ 등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들고 있다.193) 그가 섬겼던 ‘사랑의 교회’가 급성장할 수 있던 이유가 탁
월한 옥 목사의 설교 때문이라는 사실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드물 것이다. 이에 연
구자는 한국교회 시편 설교의 현주소를 다룸에 있어서 옥한흠 목사를 첫 번째 설교자
로 선정하게 되었다.
설교 제목 : 생각이 많을 때(시편 94:17-19)194)
17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더면 내 영혼이 벌써 침
묵 속에 잠겼으리로다 18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19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속성이 명기되어 있지 아니하다. 앞 뒤 문맥을 살펴보면
14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15 심판이 의로 돌아가리니 마음이 정직
한 자가 다 따르리로다 16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행악자들을
191) 옥한흠, 한국교회를 깨운다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8), 33.
192) 김치성, “한국교회 설교 성향 분석,” 그 말씀 25 (1994): 239.
193) 목회와 신학은 전국의 담임목사 578명을 대상으로, 설교 사역 전반에 걸쳐 심층적인 실
태를 파악하기 위해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기간은 2007년 1월
22일-2월 5일까지 보름 동안이었으며, 설문 내용은 설교에 대한 인식, 설교 준비와 원고 작
성, 설교 전달 방법, 설교를 위한 노력 등 설교 전반에 걸쳐 이루어졌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최대 허용 오차는 ±3.9%다. 목회와 신학 편집부, “2007 설교 사역 분석 리포
트” 목회와 신학 통권 214호(서울: 두란노, 2007. 4), 54-55, 71. 이 설문조사 중 설교를 가장
잘하는 현존 한국 설교가로 이동원 목사, 곽선희 목사, 조용기 목사, 하용조 목사에 이어 옥
한흠 목사는 다섯 번째로 선정되었다. 또한, 가장 본받고 싶은 한국 설교가로는 이동원 목
사에 이어 옥한흠 목사가 두 번째로 선정되었다.
194) 옥한흠, 고통에는 뜻이 있다 (서울: 두란노서원, 1989), 19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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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며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들을 칠까
앞의 문맥에서는 ‘심판’과 ‘의’와 ‘정직’이라는 하나님의 속성이 명기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20 율례를 빙자하고 재난을 꾸미는 악한 재판장이 어찌 주와 어울
리리이까
21 그들이 모여 의인의 영혼을 치려 하며 무죄한 자를 정죄하여
피를 흘리려 하나
뒤의 문맥에서도 앞의 문맥처럼 ‘심판’과 연관 된 ‘재판장’ ‘정죄’ 이 단어와 연관
된 ‘율례’라는 하나님의 속성과 연관된 단어가 명기 되어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그
렇다면 ‘심판’ 혹은 ‘정직’ 등의 하나님의 속성에 따른 설교로 가야 할 것이다. 옥한흠
목사는 어떻게 해석하며 설교 하였는지를 살펴보겠다.
그는 시편 94편을 “이 세상의 너무나 많은 모순 때문에 부르짖는 의인의 고통과
기도”로 보고 있다고 서론에서 밝히고 있다.
이 시편 94편은 이 세상의 너무나 많은 모순 때문에 부르짖는 의
인의 고통이요,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3절과 4절을 보
아도 알 수 있듯이 “언제까지 악한 자들이 개가를 부르도록 내버
려 두시겠습니까? 주여! 언제까지 오만하여 죄를 범하는 자들이
자긍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소리치게 하실 것입니
까? 언제까지 불의를 행하는 자가 치부하고, 언제까지 행악하는
자가 장수하는 모순된 세상을 남겨놓으실 것입니까?”라고 하는 의
인의 호소가 가득히 담겨 있습니다.
옥한흠 목사의 설교는 분명하게 시편 본문에 근거해서 설교를 시작하고 있다.
즉, 시편 본문을 다루지 않고 다른 시편 성경 구절들을 자신의 편의대로 끌어와 사용
하는 것이 아니라, 설교 본문으로 선택한 시편 본문에 집중하고 있음은 본문이 말하
게 하는 설교의 형식이다. 그러면서 18절 말씀 “주여, 내가 미끄러집니다”를 다시 인
용하면서 두 가지 경우의 예를 소개한다. 하나는 하나님께 “내가 미끄러집니다” 소리
를 지를 때 하나님께서 강한 팔로 붙잡아 주시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넘어진다고 아
무리 아우성을 쳐도 넘어지도록 놓아두실 때가 있다는 것이다. 이는 하나님께서 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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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향한 심오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고, 지혜로운 아버지는 자녀를 끝까지
붙들어 주려고만 하지 않음을 강조한다.
이후 넘어진 다음에 드는 성도들의 오해들과 신앙적 실망들을 설명하고 몇 가지
실례를 들면서 설교를 풀어간다. ① ‘미국에서의 수면제 사용의 예’, ② ‘파스칼과 생각
하는 인간의 정체성’, ③ ‘연세대 교수의 “정보 시대와 현대”라는 말의 인용과 생각할
여유를 잃어버리고 사는 현대인들’, ④ ‘생각의 중요성 강조’가 그것이다.
그 이후 설교의 대부분의 논조는 건전하게 생각하는 것들에 대한 당위성에 관한
이야기이다. 다음 타이틀을 보라.
건전하게 생각하라.
첫째, 사람이 바로 되어야 건전한 생각을 한다.
둘째, 믿음의 사고는 건전한 믿음에서 생긴다.
셋째, 건전한 생각은 기도를 통해서 온다.
위의 설교 대지들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시편 94편을 통해서 진행되어지는 옥
한흠 목사의 설교의 핵심은 “신앙인으로서의 바른 생각”이 그 핵심이다. 그의 각 대지
를 이끌어가는 설교적 핵심을 조금 더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람이 바로 되어야 건전한 생각을 한다.
① 아무리 그 생각이 중요해도 사람이 바로 되어야 바른 생각이
나올 수 있다.
② 현대 심리학자들이 긍적적인 생각을 강조하지만, 사람이 하나
님으로부터 거듭나야 바른 생각을 할 수 있다.
③ 기독교는 사람을 바꾸는 변화의 종교이다.
둘째, 믿음의 사고는 건전한 믿음에서 생긴다.
① 피조물 된 인간은 하나님의 뜻에 예속되어지는 사고를 해야 한
다.
② 믿음의 사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발견할 수 있다.
<예화 : 빈센트 피일 목사님과 급성장하는 어느 회사 방문 이야
기>195)
③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다. 그러니까
믿음의 생각을 하고 싶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는 인생이 되
195) 예화에서는 ‘낡은 성경책이 그 회사를 지탱하는 힘이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옥한흠
목사는 위의 예화에 5분 가까이 할애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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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라.
셋째, 건전한 생각은 기도를 통해서 온다.
① 건전한 생각을 가슴에 안고 기도의 골방을 찾으라.
<예화 : 기도하고 돌아가던 집사님의 이야기>196)
② 하나님의 위로는 성도의 영혼을 즐겁게 해준다.
③ 많은 생각들을 기도로 표현하라.
결론
①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보다 많은 생각을 해야 한
다.
② 생각을 많이 하되 믿음의 생각을 해야하며, 기도로 이어져야
한다.
③ 기도하면 위로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여기에서 옥한흠 목사의 설교가 본문에 근거하고 있음을 본다. 특히 그의
설교가 본문 18절 말씀 “주여, 나의 발이 미끄러집니다”를 인용하면서, 본문에 나타난
시인의 심경처럼, 넘어지도록 허용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겪는 성도들의 내면적 아
픔을 다루면서 ‘신앙인의 건전한 생각’ 쪽으로 이끌어가게 된다. 즉, 18절 말씀인 “여
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에서
‘실족하는 성도’의 아픔에서 ‘신앙인의 건전한 생각이란 무엇인가’로 정리하고 있다. 설
교 전체의 대지는 다음과 같은 것이다.
첫째, 사람이 바로 되어야 건전한 생각을 한다.
둘째, 믿음의 사고는 건전한 믿음에서 생긴다.
셋째, 건전한 생각은 기도를 통해서 온다.
우리는 여기에서 그가 선정한 본문 시편 94편이 과연 ‘신앙인의 건전한 생각’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지 점검해봐야 할 것이다.
테이트(Marvin E. Tate)는 그의 주석에서 본 시편을 ‘신앙을 강화’시키고, ‘신자
들의 공동체를 결집’시키며, ‘무신론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을 향해 책망’하
는 지혜시로 분류한다.197)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지혜시에 속하지만 94편은 애가적 형
196) 그 집사님은 나이가 많아지니까 밤에 혼자 울게 되는 경우가 많아지게 되는데, 교회 나
와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함께하신다는 확신’을 갖게 되어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되
었다는 간증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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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를 많이 포함하고 있다. 이는 1-2절에서 애가들의 특징인 “언제까지니이까”라는 용
어에서도 알 수 있다. 1-2절에서는 “여호와를 향한 간구와 탄원들”이 나오고 있고,
3-7절에서는 현재의 처한 재앙 가운데서 “악인들의 악한 성품과 잔인한 행동들에 대
한 고발”이 나타나고, 8-11절에는 “어리석은 악인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징벌을 경고
한 다음,” 12-15절에서 “의인에 대한 보장”을 그리고 16-23절에서는 “개인적 경험에
근거한 보장”을 노래하고 있는 시이다.198)
전체적으로 시편 94편에 나타난 내용을 종합해 보면 “악인들의 악한 성품과 잔
인한 행동들”을 고발하면서 “어리석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징벌이 따를 것”이란 내용
과 함께 “하나님은 공의와 인자하심으로 성도들을 붙드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속성적
인 확신을 노래하고 있는 시이다.
하나님의 속성에 초점을 둔 설교 프레임에 의해 분석해 볼 때도 테스트의 주장
과 같은 결론으로 나온다. 옥한흠 목사 역시 “신앙인의 건전한 생각이란 무엇인가”라
는 관점은 본문에 명기 된 하나님의 속성인 ‘심판’ 자 앞에서와 하나님의 속성과 연관
된 ‘정직’이라는 관점에서 “신앙인들의 바람직한 생각”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자는 내
용의 설교 역시 하나님의 속성에 초점을 둔 설교 프레임과도 같은 맥락임을 알게 된
다.
시편 94편에서 전체 본문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내용은 12-15절이다. 즉,
12-15절을 중심으로 3-7절의 내용을 20-23절에서 반복(대응)하고 있고, 8-11절의 내
용을 16-19절에서 화답하고 있는 형식으로 꾸며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에서 가
장 핵심적인 내용은 12-15절 말씀인 것이다. 그럼에도 옥한흠 목사는 17-19절 말씀을
골라 “생각이 많을 때”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면서도 하나님의 속성의 관점을 벗어나지
아니 하였음을 알 수 있다.
197) Marvin E. Tate, 시편 51-100 (Psalms 51-100), WBC 20, 손석태 역 (서울: 솔로몬,
2008), 796.
198) Tate, 시편 51-100, 8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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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곽선희 목사와 그의 설교문199)
설교 제목 : 교회의 취미(시편 27:1-7)200)
먼저 선택 된 설교 본문을 살펴보겠다.
1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
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2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
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3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
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
지라도 나는 1)여전히 태연하리로다 4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
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
라 5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6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
다 7 여호와여 내가 소리 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본문 1절에 ‘빛’ ‘생명’ 이라는 단어와 7절에 ‘긍휼’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속성과
의 연관이 있는 단어이다. 이러한 본문을 가지고 곽선희 목사는 어떠한 내용의 설교
문을 작성하였는지에 대하여 하나님의 속성에 초점을 둔 설교 프레임 관점에서 분석
해 보겠다.
곽선희 목사는 이 본문을 가지고 서론에서 요한 이야기를 꺼내면서, 예수님이 그
에게 하셨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갔더냐?”는 질문을 바꿔,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교회에 나왔더냐?”는 질문으로 설교를 시작한다. 그러면서 교회 출석에 대한
다양한 잘못되어진 예를 하나하나 열거한다. 그 예는 다음과 같다.
199) 설교 전문지 월간 그 말씀이 지난 1994년에 실시한 창간 2주년 기념 설문조사에 따르면,
곽선희 목사는 가장 존경하는 목회자 순위 2위에 올랐다. 그는 명확한 주제, 탁월한 본문
해석력과 청중 이해력, 공감대를 형성하면서도, 뛰어난 표현력과 쉬운 설교, 부드럽고 명쾌
함에 있어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 자료는 1994년 1월 17-20일까지 개최된 두란노 강해설
교 세미나에 참석한 목회자 61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것이다. 김치성, “한국교회 설교
성향 분석,” 그 말씀 25(1994), 239.
200) 곽선희, 승리의 신비 (서울: 양서각, 1986), 24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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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출석에 대한 잘못되어진 다섯 가지 예
① 기적을 바라며 교회 오는 사람들이 있다.
② 지식을 바라는 사람들이 있다.
③ 기발한 참신함을 위해 교회 오는 사람들이 있다.
④ 사랑 받기 위해 오는 사람이 있다.
⑤ 인정받고 싶어서 오는 사람이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잘못되어진 출석의 예를 설명하기 위해 그의 전체 설교
1/3을 할애하고 있다. 그리고 이어지는 그의 설교 전개는 위와 같은 잘못되어진 교회
출석들을 고발하는 성경적 개념들을 설명하는 내용이다.
①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자기부정에서부터 시작된다.
② 각 연령대별 교회 출석 통계의 예
③ 예수님은 예배하기 위해서 12세 때 성전에 올라가셨다.
하지만 위와 같은 내용들은 오늘 본문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내용들이다. 다시
말해서 본문과 직접 관련이 없는 내용들로 설교 절반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이다. 그
러면서 시편 말씀을 인용하는데 그것도 오늘 본문을 강해하는 것이 아니라, 시편 84
편의 내용으로 넘어가 버린다.
옛날 다윗 왕은 시편 84편에서 아들의 반란으로 피난길을 다니면
서 한 말이 있습니다. 참새와 제비는 마음대로 날아서 하나님 전
에 가는데 나는 왜 이렇게 쫓겨 다니는 신세냐고 제비와 참새를
부러워했습니다.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자는 복이 있고 시온의
대로가 마음에 있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라고 여러 가지로 노래하
다가 “악인의 장막에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
사오니”(시 84:10)하며 그저 집 가까이만 있는 것이 그의 소원이며
“아버지의 집에서 하루를 사는 것이 다른 곳에서 천 날을 사는 것
보다 아름답습니다”라고 노래했습니다.
그가 위의 시편 84편을 인용한 이후에 청중들에게 도전을 하는데 그 내용은 다
음과 같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주일 동안 시달리다가, 한 시간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내 마음에 흐뭇하고 기쁘고, 이 한 시
간이 다른 곳에서 천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더 좋다는 마음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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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니까? 잘 믿는다는 것을 복잡하고 어렵게 생각할 것 없습니다.
교회에 잘 나오고 교회를 사랑하면 되는 것입니다. 토요일부터 교
회에 나오기 위해 목욕하고, 옷을 준비하여 일요일 아침에 일찍
서둘러서 나오는 것이 바로 믿는 사람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마음
이 흐뭇하고 교회에 나오는 것에 온 즐거움이 다 있는 사람입니
다.
하나님의 속성에 초점을 둔 설교 프레임의 관점이 아니더라도 여기에서 그의 설
교가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발견 할 수가 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본문이 말하게 하
는 설교가 아니다’는 것이다. 설교의 절반을 훌쩍 넘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문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고 있었다. 기껏 드러낸 시편의 내용 역시 본문이 아닌
시편 84편이다. 그리고 청중에게 적용하고 도전을 주는 것도 역시 오늘 본문 시편 27
편이 아니라, 84편에 근거한 것이다.
이후에 이어지는 설교 역시 청중의 상황 가운데서 이런 저런 해프닝들을 나열해
나가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은 내용이고, 드디어 그가 선정한 설교 제목이 등장을 한
다.
요즘 현대인들 중에는 이런 사람이 많습니다. 교회에 나가자니 별
로이고 안 나가자니 꺼림직하고 그래서 주저주저 하다가 지각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아침부터 온 마음이 교회에 가 있으면서 준비
되면 늦을 리가 없지요. 가만히 보면 늦는 사람이 꼭 늦으며 매번
그 시간만큼 지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집, 아버지의 집을
그리워하는 그 마음, 이것은 하나의 신앙의 순례의 길입니다.
병원에서 생명의 일각을 다투는 사람에게서 자주 듣는 말이 있습
니다. “목사님, 나 다시 걸을 수 있으며, 교회에 나갈 수 있을까
요? 건강해서 교회에 한 번만 더 나가보고 죽으면 한이 없겠습니
다.” 이 말이 남의 먼 얘기만이 아닙니다. 우리도 그 언젠가는 같
은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그 언젠가는 한 번만
더 교회에 나가보고 죽었으면 한이 없겠다고 할 수 있는 곳이 교
회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취미입니다.
필자는 곽선희 목사의 설교를 살피면서, 그가 정한 ‘교회의 취미’라는 설교 제목
이 오늘 본문과 어떤 연관성을 지니는지 발견하기가 매우 힘들다. 그리고 이어지는
그의 설교 주제 역시 ‘교회는 기도하는 집’ 이라는 아이디어로 발전한다.
101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기도합니다. 교회는 만민이 기도
하는 집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며 하나님과 만남을 의
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얼굴과 얼
굴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지 건물 보러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 만나려고 나온 것도 물론 아닙니다.
<예화 : 구라파 여행자가 보고 온 깃발 이야기>
여러분! 교회 와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사람 만나서 악수하기 위
해 오셨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왔습니다. 눈으로는
건물도 보고 사람도 보지만 마음만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어떤
말씀을 듣고 어떤 사람을 만나든 마음은 계속 하나님을 만나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바로 교회에 나오는 취미입니다. 이것
은 종합적인 인식입니다. 지. 정. 의를 논할 것 없습니다. 깨달음도
중요하고, 느낌도 중요하고, 결단도 중요합니다만 문제는 종합적
인식입니다.
결국 “성도가 교회 가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는 것이 그가 설교를 통해
서 하고자 했던 내용이다.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하고, 기도도 해야 하고, 이를 통해
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해야 한다고 설교한다. 그리고 이어지는 시편 인용 본문 역
시 오늘 본문이 아니라 시편 73편의 내용이다.
시편 73편에 보면 다윗이 고민을 합니다. 세상에 왜 악인이 잘 되
는 일이 있고 선한 사람이 고생을 합니까? 불의한 자가 잘살고 의
로운 사람이 가난하게 살아야 합니까? 왜 세상에 이런 모순이 있
고 부조리가 있느냐고 고민을 하다가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습
니다. “내가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때에야 그 결국을 깨달았나이
다.”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나와 만날 때에 비로소 문
제의 해답을 얻습니다. 왜 그래야 하고 또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깨닫고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히스기야 편지 사건
② 바리새인의 자기 자랑식 기도
③ 기름 떨어진 고급 승용차 이야기
그리고 결론 부분에 이르러 극히 짧게 본문을 슬쩍 말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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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내 생전에 한 가지를 구합니다. 하나님 전
에 평생 살면서 주를 앙망하고 싶습니다. 그 장막에서 즐거운 제
사를 드리겠고 노래하여 여호와를 찬송하리이다.”고 말합니다. 하
나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 집에서 그를 찬송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
입니다. 여기에 우리 문제의 해결이 있고, 능력이 있고, 지혜도 있
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는 한국교회 자타가 공인하는 최고의 설교자 중에 한 사람인 곽선희 목사의
시편 27:1-7의 설교를 보면서 매우 아쉬운 부분을 발견하게 된다.
시편 27편 1-6절까지는 예배자의 확신을 드러난 시이고, 7-13절까지는 예배자가
하나님께 직접 기도하는 내용이며, 마지막 14절 한 절은 제사장이나 집례자를 통한
하나님의 신탁의 내용이 담겨있다.201) 시편 27편은 과거에 도움이 되셨던 여호와의 신
실하심을 근거로, 현재 찬양과 제사를 드리고 미래에도 계속 함께 하시기를 간구하는
내용이다. 또한 ‘빛’, ‘구원’, ‘생명의 능력’, ‘초막’, ‘장막’, ‘높은 바위’ 등등의 다양한 이
미지가 사용되어지고 있고, 10절에서는 ‘부모’와 ‘여호와’가 대조를 이루고, ‘버림’과 ‘영
접’이 대구를 이루고 있다.
본문이 위와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곽선희 목사의 설교
에는 ‘교회의 취미’라는 상이한 제목을 취하고, 설교의 주된 내용 역시 위의 핵심 내
용이 전혀 반영되어지지 않고, 오히려 그가 하고자 하는 주제와 관련한 내용들을 성
경 여기저기서, 또 삶의 여기저기서 끌어와 전체 내용을 채워가고 있다.
분명히 시편 27편에는 시편이라는 장르만이 가지는 다양한 특징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곽선희 목사의 설교에는 그러한 특징을 전혀 살리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그의 설교는 한국교회 대부분의 설교자들이 그러하듯 주제 설교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본다.
201) Peter C. Craigie, 시편 1-50 (Psalms 1-50), WBC 19, 손석태 역 (서울: 솔로몬, 2008),
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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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김서택 목사와 그의 설교문202)
설교 제목: 너무나도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전(시편 84:1-12)203)
1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2내 영
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여 내 마음과 육체가 살
아 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3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
금자리를 얻었나이다 4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
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셀라) 5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6 그들이 1)눈물 골짜기
로 지나갈 때에 그 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7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
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8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셀라) 9 우리 방패
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 보옵소서
10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천 날보다 나은즉 악
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11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
실 것임이니이다 12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
나이다
오늘 본문 11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와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에서 하나님의 속성인 ‘은혜’ ‘정직’ ‘영화’라는 단어가 명기 되
어 있음을 알 수있다. 이 본문을 가지고 김서택 목사의 설교문을 하나님의 속성에 초
점을 둔 설교 프레임의 관점에서 분석해 보겠다.
김서택 목사는 설교 서론을 본문에 근거해서 시작하고 있다. 본문의 시인이 여호
와의 궁정을 마음과 육체가 쇠약해지도록 사모하고, 참새와 제비가 부럽도록 사모한
202) 김서택 목사는 강해설교 대가로 인정받고 있는 젊은 설교자이다. 그는 성경을 탁월하게
해석하는 능력과 신선한 적용으로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널리 알려진 차세대를 대표하는
설교자이다. 그는 IVF를 비롯한 대학생 선교단체와 청년 집회 주강사로 섬기면서 널리 알
려지기 시작하였다. 10년간 제자들 교회를 섬기다가, 현재는 대구 동부교회 담임목사로 섬
기고 있다. 그는 강해설교 이론서인 <강해설교의 기초>와 <강해 설교와 목회>, <하나님의
형상, 사람의 모습>을 비롯하여 창세기 강해설교집, <호세아 강해설교-하나님의 불붙는 사
랑>을 비롯한 소선지서 강해설교집등 수 많은 설교관련 저서를 남겼다. 장경필, “존 웨슬리
목사와 김서택 목사의 설교방법론 비교 연구,” 감신대학 대학원 석사논문, 2008), 17.
203) 김서택, 시편 강해 6: 바다 속에 난 길 (서울: 예찬사, 2003), 2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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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노래하는 본문을 잘 파악하여 설교 도입을 이루고 있다.
- 하버드나 옥스퍼드 대학을 사모하는 공부하는 사람들의 예
- 쇼핑, 골프, 여행, 산을 사모하는 다양한 사람들의 예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사모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그
곳은 성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얼마
나 사모하는지 영혼이 쇠약하여질 정도로 성전을 사모한다고 합니
다. 그리고 성도들은 얼마나 성전에 있는 것이 좋은지 다른 것들
은 다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서 문지기로 있는 것이 악인의 장막에서 편히 사는 것보다 더 낫
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김서택 목사의 설교는 본문에 집중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이는 그가 본문에
근거한 설교를 하기 위해 상당히 노력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 반증이다. 그의 설교
전체 대지를 살펴보면 다음 같은 4가지로 나타난다.
1. 성전이 아름다운 이유는 무엇인가?(1-2절)
2. 은혜를 경험하면 모든 것이 새롭게 보여진다(3절)
3. 성전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5절)
4. 하나님께 기도하자(8절)
위와 같은 사실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의 설교가 전달을 위한 어떤 인
위적인 재구성 없이, 본문 순서대로 그 흐름을 따라 설교해 내려간 것을 알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설교에서는 하나로 관통하는 분명한 일관된 메인 아이디어(main
idea)가 없는 것을 보게 된다.
그렇다면 그의 첫 번째 대지에 나타나는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자.
1. 성전이 아름다운 이유는 무엇인가? (1-2절)
① 내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곳이기에 아름답다.
(죄를 지은 사람이 겪는 양심의 고통에 대한 설명)
(암 선고 받아 사형선고 받은 사람이 완치 판정 받을 때의 감격
설명)
②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다.
(온천물에 몸을 담글 때 겪게 되는 기분 좋은 느낌에 대한 설명)
(설교를 듣는 과정에서 하나님께 잠기게 될 때 변화되어지는 것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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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 좋던 것들이 싫어짐
③ 성전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 있기 때문이다.
(답을 찾기 위한 인간적인 노력들의 실예들)
(우리에게 닥치는 어려움들은 하나님을 찾으라는 싸인이다.)
④ 하나님의 성전에는 말씀으로 변화된 성도들이 있기 때문이다.
위와 같이 나타난 소 대지들은, 저자인 시인이 시를 통해서 수사적으로 표현 되
어진 시편의 내용이라기보다, 김서택 목사의 설교적 상상력을 통해서 드러낸 사실들
이다. 분명히 성전에서는 제물을 바침으로 죄사함의 의식이 있는 곳이고, 그렇기 때문
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응답을 체험하는 곳이며, 또한 은혜를 체험한 성도들이 있는
곳이 분명하다. 하지만 위와 같은 설교적 방법론은 여타의 장르를 다룰 때와 전혀 다
를 바가 없는 것이다. 만약에 시편이 아닌 로마서와 같은 서신서나 혹은 율법서와 같
은 본문에서 위와 같은 설교가 이루어졌다면 흠잡을 데 없는 설교가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저자가 다루고 있는 본문은 시라는 점이 중요하다. 시는 편지나 율법에 나타
난 십계명과는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본문 한 구절을 읽고, “그 의미는 무엇인
가? 첫째, …… 둘째, ……” 하는 방식으로 설교해 나가는 방식은, 문학적 특징을 살리
는 장르적 민감성이 반영되어진 설교 방식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세 번째 대지에 나타난 내용을 살펴봐도 마찬가지이다.
3. 성전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 (5절)
①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다.
(고속도로를 건설할 때 매우 어려운 과정들에 대한 설명)
→ 하나님과 나 사이에 대로가 열리기 위해서는 꾸준하게 말씀을
가까이하고, 기도생활을 해야 한다.
② 인생의 어려운 고비를 지날 때에 하나님의 많은 위로를 받게
된다.
(평탄치 않은 인생길에 대한 설명)
(이때 하나님은 은혜의 샘을 주신다.)
→ 기적을 경험하는 성도의 삶에 대한 설명
위 설교에서도 보면, 분명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다”는 아이디어는 본문에서
근거한 것이 맞다. 하지만 ‘시온의 대로’라는 표현은 시적인 표현이고, 이미지다. ‘시온
의 대로’라는 단어를 근거로 삼아 곧 바로 고속도로 현장의 예를 설명하는 것은, 시를
본문으로 설교하는 특징은 아니다. 다시 말해서 김서택 목사는 뛰어나고 탁월한 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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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교자임은 두말할 나위 없지만, 시편이라는 시(詩) 장르적 특징을 고려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다. 사실 시편 84편에는 무수히 많은 이미지적인 표현들이 등장한다. 3절
에 나타난 ‘참새’와 ‘제비’는 1-2절에 나타난 시인의 안타까운 마음과 극적인 대조를
이루고 있다. 시인은 1절과 2절에서,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함으로 영혼이 쇠약하고,
마음과 육체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이는 시편이 가지고 있는
감정적 요소 중에 하나로 성전을 그리워하는 저자의 마음을 안타까운 감정적 표현으
로 드러내고 있다.204) 만약에 1-2절을 다음과 같이 시인의 감정을 드러내고, 3절에 나
타난 ‘주의 제단에서의 참새와 제비’의 이미지를 대비시킨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필
자의 설교적용의 예를 들어본다.
시인은 하나님의 전이 그리워서 몸이 쇠약할 지경이었습니다. “여
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도 사랑스러운지요.” 그의 영혼이
성전을 사모하되, 쇠약해지도록 사랑하고 그리워합니다. 그래서 오
늘 시인은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 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
다”라고 말합니다. 그의 부르짖음은 돈을 구함도, 명예와 권력을
구하기 위함도 아니었습니다. 온전히 영화로운신 하나님을 사모하
고 은혜를 사모하고 성전을 사모하고, 주께 예배하는 것을 사모했
으면 다음과 같이 노래할까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시 84:3)”
시인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너무도 그리워서, 성전 틈새에
둥지를 튼 참새가 부럽고 제비가 부럽다 노래합니다. 참새는 흔한
것입니다. 하찮은 것입니다. 아무도 참새를 소중하다 여기는 이 없
고, 제비를 부러워하는 이 없는 미물이지만, 여기에 시인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의 몸이 쇠약하도록 사모하다보니, 하찮은 미물
에 불과한 참새가 부럽고, 둥지를 튼 제비가 한 없이 부러워 보이
는 것입니다.
시인은 이 참새와 제비를 보며, 자신에게 날개가 있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그 날개를 가지고 어디로 가고 싶었겠습니까? 고향땅도
아니고, 친구가 있는 곳도 아니고, 부모님의 집도 아닌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화로
우심을 찬양하는 마음인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시편 84편에는 위와 같은 참새와 제비 외에도 무수히 많은 이미지들이 등
204) 시편이 명제적 진술로 설명하기보다, 읽는 이의 감정에 호소하기 위한 특징을 갖는다고
말한다. 김창대, “시편: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신학과 실천 28 (2011): 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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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다.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5절)’, ‘눈물의 골짜기’, ‘많은 샘’, ‘이른 비’(6절), ‘방
패이신 하나님’(9절), ‘악인의 장막’과 ‘성전 문지기’(10절), (하나님은)‘해요 방패’(11절)
등이 그와 같은 것들이다.
위와 같은 시편의 많은 특징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서택 목사 역시 시편을
여타의 장르들과 특별한 구별됨 없이 마치 로마서와 같은 서신서를 설교하듯 진행하
고 있다. 그의 설교가 탁월한 설교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편 본문에 나타난 저자의
감정을 드러내지도 못하고, 이미지들을 통한 강렬한 대비가 드러나도록 설교하지도,
그렇다고 시편의 문예적, 수사적 특징들을 살려가면서 설교하지도 않고 있음을 보게
된다. 특히 하나님의 속성에 초점을 둔 설교 프레임의 관점에서 볼 때도 본문에 명기
된 ‘은혜’ ‘정직’ ‘영화’ 등의 하나님의 속성은 전혀 나타내지 아니한 설교였다.
4. 류영모 목사와 그의 설교문
설교 제목: 주님께 끌려온 죄인(요한복음 8:1-11)205)
1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2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
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3 서기관
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
고 4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
혔나이다 5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6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
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
락으로 땅에 쓰시니 7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
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8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9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에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10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
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11 대
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
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이 설교본문에서는 비록 하나님의 속성이 낱말로 명기 되어 있지는 아니하지만
205) 류영모, “주님께 끌려온 죄인”(2007년 6월 17일 주일설교, 이 설교문은 한소망교회 홈페
이지http://www.hansomang.or.kr의 설교동영상과 함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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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속에서 ‘예수님의 용서와 자비’, ‘예수님의 사랑’의 속성을 찾을 수가 있다. 이 설
교본문을 가지고서 작성한 류영모 목사의 설교문을 하나님의 속성에 초점을 둔 설교
프레임의 관점에서 분석해 보겠다.
류영모 목사의 이 설교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예수님께서는 모든 죄를 용서
하신다”는 것이 주제이다.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면 모든 것이 회복
되고 치유된다는 것이다. 돌로 쳐 죽일 만큼의 큰 죄인 간음을 용서하셨던 예수 그리
스도께서는 오늘 우리들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신다는 것이다. 모든 사람은 용서받을
수 있고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설교에 나타난 하나님의 속성적인
요소는 다음과 같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한 명제 하나를 던지고 있습니다. “모
든 죄는 용서 받을 수 있다. 예수 안에서 모든 죄는 용서 받아야
한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모든 죄인들을 용서해야
한다. 내가 정죄하는 어떤 사람도 용서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은 “우리 주님은 모든 죄를 사하셨다”고 말씀합
니다. 내가 지은 사소한 죄 몇 가지를 용서하셨다구요? 아니요.
“모든 죄”를 사하셨다고 되어있습니다. 큰 죄 몇 가지만 용서하셨
다구요? 아니요 “모든 죄”를! 과거에 지었던 몇 가지 죄를 용서했
다구요? 아니요 “모든 죄”를!. 크든 작든 적든 많든, 과거에 지은
죄, 현재에 내가 짓고 살아가는 죄, 미래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을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돌로 자신을 칠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이 여인이 맞아야 될 돌을 안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매달리십니다. 뭇 사내들이 던진 돌에 이 여인의 머리가
부셔져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돌로 예수님은 당신의 머리를 치시
고 머리가 깨어져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남정네들이 던
진 이 돌로 여인의 등은 찢어지고 허리는 깨어지고 살은 찢겨져
떨어져 나가야하는데 예수님의 살점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이 여
인이 맞아야 될 돌을 예수님이 맞아 주신 것이지요. 범죄했던 손
과 발을 찢어야 할 그 돌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손과 발에 못을
박아 당신의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힘 있는남자들이 던질 돌로 옆
구리가 터져서 피가 흐르고 뼈가 부러져야 될 그 돌로 예수님께서
는 당신의 옆구리를 치시사 물과 피를 쏟아 부어주셨습니다. 내가
맞아야 될 돌을 안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오르신 것입니다. 내
가 터져야 될 그 머리를 안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오르신 것입니
다. 내가 찢겨져야 될자리에 예수님은 대신 찢겨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수 앞에서 모든 죄는 끝장 날 수 있습니다.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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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는 끊을수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모든 죄는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모든
죄는 용서 받아야 됩니다. 모든 죄는 끝장낼 수 있습니다. 모든 사
람은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회복될 수 있습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처럼 류영모 목사는 “예수 안에서 모든 죄는 용서받을 수 있다”는 복음을 선포
하고 있다. 간음한 여인이 맞아야 할 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대신 맞으셨고,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기에 모든 사람들이
새로워질 수 있다는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성경 본문에 나타난 용
서와 자비의 속성을 설교에서도 드러낸 하나님의 속성적인 요소이다.
내가 정죄하는 어떤 사람도 용서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
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용서를 만나고 복음을 만나야 됩니다. 은혜를 만나셔야 됩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가슴에 깊은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친구나 이웃들에게 상처를 끌고 가려 하지 마십시오. 상
처만 깊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그 상처를 주님께 끌고 오
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치료해주실 것입니다. 회복시켜주실 것입니
다. 고쳐주실 것입니다. 인생 살아가다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얽히고 설킨 문제를 끌어안고 살아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 문
제를 주님 앞에 끌고 오십시오. 주님이 풀어 주실 것입니다. 회복
해주실 것입니다. 세상 살아가다가 누구에게도 고백할 수 없이 나
혼자의 힘으로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죄를 안고 살아가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때마다 그 죄를 안고 주님 앞에 오십시오. 세상의 어
떤 죄라도 주님 앞에 끌고 오면 용서 받습니다. 새로워 질수 있습
니다. 회복될 수 있습니다. 주님은 덮어 주십니다. 감춰주십니다.
새롭게 해주실 것입니다. 인생의 온갖 문제, 내 약점, 세상에서 용
서받을 수 없는 실패, 내 생명, 주님께 끌고 오면 나는 하나님자녀
로 구원 받을 수 있습니다.
인생 살아가다 문득 문득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세상으로 그 어려
움을 끌고 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주님께 끌고 오면 치료 됩니다.
회복 됩니다. 새로워집니다. 여기에 와서 선생 만나고 돌아가지 마
십시오. 세상 사람들 누구나 만날 수 있는 그런 선생 만나지 마십
시오. 주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을 송두리째 드리고도 아
깝지 않은 그 분, 마음껏 맡겨드려도 하나님께서 나를 아름다운
삶으로 빛나는 삶으로 황홀한 삶으로 영원한 삶으로 바꾸어 주시
는 그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에서 살든지, 율법의 손가락을 붙들고 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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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십시오. 비판하고 비난하고 원망하고 아프게 하고 찢고 상처내
고 망가뜨리는 첫 번째 손가락으로 살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손가락을 주님의 보혈의 피에 적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의 손
을 붙드십시오. 회복의 손을 붙드십시오. 치료의 손을 붙드십시오.
새로워짐의 손을 붙드십시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주 예수그리스도 안에는 결
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들아 딸아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처럼 류영모 목사는 청중들에게 “복음을 만나고, 용서를 만나고, 은혜를 만나
야 한다”고 선포한다. ‘어려움과 문제와 약점, 그리고 실패와 생명을 주님께 가지고 와
서 맡기면,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삶으로 바꾸어주신다’는 선포이다. 예수 안에는 결
코 정죄함이 없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적시고, 은혜와 회복의 손, 그리고 치유와 새로워짐의 손을 붙들라고 선포한다. 이것
이 바로 이 설교에 나타난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에 대한 하나님의 속성적인 요소이
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이 죄를 만들 것을 결정하지도 않으셨고, 그 범행을 효과
적으로 일으키지도 않으셨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으로 하여금
범죄하는 것을 허락하기로 작정하셨다. 그러나 죄가 세상에 들어오도록 작정하셨다는
사실은 그가 죄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의지를 집행하시는 능력.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취하기로 결정하셨던 것
이면 무엇이든지 그의 뜻을 따라 수행하실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전능은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죄를 범하는 것, 변절
하는 것, 자신을 부정하는 것 등을 할 수 없다고 말한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가 이루고자 결정하신 것은 모두 실현하신다. 즉
그가 원하시면 그 이상으로 행하실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5. 유기성 목사와 그의 설교문
유기성 목사의 설교 제목은 “죄안에서 죽을 것인가? 주 안에서 죽을 것인가?”이
며 성경 본문은 요한복음 8:21-30 말씀이다.206)
206) 유기성, “죄 안에서 죽을 것인가? 주 안에서 죽을 것인가?”(2007년 8월 5일 주일설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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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
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22 유대인들
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23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
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24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
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25 그들이 말하
되 네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
여 온 자니라 26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
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시매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27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
지 못하더라 28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 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
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29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므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30 이 말씀을 하시
매 많은 사람이 믿더라
이 설교본문에서 28절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에서 그리스
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한 보혈의 공로를 말씀하고 있으며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가 아버지의 뜻으
로부터 나온 것임을 의미하고 있다. 이런 본문내용에서 유기성 목사가 작성한 설교
문을 하나님의 속성에 초점을 둔 설교 프레임의 관점에서 분석해 보겠다.
유기성 목사의 이 설교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사람은 죄 안에서 태어나게 되
지만 주 안에서 죽어야 한다”는 주제이다. 사람이 구원받는 길, 영생의 길은 예수의
십자가뿐이라는 것이다. 설교자는 유명한 연예인과 존듀이 등을 예화로 들며, 성경의
여러 관계 구절을 인용하여 선포하고 있다. 이러한 설교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속성
적인 요소는 다음과 같다.
아무리 오래 살아도 죄 가운데 죽는다면 그 보다 비참한 일은 없
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지옥에 던져지게 됩니다. 우리가 다 태어나
기를 죄 가운데 태어났고 세상 가운데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구원
의 길을 주셨습니다. 구주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서 죽으셔야했습니까 로마서 6:6 말씀대로 우리로 하여금 ‘죄의 종
설교문은 선한목자교회 홈페이지 http://www. gsmch. org 의 설교동영상과 함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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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릇하지 않게 하고’, ‘죄 가운데서 죽지 않게하려는 것’이었습니
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으면 죄 가운데 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죄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죄 가운데 죽지 않고 영생을 얻는 구원의 길이 예수 그리스도 십
자가복음 밖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유기성 목사는 죄 가운데 죽으면 영원한 지옥에 던져지게 되고, 예수가
구주이고, 예수를 믿으면 죄 가운데 죽지 않는다는 복음을 선포하고 있다. 그러나 예
수를 믿지 않으면,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음을 말한다. 우리 사람이 죄 가운데 죽
지 않고 영생을 얻는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의 십자가 밖에 없다는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 설교에 나타난 속죄하시는 자비의 하나님의 속성적인
요소이다.
성자 하나님의 사역을 논함에는 시제적으로 구분하여 언급할 수 있다. 즉 세상에
오시기 이전의 사역과 이 세상에 오시고 나서의 사역, 그리고 하늘로 다시 올리우신
이후의 사역으로 구분한다. 또 사역의 성경적인 관찰로는, 하나님으로의 창조 사역,
세상의 권세를 가진 왕으로의 사역, 죄인들을 위한 제사장으로의 사역과 중보 사역,
속죄 사역, 그리고 승리자로서의 심판 사역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사도 요한은 예수가 성부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는 일에 관여하셨음을 증
거하고 있으며, 예수가 이 세상은 물론이거니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의 왕이 되심
을 증거하여 만왕의 왕으로의 사역을 강조하고 있다(요 18:36-37). 당시의 유대 지역
왕이 됨을 힐문하는 공격자들 앞에서 예수께서는 자신의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님을 강변하셨다. 그러나 주님의 이 설명은 지상 영역이 전혀 자신의 왕국과 관련
이 없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에는 양 영역이 모두 자신에게 속함을 말하고 있
는 것이다(마 28:18; 계 5:13).
예수님을 정말 믿으면 죄 가운데서 죽지 않고 주안에서 죽는 자가
되니까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태어나기를 죄 아래에
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태어나기는 죄 가운데 태어났어
도, 죽기는 주안에서 죽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축복이 그것입니
다. 가장 큰 축복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려면 자신의 죄성과 자신의 무능함을 보아야 합니
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도 때가 있습니다. 구주를 찾고 찾아도 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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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노아 방주가 닫히고 난 다음에 깨닫거나,
죽어서 지옥에 가서야 깨달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지만 결코 입으로만 “주여!주여!” 하는
교인, 교회만 다니는 교인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는 주 안에서 사는 자여야 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이렇게 믿어야 합니다. 십자가 구원의 복음도 알
아야 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야 하지만, 동시에 예수님을 진정
으로 주님으로 영접하여야 합니다. 예수님이 내 생명이 되어야 합
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알아야합니다. 그래야 주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종교 생활이 아닙니다. 열심히 신앙 생활한다
고 예수님을 잘 믿는 것도 아닙니다. 진정한 생명과 기쁨과 사랑
이 성령님의 능력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생명이신 주 예수님과 동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생명의 주님을 항상 교제하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계속해서 유기성 목사는 예수를 믿어야 죄 가운데서 죽지 않고 구원을 받는다고
함으로 “예수를 믿으라”고 가르친다. 또한 예수를 믿으려면 죄성과 죄에서 자신이 무
능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며, 예수를 믿는 것도 때가 있다고 말한다. 주를 고백함에
있어 입으로만 해서는 안 되며, 십자가도 알아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야 하며, 참으로 주님으로 영접하여야 한다고 선포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은 생명과 사랑과 기쁨이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나야 한다고 선포한다. 예수와 동행하
고, 교제하여야 한다는 것이 바로 이 설교에 나타난 하나님의 속성적인 요소이다.
예수의 본질과 인성은 육신을 가지신 제한된 존재로서 시공간에 거하신다는 것
이다. 인간으로서의 예수 칭호는 인자, 다윗의 자손이다. 신적 본질을 가지고 계시면
서도 인성적 본질을 여느 인간과 다름없이 갖고 계시는 예수는 인간의 몸을 가지시고
육신으로 태어나서 성장하셨으며 지성, 감성 등의 기능들로 활동하셨다. 인간이 갖는
한계역시 인성을 소유하신 까닭에 피곤함과 주리심, 고통을 느끼시고 죽음의 두려움
을 아셨다. 성경은 세상의 끝날을 예언하는 예수의 언급을 “그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막 13:32)고 하
여 인간으로서 예수의 지식에는 한계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같은 이유로서 “나의 하
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는 십자가상의 절규는 인간 예수
로서의 외침이라고 볼 수 있다.
114
이처럼 유기성 목사의 설교에는 예수의 십자가로 인하여 구원을 받는다는 것과
예수를 믿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와 함께 동행 한다는 것이 설교 본문
이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속성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속성적인 요소이다.
6. 이동원 목사와 그의 설교문
이동원 목사는 국내 설교자들 중에서 최고의 설교자로 인정받고 있는 자타가 공
인하는 국내 대표 설교자이다. 목회와 신학이 지난 2007년 1월 22일부터 15일 동안
전국의 578명의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이동원 목사는 ‘목회자
선정 국내 최고의 설교가’로 뽑혔다. 또한 ‘국내 목회자 가운데 누가 설교를 제일 잘
하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36.1%가 이동원 목사라고 대답했다. 뿐만 아니라 이동
원 목사는 ‘목회자들이 가장 본받고 싶은 설교가’에도 1위를 차지했다.207)
이동원 목사의 설교에는 주제 설교의 형태도 있고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는 설
교도 있다. 먼저 하나님의 속성의 프레임이 아닌 주제 설교를 분석해 보겠다. 이 설교
제목은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이며, 성경 본문을 보면 시편 23편
2절 외에도, 마태복음 11장 28-30절의 보조 본문이 잡혀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이동원 목사의 설교 패턴 중에 하나다. 그가 그렇게 하나 이상의 본문을 선택하는 이
유는 하나의 본문에 집중하기보다 설교자 자신이 미리 구상하고 있는 설교를 위해 본
문들을 활용하기 때문이다. 실제 조사에 의하면 2008년 8월부터 2009년 7월까지 1년
간 행해진 설교 가운데서, 하나 이상의 보조 본문이 병행되어진 경우는 7번에 해당했
다.208) 이는 일년 대비 13.4%에 해당된다. 이는 하나 이상의 본문을 선택함에 있어서
일반 설교자들에 비해 훨씬 높은 상회치를 보여준다. 또한 이동원 목사가 선정한 주
본문인 시편 역시 “시편 23편 1-6절” 전체가 아니라 “시편 23:2” 한 절만 취해서 설교
를 끌어가고 있음을 보게 된다. 이 역시 그의 전형적인 주제 설교적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207) 김운용, “설교인식에 대한 분석: 설교에 대한 신학적 숙고,” 목회와 신학 214 (2007): 71.
208) 지구촌교회 리더십연구소 홈페이지 (http://www.forleader.org/bbs/zboard.php?id=journal
_sermon)에 게시된 이동원 목사 설교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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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 가로 인도하시는도
다.
먼저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명기된 낱말이 없다. 앞 뒤 문맥을 살
펴보아야 한다. 한 문맥으로 이어지는 뒤쪽의 문장을 살펴보면
3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
는도다 4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
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5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6내 평
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먼저 7절에서 ‘선하심’ ‘인자하심’ ‘영원’ 이라는 하나님의 속성이 명기 되어 있음
을 알 수 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이동원 목사가 작성한 설교 문을 하나님의 속성에
초점을 둔 설교 프레임의 관점에서 분석해 보겠다.
그의 설교 시작은 귀납적 형태를 띠고 있다. 즉, 설교 본문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청중의 입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스토리텔링 함으로 서론을 시작하고
있다. 그의 서론을 간략하게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교회에 오는 과정에서 경험될 수 있는 세 가지 상황.
① 출발하는 과정에서 정신없이 펼쳐지는 신경질적인 상황에 대한
이야기
“늑장 부리는 자녀들,” “자동차 열쇠를 찾기 위한 정신없는 상황,”
“휴대폰 잃어버린 아내와의 신경전”
② 교회 오는 길 위에서 끼어드는 자동차와의 신경전
③ 교회 엘리베이터 앞에서의 스트레스적인 상황에 대한 스토리텔
링
위와 같이 이동원 목사는 설교를 본문 내용에서 출발하기보다 청중들의 상황 속
에서 출발하는 이른바 귀납적 성격을 띠고 있다. 이후, 마태복음 11:28절 이하의 말씀
과 병행하면서 이어지는 그의 설교 대지를 먼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내게 오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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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내게 배우라”는 것이다.
오늘 본문을 근거로 한 이동원 목사의 설교를 살펴보면 전형적인 주제 설교임을
알 수가 있다. 그의 설교는 마태복음을 강해한 것도, 그렇다고 시편의 문학적 특징을
살리는 강해 설교를 한 것도 아닌, 시편과 마태복음 사이에서 그가 하고자 하는 설교
를 위해서 본문을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각 대지를 채우고 있는 실제 내용
들을 살펴보자.
첫째, “내게 오라”는 것이다.
① 현실 세계에서의 에고(ego) 컴플렉스를 가진 사람들의 예들
② 예수님의 요한복음에서 나타나는 7개의 자기선언, 에고-에이미
(ego-eimi)
③ 예수님은 에고 콤플렉스 환자가 아니라, 진정한 쉼을 주시는
분이시다.
④ 인생들이 안식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죄 때문이다.
⑤ 인생들이 안식하기 위해서는 말씀과 성령을 받아야 한다.
⑥ 필립 켈러 목사의 말을 인용
양이 안식하기 위해서는 첫째, 배불러야 하고, 둘째는 안전감을 느
껴야함
⑦ 그렇기 때문에 안식을 얻기 위해서는 말씀과 성령이 필요하다.
위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는 시편 23편을, 시편의 특징을 살려 강해 설교를 했다
기보다, 일반 서신서나 복음서처럼 동일하게 설교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다.
그의 두 번째 대지인 “내게 배우라”는 부분을 살펴보자.
둘째, “내게 배우라”는 것이다.
① 예수님으로부터 우리는 쉬는 것을 배워야 한다.
② 유대인 랍비 해롤드 쿠스너(Harold Kushner)의 글 소개
파랑색과 초록색은 인간을 가장 편안하고 쉬게 하는 색이다.
③ 병원의 벽도 이제는 흰색이 아닌 초록색을 사용하는데 편안함
때문이다.
우리는 위와 같은 설교 진행을 살펴보면서, 문학적 특징을 살리는 시편 설교적
입장에서 볼 때 뭔가 심히 아쉬운 무언가를 느낄 수 있다. 그것은 그의 설교가 시문
학적 특징을 전혀 살려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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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측면에서 볼 때, 시편 23편은 너무나 단순하게 보인다. 특별하고 화려한 장
식적 언어들도 없다. 대부분이 일상적인 용어들이며, 심오할 것 없는 시로 보여질 수
있다. 하지만 김정우는 그렇게 단순해 보이는 시편 23편 속에 강력한 ‘대조’와 ‘반전’을
가지고 있고, 또한 ‘점층적 구조’를 이루고 있음을 말한다. 실제로 2절에서는 ‘푸른 풀
밭’과 ‘쉴만한 물가’가 서로 대조를 이룬다. 그리고 4절의 ‘해’와 6절의 ‘선하심’이 대조
된다. 또한 1절에서는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데, 5절에서는 ‘잔이 넘친다’고 표현되어지
고 있다. 또, 1-3절까지 ‘지극히 평화로운 이미지’를 그려낸다면, 4절에서는 ‘죽음’의
이미지가 나온다. 또, ‘고난’이 나오고 ‘음침하다’라는 단어가 등장 한다. 나아가 5-6절
에서 “그 원수의 목전에서 잔치상을 차려주시는…” 절정의 이미지로 승화되어지고, 6
절 마지막에 이르러서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라고 하는 결단적 시
어로 마무리 하고 있다.209)
그런데 위와 같은 시편이 가지고 있는 시로서의 특징이 그의 설교 가운데서는
살아나지 않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시편 23편이 갖는 시편 안에서의 장르적 특징을
드러내는 것도 아니고, 평행법을 비롯한 여러 다양한 수사적 특징을 살려내는 것도
아니며, 이미지의 특징이나 감정적 특징 등을 효과적으로 살려냄으로 시편만이 줄 수
있는 독특한 감동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 그저 대부분의 설교자들이 그렇듯이, 성경
의 모든 본문을 다 똑같이 취급하면서 자신이 하고자 하는 미리 구성된 설교를 풀어
내고 있는 것이다. 분명히 이동원 목사는 앞선 설문조사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국교
회를 대표하는 설교자임은 두말할 나위 없다. 하지만 그의 설교는 시편의 특징을 살
려내지 못하고 서신서를 비롯한 일반 텍스트를 다루듯 설교했음을 볼 수 있다. 특히
하나님의 속성에 초점을 둔 설교 프레임의 관점에서 살펴보더라도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지 않았음을 알 수가 있다.
7. 조용기 목사와 그의 설교문
조용기 목사의 설교 제목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이며 성경 본문은 마
태복음 6:12 말씀이다.210)
209) 김정우, “시편 23편: 그 아름다움과 은혜,” 신학지남 251 (1997): 136.
210) 조용기,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2007년 9월 2일 주일설교, 이 설교문은 여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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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설교본문에서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에서 자
비와 사랑의 속성을 발견할 수 있다. 이 본문으로 조용기 목사가 작성 한 설교문을
하나님의 속성에 초점을 둔 설교 프레임 관점에서 분석해 보겠다.
그의 설교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죄의 값은 사망이며, 예수의 십자가 사건으
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이다. 사람은 끊임없이 회개하고 자기 자신을 정결
케 하고, 이웃을 용서해야 한다는 선포이다. 자신이 먼저 회개하고 다른 사람을 용서
함으로써 삶의 모든 부분이 풍성해진다는 것이다. 이같은 설교에 나타난 하나님의 속
성적인 요소는 다음과 같다.
우리를 위해서 그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희생을 해줄 사람이 천하
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님을 속죄 제물로 죄 없는
인간으로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타락한 인간의 아버지 없
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죄 없는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한 것입니
다.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몸을 쓰고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것
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친히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어 죄 없이
태어난 예수그리스도께서 우리의죄 짐을 짊어지신 것입니다. 그러
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죽는 것을 원치않으
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죄 짐을 짊어지기 위해서 십자가를 걸
머지고 몸 찢고 피 흘려서 대속제물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의 담을 헐어 버리고 화목해야 되는 길은 예
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고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는 길
밖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심판에서
구원의 관계로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망의 심판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우리 대신 죽어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신
예수를 구주로 모시므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
다.
우리는 그러므로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과 결코 화목될 수
없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심판에
서 구원으로 옮겨질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
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조용기 목사는 우리의 죄를 대신한 분이 예수 밖에 없고, 예수께서 십자
순복음교회 홈페이지 http://www. fgtv. com의 설교동영상과 함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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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를 지심으로 인해 구원을 받았다는 복음을 선포하였다. 하나님과 사람의 막힌 담을
허무시는 분이 바로 예수이며,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죽음과 심판에서 구원의 관계로
옮겨지게 된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속성을 나타난 하나님의 속성
적인 요소이다.
예수의 본성에서 신성적인 부분은 그 명칭들과 속성상에서 나타나는데 주로 생
애와 사역들 속에서 증거되고 있다. 신성을 지닌 예수 그리스도는 그 칭호에서 ‘로고
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그리고 사도 요한이 계시록에서 표현한 ’처음과 나중‘ 등
을 들 수 있다. 이 명칭들은 예수가 가지고 있는 신적인 이름들이다. 그리고 보다 깊
이 있게 본질적인 신성을 나타내고 있는 부분은 그의 속성에 있다고 하겠다. 예수는
그 속성에 있어서 성부 하나님과 동일하게 영원성, 불변성, 전능성, 그리고 전지성과
진리 되심을 지니고 계신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은 그분의 생애 속에서 가시
화된 이적적 현상들에서도 증거된다. 우선 출생시부터 동정녀에게 난 점, 각종 기적들
의 연출, 십자가의 순종적 사건과 부활, 승천의 내용들은 사건 그 자체만으로도 그 신
적인 영성을 확증시켜 준다. 나아가, 예수의 사역은 신성적 속성을 명약관화하게 드러
내 준다. 신으로의 사역에서 예수는 창조에 동참하셨으며 장차의 심판을 담당하실 것
이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희생제물이 되
셔서 피 값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선물은
믿음으로 감사히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 받았
다고 해서 죄를 회개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더욱더 매일매일 자기의 마음을 살피고 죄악을 회개하고 보
혈로 씻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고 난 이후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죄를 지을 때마다
회개하고 성령께 의지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가복음 11:25에 “서서 기도할 때에 아
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기도할 때
내가 이웃의 죄안 용서해준 것을 생각이 나거든 용서해줘야 돼요.
마음에서 떠나 보내줘야 돼요. 씻어 버려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
서 귀를 기울이시고 즐겁게 우리 기도를 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눈에 안 보이는데 무언지 모르게 몸과
마음이 감옥에 갇혀있고 자유를 상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원리
를 캐보십시오. 여러분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한 미움이 마음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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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면 그것이 여러분을 감옥에 갇히게 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게 만들고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용
서는 우리예수 믿는 사람이 반드시 해야 될 의무요, 책임인 것입
니다. 내가 한없는 죄악을 용서받았은즉 나는 이웃을 용서해야 될
책임이 있고 빚을 진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용서와 사랑을 반드시 해야 만 되는 것입니
다. 선택적인 조항이 아닙니다. 의무적인 조항인 것입니다. 예수를
잘 믿고 올바른 신앙을 하려면 항상 용서하고 사랑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 없이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항상 죄사함을 받고 좋은 관계에 있어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기위해서는 언제나 용서와 사랑, 온유와 겸손을 갖고 인간
관계를 맺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원죄
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 화해되지만
믿고 난 다음 짓는 죄는 반드시 이웃을 용서해야 용서를 받는 것
입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 우리의 삶은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사는 것입니다. 너와 나와 함께 손과 손을 마주잡고 울면서
웃으면서 용서하고 사랑하면 하나님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용서하
고 사랑하고 우리를 품에 품고 은혜를 베풀어 주어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만들어 주
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조용기 목사는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으니 감사함으로 받으라고
선포한다. 매일 자신을 회개함으로 깨끗하게 해야 하고, 다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되
이는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의무요, 책임이라고 선포한다. 그렇게 할 때, 삶이 풍성
해 진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 설교에 나타난 하나님의 자비와 인애의 속성적인
요소이다.
조용기 목사는 사람의 죄를 담당할 분은 오직 예수 한 분이시며, 예수께서 사람
을 위해 친히 십자가를 지셨고, 이로 말미암아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는 복음을 선포
하였다. 또한 감사함으로 구원을 받아들일 것과 사람들의 죄를 용서할 것과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풍성해진다고 말하는 것이다. 이것이 조용기 목사의 설교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적인 요소이다.
제 2 절 교부시대에서 중세시대까지의 대표적인 인물과 그의 설교문 분석
본 절에서는 교부시대의 많은 인물들 가운데 오리겐과 크리소스톰, 그리고 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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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틴의 설교문을 분석하고, 그 설교 안에 하나님의 속성에 초점을 둔 성경적 설교의
요소를 살펴보도록 하자.
1. 오리겐과 그의 설교문
오리겐(Origen, 185-254)의 설교는 성경을 사용한 최초의 설교였다. 그리고 설교
의 제목을 사용하지 않았다.211) 최초의 설교 본문은 아가서 1:1-12이다.212)
1솔로몬의 아가라 2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네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3네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네 이름이 쏟은 향기
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4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
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네 사랑이 포도주
보다 더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5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
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6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지
기로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7내 마음
으로 사랑하는 자야 네가 양 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 내
게 말하라 내가 네 친구의 양 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 같
이 되랴 8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네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 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
라 9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10네
두 뺨은 땋은 머리털로, 네 목은 구슬 꿰미로 아름답구나 11우리
가 너를 위하여 금 사슬에 은을 박아 만들리라 12왕이 침상에 앉
았을 때에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뿜어냈구나
아가서 전체에서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고 순결한 사랑의 기쁨이 핵
심 단어로 나온다. 하지만 솔로몬과 슐람이 여인의 사랑이야기는 곧 그리스도께서 신
부 된 성도를 사랑하시는 부분으로 비유되고 있다. 설교본문에서 찾을 수 있는 하나
님의 속성적인 부분은 사랑의 속성이라 하겠다.
오리겐은 이 설교를 비롯한 175편을 설교하였다. 오리겐의 설교에 나타난 특징은
211) 정장복, 인물로 본 설교의 역사 상권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출판부, 1986), 44.
212) Origen, The Song of Songs Commentary and Homilies, Ancient Christian Writers 26
(Westminster: Newman, 1957), 266-283.
122
“설교에 주석을 효과적으로 결합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213) 이러한 오리겐의 최
초 설교인 아가서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와 인간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로 비유하면
서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가 정결하게 하고, 고결하게 하며, 깨끗하게 하는 것처럼, 예
수님과 영적으로 혼인을 하는 사람들도 정결해야 하며, 순결해야 하고, 깨끗해야 한다
는 것이다. 특히, 오리겐은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아 1:5)라
는 본문의 “검으나”와 “아름다우니”를 통하여 죄의 회개에 대한 본문을 충실히 주석
하여 설명한다. 이 설교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적인 요소를 분석해보도
록 하자.
이때에 신부는 신랑을 깨닫게 됩니다. 신랑은 향기로운 기름의 향
내를 품으면서 나옵니다. 신랑은 언제나 이렇게 향내를 품고서 옵
니다. 그러지 않은 경우는 없습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을 향내도 없는 결혼식에 보낸다는 것은 합당치 않은 일입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짙은 향수로 기름 부으셨으며, 아들을 그리스도
로 삼으셨으며, 아들은 와서 짙은 향내를 내뿜으셨고 신부의 속삭
이는 말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하는 음성을 들을
것입니다.214)
오리겐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이 세상의 구원자로 삼으신 것을 통해 이
땅에 향내를 풍기게 했다고 말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세상의 구원을 나타낸 ‘하
나님의 사랑의 속성’에 초점을 둔 성경적 설교의 요소는 다음과 같다.
신부는 죄를 회개했습니다. 아름다움이란 그녀가 회개했을 때 선
물로 수여된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녀는 아름답다 칭송을 받
는 것입니다. 신부가 만일 모든 죄의 얼룩을 깨끗이 씻어내지 못
했다면 그녀는 아직도 흑인으로 남아 있으며 구원의 씻음을 맛보
지 못했을 것입니다. … 그러므로 우리는 육적인 욕망을 버리고
영적인 것을 인식하며 사랑을 잃어버리는 것보다는 본문에서와 같
은 참된 사랑을 깨닫도록 합시다. …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회개
하지 않는다면, 내 영혼이 검고 추하게 되지 않도록 신경을 쓰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2중의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즉 과거의 죄 때
문에 아직 검게 되며, 또한 과거와 똑같은 사악함을 반복함으로
추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만일 회개한다면 여러분의 영혼은
213) 정장복, 인물로 본 설교의 역사 상권, 60.
214) 정장복, 인물로 본 설교의 역사 상권, 49; 맹용길 역, 세계명설교대전집 제1권 (인천: 성서
연구사, 1984) 9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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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의 죄 때문에 참으로 검을지라도 회개했기 때문에 나는 그 영
혼을 이디오피아의 아름다움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215)
오리겐은 신부가 죄를 회개할 때 아름다움이 주어진다고 말하면서, 설교를 듣는
신자에게 회개하라고 가르치고 있다. 신부가 죄를 회개하지 않았다면, 구원의 씻음을
맛보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에, 신자들로 하여금 회개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더욱이
회개하지 않는다면 두 번의 실수를 범하게 된다고 선포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본문
에서와 같이 참된 사랑을 깨달도록 합시다”며 선포하고 있다.
이처럼 오리겐의 “최초의 설교”에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이 예수 그
리스도를 통한 구원이라는 성경적 설교의 요소를 모두 담고 있다.
2. 크리소스톰과 그의 설교문
크리소스톰(John Chrysostom, 347-407)은 뛰어난 언변을 가졌던 설교자요 당대
를 움직였던 인물로 “황금의 입”(golden mouth)라고 불리었다. 성경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하는 그의 설교는 뛰어난 표현 능력과 예언자적인 내용으로 많은 사람들에
게 주목받았다.216) 또한 그는 최고의 해설자라는 이름에 걸맞게 오늘날의 설교자들이
본받아야 할 최고의 설교자로 찬사를 받고 있다.217)
크리소스톰의 많은 설교 가운데 “친우들의 죽음에 대한 지나친 애통”이라는 설교
를 살펴보겠다.218) 이 설교의 본문은 데살로니가전서 4:13 말씀이다.
13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
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설교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속성이 낱말로 명기되어있지 아니한 경우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설교본문의 앞과 뒤의 문단을 살펴서 문맥을 통해 하나님의 속성을 찾아야
215) 맹용길 역, 세계명설교대전집 제1권, 54-55, 98-99.
216) 정장복, 인물로 본 설교의 역사 상권, 62-63.
217) James M. Hoppin, Homiletics (London: Funk & Wagnalls Company, 1883), 101.
218) Grenville Kleiser, ed. The World's Great Sermons, Vol. 1 (New York: Funk &
Wagnalls Co., 1908), 25-46; 정장복, 인물로 본 설교의 역사 상권, 62-63,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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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경우이다. 먼저 본문과 이어지는 뒤쪽의 문단을 살펴보면
14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
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15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
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
하리라 16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17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
로 끌어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18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설교본문과 연결되어지는 뒤쪽의 문단을 살펴보니 예수그리스도의 부활과 재림
을 믿는 신앙과 성도들의 부활을 믿는 신앙으로 죽음에 대한 슬픔을 위로하자는 내용
이다. 설교본문과 연결 되어지는 문맥을 통해 찾아 낸 하나님의 속성은 부활로 인한
하나님의 능력과 소망에 대한 부분이라 하겠다.
설교의 내용을 요약하면, 죽은 사람들을 위해 우는 것이 슬픔의 분수를 넘지 말
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죽음은 ‘쉼’이며,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안식’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사람인지라 죽음에 대해 슬퍼할 수 있다. 왜냐하면 죽은 자와는 결
코 가까이 교제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에 대한 생각을 다
르게 가져야 한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는 영생에 대한 소망이다. 따라서 그리
스도인들은 죽음을 감사함으로 생각해야 한다. 부활의 소망이 없는 자들처럼 행동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이다. 크리소스톰의 설교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속성적인 요소를 분
석해보도록 하자.
여기에서도 바울은 죽은 자들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다. 세
번씩이나 바울은 주제를 상기시키면서 죽음을 잠이라고 불렀습니
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에 관해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러면 어떻게 말했습니까?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잔다”고 하지 않
고 “죽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왜 그리스도에 관해서
는 죽음이라고 표현하고 우리에 관해서는 잔다고 했을까요? 바울
이 이렇게 표현을 구별한 것은 우연한 일도 아니고 실수한 것도
아닙니다. 거기에는 현명하고도 큰 뜻이 있어서입니다. 그리스도를
말하면서 죽음을 말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죽음의 고통을
당하셨다는 사실을 재확인시키기 위해서이고, 우리에 관하여 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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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잠잔다고 한 것은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이 현실로 이루어진 곳에서는 죽음이라고 평이하게 이야기하
고, 아직도 죽음이 먼 희망의 사건으로 남아있는 곳에서는 바울은
잠잔다고 하면서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의 희망이 얼마나 값진 것
인가를 음미하게 해 주었습니다.219)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권세의 삶을 행복하게 지낼 수 있으며 예
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나라를 획득할 것입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아버지와 성령이 함께 영원히 영광과 존귀가 있을
지어다. 아멘.220)
첫 번째 인용한 설교에서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확증을 통하여 사람들
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소망과 위로를 담은 복음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 두 번째 인
용한 설교에서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획득할 수 있다는 구원의 메시
지를 담고 있다.
복음서에서 예수는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였다. 그러나 예수가 선포하는 하나님
의 주권은 예수 자신을 통하여 예수 자신의 말씀과 행위 속에서 현재화된다. 진실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가 있는 바로 그곳에 있는 것이다. 예수는 하나님의 나라가 여
기 있다 저기 있다고 말하지 말라고 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너희(인간
의 삶) 속에 있기 때문이다.
죄와 죽음이 지배하는 이 세계에서 하나님의 주권은 예수의 중재 행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 중재 행위와 함께 하나님에 대한 예수의 순종이 반성되며 모든 사자
들이 그리스도의 형제가 된다. 예수로 인하여 새롭게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
님의 주권을 올바로 세우는 나라요, 그 주권의 중심에는 왕으로 통치하시는 예수가
자리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예수의 왕으로서의 사역은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주권
을 확립하는 의미에 그 중심적 주제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복음의 메시지는 이 설교
에서의 긍휼의 하나님의 속성에 따른 요소라 말할 수 있겠다.
그러나 여러분은 나도 사람인 이상 어떻게 슬퍼하지 않을 수 있는
가 하고 반문하실 것입니다. 물론 나도 슬퍼해서는 안 된다는 것
이 아닙니다. 나도 낙담하는 것을 욕하지 않습니다. 다만 극도의
낙담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낙담하고 슬퍼하는 것은 극히 당연합
219) 정장복, 인물로 본 설교의 역사 상권, 70-71.
220) 정장복, 인물로 본 설교의 역사 상권,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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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그러나 낙담에 빠져 헤어 나오지 못하는 것은 미친 짓이고,
어리석으며, 남자답지 못한 연약함입니다. 슬퍼하고 울어야 합니
다. 그러나 낙담하여 의기소침하거나 불평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친구를 데려가셨습니
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죽은 자를 애도할 기회를 주셨고, 적절한
위로의 말로 작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만일 여
러분이 줄곧 슬픔에만 잠겨있다면 죽은 자에 대한 애도의 뜻을 저
버리는 것이고, 죽은 자를 데리고 가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일이며, 여러분 자신을 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
분이 슬픔 가운데서도 감사할 줄 알면 죽은 자에게 경의를 표현하
는 것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며, 여러분 스스로를 유익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십시오! 우리의 주님께서 나사로를 위해서
우신 것처럼. 그러나 슬픔의 분수를 넘어서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바울도 말하기를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는 곧 ‘슬퍼하라 그러나
미래의 삶을 무시하고 부활의 소망이 없다고 하는 희랍인들과 같
은 식으로 슬퍼하지는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221)
크리소스톰은 신자들에게 울라고 한다. 그러나 슬픔을 갖고 애도하는 것이 잘못
된 것은 아니지만, 그 슬픔이 자신을 지배해서는 안 된다고 한다. 또한 슬픔의 분수를
넘지 말아야 한다고 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부활의 소망이 없는 자들이 하는 행동이
기 때문이다. 죽음에 대한 슬픔의 애도를 향해 크리소스톰은 말씀을 통하여 신자들에
게 가르침을 준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망의 속성적인 요소이다.
“친우들의 죽음에 대한 지나친 애통”의 설교 가운데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리
고 오직 예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수 있다는 복음은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
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의 속성적 요소를 담고 있다. 또한 부활의 소망이 없는 자처
럼 죽음 때문에 낙심하거나 의기소침해 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해야 한다는 것은 하
나님의 평강의 속성적 요소가 이 설교 속에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 어거스틴과 그의 설교문
어거스틴이 교회사에 끼친 흔적을 말할 때 사도 바울 다음으로 영향력 있는 인
물이며 그 영향력의 흔적은 카톨릭이나 프로테스탄트 사상 모두에 나타나 있다.222) 그
221) 정장복, 인물로 본 설교의 역사 상권,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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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설교도 큰 찬사를 받고 있다. 그는 “가장 위대한 라틴 설교가”,223) “설교의 작성과
전달에 대해 거의 완벽한 감각을 지닌 설교학의 천재” 등의 평가를 얻고 있다.224)
어거스틴의 설교를 좀 더 구체적으로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주된 요인을 이해하
는 일이 필요하다. 즉, 어거스틴(Aurelius Augustine, 354-430)은 가톨릭 신앙의 수단
으로 설교를 하였기 때문에 그의 설교는 이단에 대한 경고적인 관점에서 선포되어졌
다는 것이며, 확립된 예배의 형식에 대한 이해의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225) 그러나 전
체적으로 어거스틴을 평가할 때 그가 위대한 설교자이며, 당시 그의 영향력은 교회
강단의 역사에서 놀라울 정도의 큰 결실을 맺고 있으며, 신학뿐 아니라 설교에서도
고대 후기와 중세시대 영향을 끼친 위대한 설교자인 것이다.226)
유명한 부활절 설교인 “부활절 제8일째 날의 새로운 수세자들에게”라는 설교를
살펴보려고 한다. 이 설교의 본문은 에베소서 4:1-6 말씀이다.
1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2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
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3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
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4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5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6하나님도 한 분
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
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설교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속성에 관련된 낱말들이 명기되어 있는 경우이다. 공유
적 속성이지만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 등이다 이 중에
어거스틴은 어떤 속성의 부분을 부각시켜 설교를 하였는지 살펴보기로 하겠다.
먼저 설교의 간략한 내용은 세례를 받은 자들은 구원의 인침과 구원 그 자체를
바로 이해하여야 하며,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많은 이단들이 구원의 인
침과 구원을 서로 오해하여 ‘교회는 세례 외에는 줄 것이 없다’고 유혹을 하지만, 성
222) 정장복, 인물로 본 설교의 역사 상권, 105.
223) Hoppin, Homiletics, 106.
224) Clyde E. Fant and W. M. Pinson, 20 Centuries of Great Preaching, Vol. 1 (Texas:
Word, 1976), 120.
225) 정장복, 인물로 본 설교의 역사 상권, 105-106.
226) 정장복, 인물로 본 설교의 역사 상권, 106-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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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은 분명하고 확실하게 이는 교회를 해치는 잘못된 것임을 말하고 있다. “평안의 매
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엡 4:3)는 말씀을 통해 어거스틴은
교회를 보호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잘못된 이단의 유혹에 빠져서는 안 되며, 세례를 받
은 그리스도인들은 세례와 더불어 구원의 열매와 화평을 지켜야 한다고 선포한다. 어
거스틴의 이 설교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속성적인 요소를 분석해보도록 하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들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
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갈 3:27-28)
과거의 모든 죄의 구속으로 시작하는, 즉 죽은 자들의 부활로 완
전에 이르는 새 생명의 성례전, 그 성례전의 힘이 바로 그러합니
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입니다(롬 6:4). 현재 썩어질 육신 속에서 주의 임
재를 기다리고 있는 한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지향하여 이로 매진하는 그분, 그분은 오직 여러
분을 위한 확실한 길이시며, 인간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으셨고
하늘에서 내려와 우리를 위하여 사람이 되신 그리스도 예수이십니
다. 그를 경외하는 이들을 위해 그분은 많은 아름다운 것을 쌓아
놓고 계시며, 그분께서는 자기를 믿는 이들을 위해 그것을 완성하
시고 개방해 놓으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희망 중에 품고 있는
것을 실제로 받게 될 것입니다.227)
어거스틴은 이 설교 가운데 에베소서의 본문뿐만 아니라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그대로 제시함으로 예수 안에서 하나라는 것과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그리스도인들이 새 생명을 얻게 됨을 선포하였다. 또한 성육신도 언급하여 예수가 그
리스도이심을 선포하고 있다. 이것 역시 하나님의 성육신의 속성적인 설교라 하겠다.
그러므로 주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
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엡 4:1-3) …그런 자들은 ‘내가 이미
세례를 받았으니 더 무엇을 받겠는가’라고 묻습니다. 그대들은 그
대들이 소유하지 못한 교회를, 그대들이 소유하지 못한 연합을, 그
227) 정장복, 인물로 본 설교의 역사 상권,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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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들이 소유하지 못한 화평을 받게 되리라. 그러나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무시한다면, 너희 배반자들아, ‘나와 함께 모으
지 아니하는 자는 헤치는 자니라’(마 12:30)고 하신 너희들의 주재
자에 대항하는 것이며, 그 의사도, 심지어는 그의 사도를 통해 ‘사
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엡 4:2-3)고 하신 주님께 항거하는 꼴이
라. … 그러나 가톨릭교회의 성결한 자녀이며 성도인 여러분, 여러
분들은 구별된 세례를 받은 것은 아니지만 구별된 이유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징벌을 받고자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니라 영
광을 위해 세례를 받았습니다. 또한 동시에 본인이 믿고 바라고,
권면하고, 기도하는대로 여러분들이 이미 받은 것을 흠 없이 유지
하고 마지막에 더욱 큰 것이 이르고자 진전을 거듭한다면 여러분
들은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과 연합을 받을 것입니다.228)
여기에서도 어거스틴은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하
나님과 사도들 모두에게 대적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또한 세례를 받은 그리스도인들
이 흠 없이 유지하고 마지막에 더욱 큰 것을 이루고자 나아갈 때, 성령과 연합하게
된다고 가르친다. 이것 역시 하나님의 속성적 의미를 벗어나지 않는 설교임을 알 수
있다.
어거스틴은 이 설교에서 예수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예수를 통한 새 생명의 복
음을 선포한다. 이것 역시 하나님의 속성의 한 요소이다. 또한 세례자들은 자신을 흠
없이 유지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때, 성령과 연합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것 역
시 하나 됨이라는 하나님의 속성에 초점을 둔 설교임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지금까지 교부시대의 인물인 오리겐과 크리소스톰, 그리고 어거스틴의 설교를 살
펴보았다. 그들은 시대적인 배경에 따라 각기 서로 다른 방법으로 설교한 설교의 거
장들이었다. 오리겐은 성경 주석으로 성경을 바로 해석하였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
랑의 속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라는 성경적 설교에 초점을 두고 선포하였
다. 크리소스톰은 성경의 지식과 성경에 대한 연구를 통해 성경의 문자적인 해석에
보다 더 주의를 기울였다. 크리소스톰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확증을 통하여
사람들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소망과 위로를 담은 복음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 어거
스틴 또한 성경을 인용함으로, 당시 이단들에 대한 경고를 설교로 선포하였다. 이러한
어거스틴의 설교는 하나님의 성육신의 속성적인 설교이다. 이처럼 서로 다른 배경과
228) 정장복, 인물로 본 설교의 역사 상권, 98-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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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기 다른 모습이지만, 그 중심에는 모두 예수의 죽음과 부활과 재림의 소망에 대한
하나님의 속성적 요소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이처럼 교부시대 세 사람을 통하여 살
펴본 설교는 그 안에 하나님의 속성이 나타난 설교였다.
제 3 절 중세 시대에서 종교 개혁시대까지의 대표적인 인물과 그의 설교문
어거스틴 이후 종교 개혁시대에 이르기까지는 괄목할 만한 설교의 이론적 발전
은 없었다. 본 절에서는 중세 시대와 종교 개혁시대의 많은 인물들 가운데 토마스 아
퀴나스와 존 위클리프, 그리고 마틴 루터와 쯔빙글리, 존 칼빈의 설교문을 분석하고,
그 설교 안에 하나님의 속성에 초점을 둔 성경적 설교의 요소를 살펴보고자 한다.
1. 토마스 아퀴나스와 그의 설교문
토마스 아퀴나스는 중세의 대표적인 신학자로 그의 지식과 열정, 그리고 경건으로
한 시대를 이끈 설교자였다.229) 그의 설교에는 세상에 대한 이해가 있어 그리스도인들의
생활과 항상 밀접하게 연결하였다. 다만 그는 예수의 복음에 대한 해석보다는 윤리적 교
훈에 중점을 둔 설교를 주로 하였으며, 설교의 전개과정에서도 내용적인 비약이 심해 중
세설교에서 흔히 나타나는 결함이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어 그의 명성에 흠이 되고 있
다.230)
토마스 아퀴나스(Thomas Aquinas)의 설교 중 “높음과 깊음”이라는 제목의 설교
를 분석해 보자. 이 설교의 본문은 하박국 3:10 말씀이다.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이 본문에는 하나님의 속성의 부분이 명확하게 낱말로 명기 되지 않았다. 하여
본문의 앞 뒤 문맥을 살펴보면
6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러지나니 그의 행하
229) 정장복, 인물로 본 설교의 역사 상권, 121.
230) 정장복, 인물로 본 설교의 역사 상권, 12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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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7 내가 본즉 구산의 장막이 환난을
당하고 미디안 땅의 휘장이 흔들리는도다 8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강들을 분히 여기심이니이까 강들
을 노여워하심이니이까 바다를 향하여 성내심이니이까 9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 (셀라) 주께서 강들로 땅
을 쪼개셨나이다
설교본문 앞 문단에서도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직접적인 낱말은 없다. 다만 8절
에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의 내용에서 주님께서 구원을 위하
여 역사하시려는 한 단면을 엿 볼 수 있다. 또한 6절에 주님이 서실 때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러지나니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에서
하나님의 권능의 속성을 엿볼 수 있다. 그렇다면 설교본문의 뒤 문단을 살펴보자.
11 날아가는 주의 화살의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의 광채로 말미암
아 해와 달이 그 처소에 멈추었나이다 12 주께서 노를 발하사 땅
을 두르셨으며 분을 내사 여러 나라를 밟으셨나이다 13 주께서 주
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
사 악인의 집의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
다 (셀라)
설교본문 바로 뒤편의 문단에서도 직접적인 하나님의 속성에 관련 된 낱말이 명
기 되지 않았다. 다만 13절에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의 부분과 전체 문단
을 종합하면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모종의 역사를 하실 때에 예수 그리스
도를 통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을 엿볼 수 있다. 또한 이 본문에서는 주
께서 구원을 역사하실 때 주변에서 나타나는 상황들이 묘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본문 상황에서 아퀴나스의 설교내용을 살펴보자.
그의 설교를 요약하면, 본문을 통해 아퀴나스는 도마에게 적용될 수 있는 두 가
지 주안점을 설교하고 있다. 첫 번째, 도마는 자기 이름의 의미, 심연이라는 단어의
정의, 어원적인 의미,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바다”라고 불리워졌다. 두 번째는 하나
님의 선하심으로, 손을 높이 들었다는 본문의 표현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하며,
감사, 경외, 사랑, 순종의 행해야 할 것들을 제시한다. 이 설교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
의 속성적인 요소를 분석해 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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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예수께서도 네 가지의 목적으로 손을 높이 드셨습니다. 첫째,
십자가 위에서 온 세상을 위한 대속 제물로서 자신을 드리시면서
그랬습니다.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시
141:2)231)
여기에서 아퀴나스는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세상을 위한 대속 제물로 드리신
복음을 선포한다. 구원을 위해 예수가 제사의 제물이 되었음을 선포하고 있다. 이것이
이 설교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인애의 속성적인 요소라 하겠다.
첫 번째, 손을 높이 드신데 대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주님을 사
랑해야 합니다. 두 번째에 대해서는 주님께 감사드려야 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
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주시
되”(엡 1:3). 세 번째에 대해서 우리는 주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마 10:28). 네 번째에 대
해서 우리는 순종해야합니다. “무릇 그가 내 이름으로 고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신 18:19)232)
여기에서 아퀴나스는 주님을 사랑해야 하고, 경외해야 하고, 감사드려야 하고, 순
종해야 하는 것에 대한 가르침을 청중에게 주고 있다. 이것이 아퀴나스 설교에 나타
난 하나님의 사랑과 인애의 속성적인 요소이다.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대속의 은혜에 대한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하면서
주님께서 인생들을 향한 자비와 사랑하심 그리고 주님을 향한 사랑, 경외, 감사, 순종
에 대한 가르침을 신자에게 전파한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속성적인 요소이다.
2. 존 위클리프와 그의 설교문
위클리프의 설교에 나타난 특징은 본문의 말씀마다 주석을 하면서 그 본문의 말
씀이 주는 뜻을 새기면서 삶의 현장에서 신자들에게 적용하는 말씀으로 선포하였
다.233) 위클리프의 주석식 설교는 형식에서 벗어난 민중의 언어로 된 자유로운 설교였
231) 정장복, 인물로 본 설교의 역사 상권, 129.
232) 정장복, 인물로 본 설교의 역사 상권, 129.
233) Fant and Pinson, 20 Centuries of Great Preaching, 234-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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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신자에게 지루함을 주었던 설교 현장을 위클리프는 뛰어난 산문체를 활용함으로
설교의 새로운 장을 만들었다. 영국의 산문 문학의 아버지라고 불릴 정도로 독특한
표현과 형태의 산문체를 개발함으로 설교에 새로운 지평을 연 것이다.234) 위클리프는
전통이나 교리에 영향을 받지 않은 메시지를 강조하면서도 성경에 기초해야 함을 주
장하였다.235)
존 위클리프의 설교 가운데 “예수의 탄생에 대하여”를 분석해 보자.236) 이 설교
의 성경 본문은 이사야 9:6 말씀이다.
6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
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
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 설교본문에 문자로 명기 되어 있는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속
성과 영원성의 속성이 나타나 있음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의 전능성의 부분은 예수께
서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사람이실 수 있는 그리스도의 이성일인격의 부분이다.
이 설교내용을 간략히 요약하면, 우리가 예수의 탄생으로 기뻐하게 된다는 것이
다. 먼저 첫 조상들의 죄와 이들이 지은 죄를 보상하실 분은 하나님이어야 하며, 동시
에 인간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한 사람이 인류에
태어났는데 바로 그리스도 예수라는 것이다. 예수께서 이러한 기쁨을 가져다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이 당연함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다. 이
설교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속성적인 요소를 분석해보도록 하자.
세 번째 가르침은 인류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한 아이가 인류에게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주어진 그 아이는 하나님인 동시
에 인간이어야만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나라를 자신의 어깨 위에
짊어지고, 인류를 위해 고난을 받으셔야만 했습니다. 이 아이는 예
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분은 그분의 삶의 방식에 따라 그를 따
르는 사람들을 위해 태어나셨으며, 그 외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들을 심판하러 태어나셨습니다.237)
234) 정장복, 인물로 본 설교의 역사 상권, 137-139.
235) 정장복, 인물로 본 설교의 역사 상권, 143.
236) Fant and Pinson, 20 Centuries of Great Preaching, 239-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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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위클리프는 예수는 하나님이시며, 인간인 것과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
고자 고난을 받으신 메시야이심을 선포한다. 온 세상을 구원하신 예수의 죽음을 선포
하는 것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속성과 인애의 속성을 보여주는 요소이다.
우리가 진실로 이 아이가 우리에게 태어나기를 바란다면 우리는
이 아이를 기뻐하고, 의와 온유함과 하나님에 대한 인내로서 그를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죽음에 넘겨주고 그리스도의 영
을 거스린 자들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을 때 그들은 그리스
도에 의해 정죄를 당할 것입니다. 온유하고 덕이 가득한 이 아이
를 기뻐하는 사람은 악을 멀리하게 될 것이며, 결국 그들은 하나
님의 때를 보게 될 것입니다.238)
이 설교에서 위클리프는 예수의 탄생을 기뻐하고, 의와 온유함과 인내하시는 하나
님을 따라야 한다고 선포한다. 또한 그리스도의 영을 거스르면 정죄를 당할 것임을 선포
하면서 예수를 기뻐하는 사람은 악을 멀리하게 되고,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때를 보게
된다고 선포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이 설교에 나타난 하나님의 속성이 나타난 요소이
다.
우리는 이러한 위클리프의 설교에서 예수의 고난을 통해 온 인류가 구원을 받게
된다는 사실과 예수를 기뻐하고 의와 온유함으로 하나님을 따라야 한다는 하나님의
속성적인 요소를 발견할 수 있다.
3. 마틴 루터와 그의 설교문
루터(Martin Luther, 1483-1546)의 설교에 나타난 핵심 사상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롬 5:1)
이며, 그의 설교에 나타난 대 주제는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
자”(롬 4:20)였다. 루터의 설교에 나타난 특징은 성경의 올바른 해석과 적용, 예수만이
구세주,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은 예수를 믿는 믿음뿐이라는 것이다.239) 루터는 그
의 모든 설교에서 사람의 행동과 도덕적 의무에 대하여 언급하였으며, 인간의 영적인
237) 맹용길 역, 세계명설교대전집 제1권, 385.
238) 맹용길 역, 세계명설교대전집 제1권, 386.
239) Dargan, 설교의 역사 I, 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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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성을 특히 강조하였다. 루터는 인간의 영적인 본성을 인간의 도덕적 행동을 이끄는
힘이라고 정의했다.240) 이에 루터는 설교와 삶 자체를 구분하기보다는 설교를 행위의
근간으로 삼았다.241) 루터의 설교에 나타난 또 하나의 특징은 예배에서의 설교 위치를
중요하게 함으로써 설교를 예배의 중심에 가져 놓았다.242)
여기서는 루터의 설교 가운데 “절제와 근신에 관하여”를 분석해 보도록 하자.243)
이 설교의 성경 본문은 베드로전서 4:7-11 말씀이다.
7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8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9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10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11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
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
도록 있느니라 아멘
이 설교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속성과 관련된 여러 낱말 들을 찾을 수가 있다. 간
접적인 낱말로서는 구원을 베푸시는 은혜의 속성, 사랑의 속성이다. 낱말로 명기되지
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자비심의 속성으로 또한 오래 참음의 속성으로 서로 원망 없이
대접할 것을 말하고 있다.
그의 설교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제목처럼 절제와 근신에 관해 말함으로 당시 독
일의 잘못되어진 습관들에 대하여 지적하면서 절제하고 근신해야 할 것을 선포하고
있다. 음주와 폭식, 그리고 미움과 서로 다툼에 대하여 성경의 말씀들을 인용함으로
근신과 절제를 통하여 바르게 행동할 것을 선포한다. 이 설교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
의 속성적인 요소를 분석해보도록 하자.
이렇게 함으로써 죄는 덮어집니다. 비록 산과 같이, 바다와 같이
엄청난 죄라고 할지라도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나의 죄가 사
240) Dargan, 설교의 역사 I, 9.
241) 정장복, 인물로 본 설교의 역사 상권, 174.
242) 정장복, 인물로 본 설교의 역사 상권, 27.
243) Martin Luther, Sermons Ⅰ, trans. John W. Doberstein, Luther's Works 51,
(Philadelphia: Fortress, 1959), 291-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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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을 받는다고 하니까 교황이 가르치는 대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
랑하면 죄가 사함을 받는다고 하는 식은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죄사함은 또 다른 사랑, 즉 베드로가 말한 대로 그리스도의 사랑
이 나의 죄를 덮을 때 가능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
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벧전 2:24) 이 말씀은 여러분의 죄에 대
해서 곧 내가 여러분에게 또 여러분이 나에게 대해서지은 죄에 관
하여 하신 말씀입니다.244)
죄사함에 대한 루터의 선포는 ‘예수를 통하여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는다’는 것이
다. 예수의 사랑이 우리의 죄를 덮을 때,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다는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성경 본문에 나타 난 구원을 베푸시는 은혜의 속성, 사랑의
속성을 설교에서도 그대로 증거하고 있다 하겠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한다면 자신을 다스릴
줄 알아야합니다. 구원받고 싶지 않거든, 가서 원대로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탈취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시장과 교수형집행인이 있
음을 명심하십시오. 그렇지만 구원 받기를 원한다면 이 말에 귀를
기울이시시오. “간음과 우상숭배가 하늘 문을 닫게 한 것처럼, 대
식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그 까닭은 그리스도께서 분명
히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
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에 그 날이 덫
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눅 21:34) 하셨으며, 또한 “번개가 동
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마
24:27)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늘 깨어서 근신합시다. 바
로 이것이 기독교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드리는 설교의 말
씀입니다.245)
여기에서 루터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자신을 다스릴 줄 알아야
한다’고 말한다. 또한 성경의 말씀을 인용함으로 근신하고 조심해야 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 즉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면 간음과 우상숭배로 하늘 문이 닫히지 않도록 근신
하라고 선포한다. 이것이 바로 이 설교에 나타난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속성적인 요소이다.
루터는 예수를 통하여 죄사함을 받으며, 예수의 사랑으로 우리가 죄에서 사함을
244) 정장복, 인물로 본 설교의 역사 상권, 184.
245) 정장복, 인물로 본 설교의 역사 상권,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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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게 된다는 메시지를 통하여 그리스도인은 스스로 조심하고 늘 깨어 근신해야함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 설교 안에 하나님의 속성적인 요소가 있음
을 발견하게 된다.
4. 훌드리히 쯔빙글리와 그의 설교문
쯔빙글리(Huldrych Zwingli, 1484-1531)는 믿음과 생활에 관하여 성경을 유일한
절대적 권위로 여겼으며 로마교회에서 성경과 전승을 똑같이 여기는 것을 반대하였
다. 오직 성경만이 그리스도인이 받아들여야 하는 유일한 권위로 인식하였다. 따라서
그의 설교에 나타난 특징은 철저히 성경에 입각하여 이루어졌다.246) 취리히에서 보여
준 쯔빙글리의 설교에 나타난 특징은 복음적이며 예언적이었으며, 교회를 위한 개혁
적 내용을 담은 설교로 새로운 예전을 창조하는 기본적 요건으로 작용하였다.247) 한편
그의 설교에 나타난 내용적 특성은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따
르는 삶을 살 것을 강조하고 있다. 우상 숭배와 같은 미신적 행위를 철저히 배격하고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여야 한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다.248)
여기서는 쯔빙글리의 설교 가운데 “선행에 있어서의 견인불발에 관하여”를 분석
하고자 한다. 이 설교의 성경 본문은 마태복음 10:22 말씀이다.
22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설교본문에서도 낱말로 명기 된 하나님의 속성은 찾을 수 없다. 그래서 연결
된 앞 문단을 살펴 그 문맥 속에서 하나님의 속성을 찾아보아야 한다.
16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 같이 순결하라 17 사람
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 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18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246) 정장복, 인물로 본 설교의 역사 상권, 193.
247) Y. Brilioth, A Brief History of Preaching (Philadelphia: Fortress, 1965), 152.
248) 정장복, 인물로 본 설교의 역사 상권, 193-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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끌려 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
라 19 너희를 넘겨 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 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20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
라 21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
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마 19:16-21)
설교본문의 앞 문단의 문맥적 의미는 복음을 전파할 때 핍박을 받게 될 것을 말
씀하시면서 22절의 설교본문에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
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의 의미가 공유적 속성인 ‘오래 참음의 속성’임을
발견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내용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통한 구원의 기쁨을 얻게 될 것을 의미하는 뜻이 담겨져
있다.
이 설교의 내용을 정리하면 견인이 없으면 경건함도, 신실함도 없다는 것이다.
예수와 모세가 보여준 견인의 모범처럼 우리도 견인의 모습을 지녀야 한다는 것이다.
삶 속에서 주어지는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견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언제
나 승리하게 된다는 내용이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견인의 모습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제 이 설교에 나타난 하나님의 속성적인 요소를 분석해보자.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말씀과 행동으로써 견인의 모범
을 보여주시고 또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육신적으로는
죽은 것을 몹시도 싫어 하셨지만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견인을 나
타내 보이셨습니다.249)
그렇지만 이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안에서 자
유와 위로에 대한 확신과 인식에 가득차 있습니다.250)
여기에서 쯔빙글리는 예수의 말씀과 십자가의 죽으심에 나타난 행동을 언급하며
인류를 위한 죄사함을 선포하면서 예수를 통해 자유와 위로를 얻게 됨을 증거하고 있
다.
그렇지만 잘 훈련된 견인의 정신을 가진 사람이라면 진리를 잘 받
아들일 것입니다. 한 시간 내로 진리가 무엇인지 곧 판별해내고
249) 정장복, 인물로 본 설교의 역사 상권, 197.
250) 정장복, 인물로 본 설교의 역사 상권,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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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리를 기쁜 마음으로 따를 것입니다. 마치 예언처럼 자기 아니면
다른 몇 사람이 기뻐하듯 그는 진리 속에서 즐거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모든 일에 상처를 받았거든 분을 삼가십시오. 말
다툼하는 자는 항상 있게 마련이며 항상 논쟁만 일으키려고 하며,
마음은 그렇지 않겠지만 진리를 거스려 말하곤 합니다. 우리 기독
교 공동체와 정부는 항상 하나님의 정직성을 따라 행동해야 하며
잘못과 거리낌 없이 행동할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
님을 경외하며 경건하고 학식 많은 신학자 및 설교자들과 함께 있
습니다. 이들이 하나님과의 약속과 경고를 해석해 줄 때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이렇게 될 때에 여러분의 마음은 항상 모든 행동과
행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되며 어떠한 잘못도 범하
지 않게 될 것입니다.”251)
계속해서 쯔빙글리는 견인의 정신을 가진 사람이라면 모든 일에 상처를 받았다
할지라도 분을 삼가야 한다고 말한다. 항상 하나님의 정직성을 따라 행동해야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경건한 신학자와 설교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고 말한다.
이처럼 쯔빙글리는 예수의 말씀과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을 통해 사람들이 자유와
위로를 얻게 되는 복음을 선포하고 있다. 따라서 견인의 정신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라
면 분을 삼가 해야 하고, 하나님의 정직성을 따라 행동해야 하며, 하나님의 경건한 사
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일 것을 증거 한다. 우리는 이 설교에서 하나님의 속성적인 요
소를 발견하게 된다.
5. 존 칼빈과 그의 설교문
칼빈(John Calvin, 1509-1564)은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교자는 강단에서
자신의 사상을 선포해서는 안 되며, 자신의 꿈이나 환상을 가지고 말해서는 안 된다
고 말했다.252) 한마디로 그의 설교 원리는 성경에서 말씀하지 않은 것은 결코 강단에
서 선포되어져서는 안 되며,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은 반드시 성경에 있는 말씀이어야
한다는 원리에 따라 그의 설교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사상에 따라 하나님의 현존하심을
선포하였다. 따라서 그의 설교에는 정치와 경제, 그리고 사회와 가정생활 등의 모든
실제적인 문제들을 성경의 말씀을 중심으로 접근하였으며, 사회 문제에 대하여 교회
251) 정장복, 인물로 본 설교의 역사 상권, 201.
252) Fant and. Pinson, 20 Centuries of Great Preaching, 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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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정부의 동반자적 관계를 설교를 통하여 선포하였다.253)
존 칼빈의 설교 가운데 “교회 내에서의 행동”을 분석하고자 한다.254) 이 설교의
성경 본문은 디모데전서 3:14-15 말씀이다.
14내가 속히 네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네게 쓰는 것은 15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 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
의 기둥과 터니라
설교본문에서 낱말로 직접 명기 된 하나님의 속성은 찾을 수 없다. 간접의 부분
으로서는 ‘진리’의 속성을 말할 수 있겠다. 설교본문의 앞쪽 문단은 직분을 세울 때에
살펴야 할 사안의 내용이다.
1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2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
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
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3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4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5(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6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
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함이요 7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
려하라 8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인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이를 탐하지 아니하고 9깨끗한 양
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10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11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
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12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13집사의 직
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에 큰 담력을 얻느니라
바울 사도는 설교본문 앞쪽 문단에서 감독과 집사의 자격을 논하고서 설교본문
에서는 본서의 저작 동기를 밝히는 내용이다.255) 앞쪽 문단에서 공유적 하나님의 속성
253) 정장복, 인물로 본 설교의 역사 상권, 202-210.
254) John Calvin, The Mystery of Godliness (Grand Rapids: Eerdmans, 1950), 1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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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요소를 찾는다면 관용, 충성, 깨끗한 양심, 믿음의 비밀 등이다. 설교본문과 연결
되어지는 뒤쪽문단을 살펴보겠다.
16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
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
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은 바 되시고 영
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이 역시 경건의 비밀,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
으시고”에서 성육신, 영광 등을 말하겠다. 종합해보면 설교본문에서 ‘진리’ 앞 뒤쪽 무
단에서 관용, 충성, 믿음의 비밀 등에서 칼빈은 어떠한 부분을 부각시켜 설교했는지
살펴보겠다.
이 설교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면, 교회에서는 복음에 대하여 설교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회에서 공적인 책임을 맡은 사람들은 거룩하여야 하고, 완전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교회는 그 의무를 잘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칼빈은 이
설교에서 복음을 선포할 것을 말한다.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께서 유하시는 집이며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곳이기에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진리가 세상 속에서 보
존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방 같은 곳이다.”256)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당연하며, 교황에 의해 억눌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제 이 설교에 나타난 하나님
의 속성적인 요소를 분석해보도록 하자.
복음은(그 복음이 설교되어 질 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
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롬 1:6). 어째서 그렇습니까? 공기 속으로
사라져 버리는 인간의 목소리 이외의 다른 전달 매체를 하나님이
전혀 갖고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의 은총에 의해 복귀되었을 때 그의
말씀을 지극히 존경하며 경청하도록 하기 위하여 인간의 목소리를
그의 진리를 전달하는 매체로 정하셨습니다. 그의 진리를 들음으
로써 우리는 그의 가르침이 헛되고 무익한 것이 아니라 그 효용성
을 갖고 있으며 우리를 영생에 초대하여 주는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롬 10:17)고 하였습니다.257)
255) 톰슨성경편찬위원회, 톰슨Ⅱ주석성경 신약 (서울: 기독지혜사, 1989), 339.
256) 맹용길 역, 세계명설교대전집 제2권, 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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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칼빈은 복음에 성경을 제시하면서 분명히 말한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다. 여기서 복음의 메시지는 하나님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가톨릭교도들을 비난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 역시 본문에 실려 있는 교리에 의해 교화되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복음의 교리를 설교할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그들 스스로를 반성하여야 합니다. 어째서입니까?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집안에서 그 집을 다스리는 직분을 갖
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자신의 집과 소유물들에
대한 통치권을 다스릴 수 있는 영예를 다른 사람에게 주었다면 그
러한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은 그것을 그에게 맡긴 사람을 기쁘게
하는 쪽에서 행동하여야만 하지 않겠습니까? 만일 왕이 어떤 사람
을 왕가의 관리자로 삼았다면 그 사람은 자신의 의무를 반드시 충
실하게 행하여야만 할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역시 그의 집과
성전에서 그의 말씀을 설교할 사람들을 지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그의 백성을 그의 이름으로 다스리고 구원의 메시지를 전
파하도록 하셨습니다. … 무엇보다도 우리는 우리의 의무를 행하
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너무도 무가치한 우리들을 영화롭게 하셨
으므로 우리는 우리가 부름 받은 직분을 최선을 다하여 행하여야
합니다.258)
이처럼 칼빈은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본문에 실려 있는 교리에 의해 교화되어야
한다는 것, 설교할 책임이 있는 자들이 먼저 스스로 반성하며 복음을 선포해야 한다
는 것, 자신의 의무를 충실하게 행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선포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기 때문에 부름 받은 우리는 직분을 감당함에 있어 최선을 다하
여 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칼빈은 로마서에서 복음이란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것이라고 선포하
였으며, 구원받은 사람들은 의무를 다하여 복음을 선포해야 한다고 말한다.
지금까지 중세시대의 설교자인 토마스 아퀴나스와 존 위클리프, 그리고 루터와
쯔빙글리, 칼빈의 설교를 살펴보았다. 설교의 암흑기라는 시간이었기에 특별한 설교의
발전이 없는 시기였기에 분명한 특징을 찾을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전부터 흘러오던, 하나님의 속성의 요소는 간직하고 있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
257) 맹용길 역, 세계명설교대전집 제2권, 259.
258) 맹용길 역, 세계명설교대전집 제2권, 259-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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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특히 종교개혁시대에 이르러 개혁적인 설교자들은 가톨릭의 부패와 타락에 맞서
가톨릭의 잘못된 성경의 해석과 관행에 대하여 지적하고,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성경
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선포하였다. 당시의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있었
던 설교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삶, 복음과 실천이라는 요소를 통하여 사람
들의 삶을 바꾸었다. 종교개혁자들의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과 삶을 사람들에게 구체
적으로 연결시켜 주는 설교였다. 하지만 하나님의 속성에 초점을 두지는 않았던 것으
로 아쉬움이 남는다. 만약 하나님의 속성에 초점을 둔 설교에 좀 더 유념하였다면 설
교가 더 깊고 생명력이 넘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본다.
제 4 절 근현대의 대표적인 인물과 그의 설교문
1572년 존 낙스의 죽음으로 종교개혁의 주역들이 떠난 이후 순수한 설교의 발전
은 또다시 정체 현상을 나타냈다.259) 이러한 설교의 정체 현상은 다시금 수세기의 긴
침묵의 길을 걷지 않을까 하는 염려 가운데 반세기가 지나면서 설교사에서 대역사의
장을 이룰만한 획기적인 일이 이루어 졌다. 이 대역사의 장은 영국 개신교의 청교도
운동과 웨슬리를 중심으로 하는 복음주의 운동, 그리고 미국의 대각성 부흥운동 등
크게 셋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때에 외쳐졌던 설교는 설교사의 황금기로 세계의 역
사를 바꾸어 놓는 위대한 힘을 발휘하였다.260)
설교의 황금기의 많은 설교자들 중 존 웨슬리와 조나단 에드워즈, 그리고 조지
휫필드의 설교문을 분석하고, 그 설교 안에 하나님의 속성에 초점을 둔 성경적 설교
의 요소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존 웨슬리와 그의 설교문
웨슬리(John Wesley, 1703-1791)의 설교에 나타난 특징은 개인의 회개 문제에
259) 정장복, 인물로 본 설교의 역사 상권, 26-27.
260) 정장복, 인물로 본 설교의 역사 상권, 2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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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점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웨슬리는 의롭다 함을 얻는 유일한 길은 믿음이지만, 이
믿음 이전에 회개가 있어야 하고, 회개에 대한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
다.261) 회개와 믿음을 통하여 예수를 영접하고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이다. 웨
슬리의 설교에 나타난 설교의 또다른 특징은 사람들 각자가 그들의 죄를 깨닫도록 하
는 과정에서 공포보다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려 애썼
다. 그 결과 웨슬리의 설교에 나타난 중심 주제는 항상 “하나님의 사랑”이었다.262)
특히 웨슬리는 그 설교에서 본질적으로 교회가 사회적 종교임을 강조함으로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을 힘주어 전파했다.263) 무엇
보다도 웨슬리에게서 확연히 드러나는 설교의 특색은 성경적이고 복음적이었다는 점
이다. 웨슬리에게 있어서 성경은 모든 사람에게 “하늘가는 길”을 가르쳐 주는 천국 안
내서였다.264) 따라서 웨슬리의 설교는 믿음과 선행, 계시와 이성, 성경과 전승, 하나님
의 지상권과 인간의 자유,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질서 있는 직제, 보편적 구원과 선택
의 도리, 사죄의 확신과 은혜에서 떨어질 위험, 원죄와 그리스도인의 완전 등의 상반
된 원리를 능란하게 결합시킨 모습을 보여준다.265) 이는 중도적이고 우주적인 특징으
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266)
웨슬리의 설교 가운데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분석하고자 한다.267) 이 설교
의 성경본문은 에베소서 2:8 말씀이다.
8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설교분문에 하나님의 속성에 관한 낱말이 명기 되어있다. “은혜” “구원” “하나님
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을 찾을 수 있다. 이러한
261) Albert C. Outler, J ohn Wesle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46), 137.
262) 정장복, 인물로 본 설교의 역사 상권, 262.
263) 송흥국, 웨슬리의 구원과 신학 (서울: 기독교서회, 1975), 382-385.
264) John Wesley, The Works of the Rev. John Wesley, Vol. 1 of 17 (New York: B. Waugh
& T. Mason, 1837), 19.
265) Outler, J ohn Wesley, 8.
266) 정장복, 인물로 본 설교의 역사 상권, 264.
267) John Wesley, 존 웨슬리 총서 표준설교집 (상), 마경일, 송흥국 역 (서울: 웨슬리사업회,
1976),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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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교본문 내용에서 웨슬리는 어떤 속성을 부각하여 설교하였는지 살펴보자.
먼저 그의 설교 내용을 정리하자면, 주제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다.
웨슬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죄에 대해 선포하였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은 이교
도의 신앙과 마귀의 믿음과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제자들이 가졌던 믿음과는 다
른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신앙이라고 설교하였다. 믿음을 통하여 오는 구원은 죄에서
의 구원이다. 이 구원은 죄의 세력에서 벗어나는 것을 뜻한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
는 구원이다. 이제 이 설교에 나타난 하나님의 속성적인 요소를 분석해보도록 하자.
그러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이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먼저
일반적으로 말해, 이는 예수를 믿는 신앙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예
수와 예수를 통해 나타나신 하나님이 바로 이 신앙의 대상인 것입
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있어서 이 신앙은 고금의 이교도들의 신앙
과는 전혀 또는 절대적으로 구별되는 것입니다. 이 신앙이란 어떤
사변적이요 합리적인 것으로 냉냉하고 생명 없는 동의 즉 어떤 관
념의 연속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이것은 마음으로 믿는
신앙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롬 10:9-10) … 즉 이 신앙은 예수
가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 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하
심을 위하여 살아 나셨느니라’(롬 4:25) 한 바와 같이 예수님의 죽
으심이 인간을 영원한 죽음에서 구속하시는 유일하고도 충족한 방
법으로 보며, 또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들의 생명과 썩지 않을 것
으로 회복하시는 것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
의 신앙이란 그리스도의 복음 전체에 대한 동의일 뿐 아니라 또한
예수의 보혈에 전적으로 의뢰하는 것, 즉 예수의 생명과 죽음과 부
활의 공로를 신뢰하고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고 또한 우리 안
에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들의 대속이시오 생명이신” 예수에게 전적
으로 의존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의 공로를 통하여 그의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사랑에 화해되었다는 확실한 자신입니다.) 마침
내 우리는 우리의 ‘지혜와 의와 성결과 구속’, 한마디로 말해 우리의
구원이신 그에게 가까이 하여 결국 접붙여지는 것을 말합니다.268)
이처럼 웨슬리는 성경을 통하여 구원에 대해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다. 믿음으로
얻게되는 구원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으며,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시인하며, 하나님
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를 살리신 것을 믿는 자가 구원을 얻게 되는 복음을 선포
268) Wesley, 표준설교집 (상),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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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그리고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의 생명과 썩지 않을 회복으로 선포하고 있
다. 그러면서 성경 본문에 나타난 ‘구원’ ‘믿음’ ‘은혜’ ‘선물’에 대한 하나님의 속성적인
요소를 이 설교에서 모두 나타내고 있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1) 어떤 습관적인 죄
로 인하여 범죄하지 않습니다. 이 습관적인 죄란 모든 사람을 지
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의 마음속에서는 그 죄가 지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2) 어떤 고의적인 죄로 인하여 죄를 짓지 않
습니다. 왜냐하면 믿음 안에 거하는 자의 의지는 모든 죄에 전적
으로 반항하며 또한 이를 무서운 독과 같이 미워하는 까닭입니다.
(3) 죄된 욕망에 의하여 죄를 짓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부단
히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찾으며 그리고 자기 마음
속에 조금이라도 불결한 욕망이 생기자마자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
여 죽이게 되는 까닭입니다. (4) 또한 그는 행동에 있어서나 말에
있어서나 생각에 있어서 인간의 연약성으로 인하여 죄를 짓는 것
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연약성과 죄를 짓고자 하는 의지는 별
개의 것이며 죄는 의지 작용으로 인하여 범하여지는 까닭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느니라.269)
이처럼 웨슬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4가지의 행동 지침
을 말하고 있다. 습관적으로 죄를 범해서는 안 되며, 고의로 죄를 지어서도 안 되고,
죄된 욕망에 의해 죄를 지어서도 안 되며, 인간의 연약성으로 인하여 죄를 지어서도
안 된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하나님께로 난 자는 범죄하지 않는다고 청중들에게 선포
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이 설교에 나타난 하나님의 거룩성의 속성적인 요소이다.
웨슬리는 이처럼 설교를 통해 그리스도 예수의 탄생과 죽음과 부활, 그리고 믿음으
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복음을 선포하고 있으며,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가 가져
야 할 4 가지 행동지침을 통해 하나님께로 난 자는 범죄 하지 말아야 함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성경 본문에 나타난 ‘구원’ ‘믿음’ ‘은혜’ ‘선물’에 대한 하나님의
속성적인 요소를 이 설교에서 모두 나타내고 있었다.
269) Wesley, 표준설교집 (상),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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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나단 에드워즈와 그의 설교문
조나단 에드워즈는 그의 모든 설교에서 단순한 자신의 지식에 근거하기보다는
신앙의 경험과 깊은 사색, 그리고 신학적 깊이를 말씀에 접목시킴으로 설교가의 본
래적인 사명에 힘썼다. 또한 설교를 작성함에 있어서 언어선택이나 사고의 전개, 그리
고 어구의 조정까지도 하나님이 인간의 지각을 통하여 사용하신다는 메신저라고 확신
하였다.270) 이러한 에드워즈의 설교에 나타난 특징은 듣는 청중을 의식하기보다는 언
제나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였으며, 하나님의 진노를 외치면서 회
개를 강조한 것이다.271) 그는 단순히 죄성과 죄의 본질을 지적하기 전에 타락하여 멸
망으로 치닫는 영혼들에 대한 연민을 가졌던 인도주의자였다. 그러기에 그는 설교를
통하여 지옥의 광경과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면서 회개를 촉구했고, 결론에서는 언
제나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였다.272)
조나단 에드워즈의 설교 가운데 “분노하신 하나님의 손에 있는 죄인들”이라는 설
교를 분석하여 보고자 한다.273) 이 설교의 성경 본문은 신명기 32:35-36 말씀이다.
35 그들이 실족할 그 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
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36 참으로 여호와
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니 곧 그
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놓인 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에로다
이 설교본문에서는 심판의 부분을 의미하고 있다. 즉 하나님의 속성적인 부분은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조나단 에드워즈는 어떠한 하나님의 속성을 부각
했는지를 살펴보자.
이 설교를 정리하면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구원은 달려있다”는 것이다.
에드워즈는 말씀의 배경을 통해 이스라엘이 파멸에 이를 수 있는 상황을 그 당
시의 청중에 비유함으로 순수함을 잃은 청중들에게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청중들을 잡
270) Edward H. Davidson, J onathan Edwards (Boston: Houghton Mifflin Co., 1966), 27.
271) 정장복, 인물로 본 설교의 역사 상권, 285.
272) 정장복, 인물로 본 설교의 역사 상권, 286.
273) Jonathan Edwards, Puritan Sage: Collected Writings of Jonathan Edwards, ed.
Vergilius Ferm (New York: Library, 1953) 36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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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음을 선포하고 있다. 죄사함에 대한 메시지를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오게 되며, 그 심판에서 어느 누구도 빠져나갈 수 없음을 통하여 자비의 문을 여신
예수께 나아가라고 선포하였다. 이 설교에 나타난 하나님의 속성적인 요소를 살펴보
자.
사악한 무리들은 이미 지옥의 정죄를 받은 것이나 같습니다. 이
무리들은 지옥으로 던져지는 것이 마땅하거니와 하나님의 율법의
정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세워 놓으신 영원하고 불변한 정의
율법은, 사악한 무리들을 대적하고 있으며, 불리한 법을 선포하고
있음으로 이들이 이미 지옥에 빠져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느니라’(요 3:18). 그렇습니다. 회
개하지 않는 모든 사람은 지옥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지옥이야말
로 그들의 거처입니다. 왜냐하면 지옥으로부터 그들이 왔기 때문
입니다. ‘너희는 아래서 났고’(요 8:23) 그리고 지옥으로 그들을 향
해서 가고 있습니다. 바로 지옥이야 말로 공의와 하나님의 말씀과
불변하신 하나님의 율법의 심판이 이 악한 자들에게 내려지는 곳
입니다.274)
하나님에게는 지옥에 빠져있는 어느 자연인이라도 한순간에라도
구제해주어야 할 의무는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
게 영생을 주시겠다든지 아니면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구원해주고
보호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만
은총의 계약 속에 담긴, 즉 그리스도 안에 주어진 약속 가운데서
모든 약속이 예와 아멘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은총의 계약이
주는 약속에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은 계약의 자손이 아니며, 약
속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계약의 중보자에 전혀 관심이 없을 뿐입
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연인이 정성스런 마음으로 찾고 문을 두드
릴 때, 종교에 관해서 수고하고 애쓸 때, 기도에 힘쓸 때,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야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멸망으로부
터 구원해주시려고 할 것입니다.275)
이처럼 에드워즈는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지옥에 떨어지며, 하나님의 은총으로
예수 안에 주어진 약속에 응답하는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는 복음을 선포한
다. 이것이 바로 성경 본문대로 하나님의 심판자의 속성적인 요소를 설교하고 있다하
겠다.
274) 정장복, 인물로 본 설교의 역사 상권, 289.
275) 정장복, 인물로 본 설교의 역사 상권, 294-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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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은 크게 외쳐 하나님의 자비를 얻도록 하십시오. 지금 여러
분은 특별한 기회를 맞이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비의 문을 활
짝 열어 놓고 저 가련한 죄인들을 향해서 큰 소리로 외쳐 부르고
있습니다. 이 하루 동안에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에게 나아가 천국
으로 들어 갈 수 있습니다. 매일같이 많은 사람이 동서남북으로부
터 몰려옵니다.276)
아직까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지 않고서 지옥의 구렁텅이 위에
걸쳐있는 모든 사람들은 늙은 남자이든, 여자이든, 중년기에 있든
지, 젊은 사람이든지 어린아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과 섭리의
큰 외침소리에 귀를 기울어야 합니다.277)
이처럼 에드워즈는 하나님께 자비를 얻으라고 가르친다. 그는 청중들에게 특별한
기회가 온 것과 예수에게 나아가는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는 연령이나 성별에 상관
없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 설교
에 나타난 하나님의 속성적인 요소이다.
에드워즈는 이같이 회개함을 통하여 예수 안에 주어진 약속에 따른 구원에 대한
복음을 선포하며, 그 부르심과 자비하심에 나아갈 것을 선포한다. 이것이 바로 이 설
교에 나타난 하나님의 속성적인 요소를 발견할 수 있다.
3. 조지 휫필드와 그의 설교문
설교자로서 완벽한 음성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휫필드는 뛰어나게 정감 넘치
는 설교자였다. 어떤 때는 환희를, 또 어떤 때는 비장함을, 그러면서도 또 어떤 때는
심판을 나타내 보이는 다양한 것이었다.278) 거의 눈물이 없이 마친 설교가 없었다고
할 정도로 그에게는 항상 잃어버린 자들을 향한 진정한 슬픔이 마음을 찔렀던 것이
다.279)
휫필드(George Whitefield, 1714-1770)의 설교에 나타난 특징은 그 주제가 죄와
심판,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로 단순하다는 것이다. 그 예로 사회적인 윤리 문제보다는
276) 정장복, 인물로 본 설교의 역사 상권, 301-305.
277) 정장복, 인물로 본 설교의 역사 상권, 306.
278) D. E. Demaray, 강단의 거성들 (Pulpit Giants), 나용화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76),
211.
279) 정장복, 인물로 본 설교의 역사 상권, 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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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의 은혜와 죄의 각성에 중심을 이루고 있다.280)
휫필드의 설교 가운데 “모든 사람들의 처소”라는 설교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281)
이 설교의 성경 본문은 전도서 6:6 말씀이다.
6 그가 비록 천 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여기서 설교자는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는 표현을 주제
로 선포하였다. 돌아갈 한 곳은 사람에 따라 천국과 지옥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천국으로 모이게 될 것이고, 중생하지 못한 자는 모두 지옥으로 모이게 될 것이
다. 그래서 휫필드는 모든 청중이 중생하기를 촉구하면서, 모두가 천국에서 모일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제 이 설교에 나타난 하나님의 속성적인 요소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그러나 예수의 보혈은 죄의 모든 형벌과 더러움으로 우리를 깨끗
이 씻어 줍니다.282)
만일 여러분이 위로부터 난 사람이면 즉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
로 지음을 받았으면 이 이야기는 여러분에게 해당이 되지 않습니
다. 왜냐하면 위로부터 난자라고 하는 말의 뜻은 새로운 삶의 원
리를 부여받아서,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거하시고, 변화되고, 새로
운 사상을 갖고서, 새로운 말과 행동과 견해를 갖는다함을 뜻합니
다. 그럼으로 과거의 옛것은 사라지고 모든 것이 우리의 영혼 안
에서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283)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오늘 저녁 모든 중생하지 않는 지
옥으로 가서 저주받은 자들과 함께 거하게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
리고 하나님으로 거듭난 자는 모두, 예수를 믿는 자는 모두, 유태
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자유자이든지, 구속된 자이든지 모두 다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되며, 천사들과 그리고 완전함을 받은 영들
과 함께 거하게 된다고 들었습니다.284)
이처럼 휫필드는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복음을 선포한다. 예수의 보
혈은 죄의 모든 형벌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준다고 선포하며, 하나님으로 거듭난
280) 정장복, 인물로 본 설교의 역사 상권, 330.
281) George Whitefield, Eighteen Sermons, ed. Andrew Gifford (New York: John Tiebout,
1820), 227-243.
282) 정장복, 인물로 본 설교의 역사 상권, 333.
283) 정장복, 인물로 본 설교의 역사 상권, 339.
284) 정장복, 인물로 본 설교의 역사 상권, 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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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는 모두가 다 완전함을 받는 영들과 함께 할 것이라는 복음을 선포한다. 이것이 바
로 성경 본문에서 말하는 지옥과 천국으로 모이게 하시는 심판주로서의 하나님의 속
성을 이 설교에 나타낸 하나님의 속성적인 요소의 설교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만일 오늘 저녁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
님께서 회개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오, 오늘 저녁 바로 이 순간에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를 구원해주소서. 그리스도여, 주께서는 일찍
이 하나님을 위해서 지옥에 내려가 회개하지 않는 영혼들이 거기
에오는 것을 막으시려고 기도하시지 않았습니까? 오, 젊은이여! 젊
은이여! 그렇게도 기쁘게 지옥으로 가기를 원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밤에 당신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 지난밤 언젠가 젊은 청년
이 하나님의 길로 되돌아 선 것을 보았습니다. 무어필드
(Moorfield)씨가 말하기를 오늘 아침 여섯시에 일어나서 내 사랑
하는 사람을 보려고 했는데 진짜 내 사랑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
지 뭡니까? 오,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 여러분도 하나님에게 이
렇게 하십시오.285)
계속해서 휫필드는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기를 촉구한다. 특히 에드워즈의 설교에
나타난 그의 어투의 특징은 청중들에게 직접 그 무엇을 말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여
러분에게 이와 같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고 하였다. 이는 청중들을 향한 직접적 명
령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보다 더 크게 바라보며 청중들에게 촉구하는 휘필드
만의 설교 방식이었다. 이 설교에서도 이와 같은 동일한 문장을 통하여 회중들에게
해야 할 일을 말하고 있다.
휫필드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이 죄악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중생한
사람만이 천국에 간다는 복음을 선포한다. 또한 청중들이 예수를 만나야 하고, 회개해
야 한다는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이 바로 이 설교에 나타난 하나님의 속성적인 요소를
보여주고 있다.
지금까지 설교의 황금기 시대의 설교자들 중 존 웨슬리와 조나단 에드워즈, 그리
고 조지 휫필드의 설교를 살펴보았다. 낙스의 죽음으로 인하여 찾아 왔던 설교의 침체
기가 황금기 시대의 설교자들로 인하여 다시금 회복하였으며, 그 영향은 참으로 지대하
였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이들의 설교에는 하나님의 속성적인 요소가 담겨져 있다.
성경적 설교는 성경본문이 말하게 하는 설교여야 한다. 때문에 보다 더 성경적
285) 정장복, 인물로 본 설교의 역사 상권, 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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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교를 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을 설교 준비에 할애해야 한다. 하지만 한국목회
자의 상황을 고려할 때 녹녹하지가 않다. 그렇다고 설교위기의 상황을 방치할 수는
없다. 설교자라면 완벽한 성경적 설교를 추구해야 하겠으나 한국목회자의 상황에서
차선책으로 성경본문이 말하게 하는 설교를 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의
속성에 초점을 둔 성경적 설교 프레임을 제시하였다.
설교를 위해 선택한 성경본문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속성에 초점을 두고서 설교
본문이 말하게 하는 설교를 준비하다보면 성경 본문에서 벗어난 설교는 지양되고 성
경본문중심의 설교를 하게 될 것이며 성경본문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속성에 초점을
맞추려고 준비하다보면 성경본문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더 깊이 더 풍성하게




성경은 하나님의 속성을 담고 있다. 때문에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하는 것과
하나님의 속성을 얼마나 바르고 깊이 이해하고 증거하느냐는 매우 중요하다. 설교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선포이다. 설교란 성경에서 증거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복음에 따라 인간의 구원과 죄에서의 자유를 위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
늘의 상황 속에서 선포하는 행위이다. 설교의 목적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속성을 선포
함으로써 신자에게 위로와 구원을 선포하고, 치유와 자유를 가져오는데 있다.
이에 본 연구자는 Thomas G. Long이 주장한 “성경적인 설교”의 정의에 동의하
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속성에 초점을 둔 설교 프레임’이 매주 여러 편의 설교를 해야
하는 한국적 상황에서 고민하는 많은 설교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갖
게 되었다. ‘하나님의 속성에 초점을 둔 설교 프레임’이 하나의 방법으로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진다면 목회자에게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속성에 따른 성경적 설교로 인
한 성숙한 영적 결과를 얻게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본 연구를 시작하였다.
제 1 절 연구의 요약
본 연구는 이러한 한국교회의 현실 속에서 Thomas G. Long이 제안하는 성경적
설교의 방법들을 통해 성경이 말씀하고자 하는 바를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
는 하나님의 속성에 초점을 둔 성경적인 설교를 준비하고 선포할 수 있는 방안을 제
시한 것이다. Thomas G. Long은 “모든 설교는 오직 성경 말씀이 중심이 되며 그것
이 설교의 내용과 목적을 이끌어 갈 때 비로소 성경적 설교가 된다”고 말한다. 때문
에 성경적 설교를 위해서는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는 사실을 확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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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성경 66권의 말씀과 말씀 안에는 오직 한 분 하나님의 속성이 기록되어 있으며
또한 성경의 인물과 사건마다 하나님의 속성에 의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는 사실
을 전제하여야 한다. 이에 필자는 ‘하나님의 구속사’와 하나님의 본질적 속성들 간의
연결을 중심으로 하는 성경적 설교의 형식과 구조 등을 살피고 또한 새롭게 시도 되
고 있는 설교의 형식과 구조를 연구하였다.
먼저 제1장 서론에서는 본 연구의 동기와 목적 그리고 방법과 범위를 제시하였
다.
제2장 한국교회의 특징과 설교의 위기에서는 오늘날 여러 면에서 큰 위기와 도
전에 직면해 있는 한국 교회의 시대적 상황과 한국 교회의 설교 현실을 통하여 변화
에 대한 기독교 설교의 대응에 대하여 제시하였다. 특히 한국교회의 위기와 설교를
통해서는 한국교회 설교의 문제점으로 설교에 편중된 예배, 설교의 표절, 비 복음적인
설교, 전달이 안 되는 설교라는 관점에서 그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한국교회의 양적
성장은 세계 선교 역사에 길이 남을 만한 놀라운 일임에 분명하다, 지난 2세기 동안
한국교회는 한국의 종교․정치․사회․교육․문화에 대한 각 분야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한국교회가 침체의 길을 걷고 있다. 그 이유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시각적으로․감각적으로․청각적으로 느끼는
메시지가 없기 때문이다. 설교는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사람들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것이다. 설교는 인간의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설교자들은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가를 증
거하여야 한다.
3장 하나님의 속성에 기초한 성경적 설교의 이론적 배경에서는 하나님의 속성에
기초한 성경적 설교의 원리들을 다루었다. 먼저 하나님의 속성에 기초한 성경적 설교
의 배경과 정의에서는 성경적 설교의 배경과 성경적 설교란 무엇인가?, 그리고 성경
적 설교의 형식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정리하고, Thomas G. Long의 성경적 설교를
중심으로 성경적 설교의 다양성을 분석하고, 성경적 설교의 원리와 특징과 하나님의
속성에 초점을 둔 성경적 설교의 구조를 통하여 성경적 설교의 준비와 작성에 대하여
제시하였다. 설교자라면 누구나 성경적 설교를 선포해야 한다. 설교자는 자신의 설교
가 최소한 성경말씀에 중심을 두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분별력을 가져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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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경적 설교란 단순히 성경에 대해 말하거나, 그것으로 교리논쟁을 하거나, 매일의 삶
에 성경적“원리”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다. 토머스 롱은 “성경 본문이 중심이 되어 그
것이 설교의 내용과 목적을 이끌어 갈 때 비로소 성경적인 설교가 된다”라고 하였다.
본 장에서는 성경적 설교의 원리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았다. 성경적 설교의 배경
을 통해 성경적 설교가 등장하게 된 배경을 분석하고, 성경적 설교의 정의와 성경적
설교의 해석원리를 개괄적으로 분석하였다.
제4장 하나님의 속성에 기초한 성경적 설교의 프레임에서는 하나님의 속성에 초
점을 둔 성경본문에 대한 실제적 연구방법을 분석하였으며, 성경적 설교 작성과 성경
적 설교를 위한 관주 중심의 성경해석을 시도하였으며, 하나님의 속성에 초점을 둔
성경적 설교문 작성에 대한 실제적 방법을 통하여 설교의 주제를 준비하는 방법, 설
교의 문단을 준비하고 전개하는 방법, 설교의 서론과 결론을 준비하는 방법과 설교의
줄거리를 작성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설교의 목적과 의도에 따라서, 또는 성경 본문
의 성격에 따라 설교자는 형식과 구조를 통하여 각기 다양한 유형으로 설교할 수 있
다. 그리고 그 각각의 유형에서도 흐름의 변화를 주는 것이 가능하다. 즉 제목 설교,
본문 설교, 주제 설교, 강해 설교 등 지금까지 알려진 거의 모든 형식의 설교에 다양
하게 변형되어 적용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설교들이 성경적인 설교인가? 여기
서 분명한 대답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제목 설교이건 강해 설교이건 그것은 설교
의 외형적인 형태일 뿐이다. 어느 쪽이건 완전히 성경적일 수도 있고 전혀 성경적이
지 않을 수도 있다. 아무리 성경의 본문을 그대로 설명하면서 설교해도 비성경적으로
할 수 있다. 따라서 어느 형태의 설교이건 하나님의 속성이 있는 복음을 전하기 좋으
면 된다. 형태는 내용을 전달하기 위한 수단이다. 그러므로 설교의 여러 형태는 상황
에 따라서 필요하다. 그러나 그 내용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속성인 복
음이다.
제5장은 하나님의 속성에 초점을 둔 설교문의 실제분석에서는 이제까지 연구한
하나님의 속성에 초점을 둔 성경적 설교 프레임 관점에서 실제 사례들을 분석함으로
그 구체적인 적용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지면의 형편상 접하기 쉬운 인물들과 그들의
대표적인 설교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속성에 초점을 둔 성경적 설교 프레임의 관점에
서 분석고자 한다. 한국교회 설교자들의 설교는 옥한흠, 곽선희, 김서택, 류영모, 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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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이동원, 조용기 목사의 설교문을, 특히 교부시대에서 중세시대까지는 오리겐과 크
리소스톰, 그리고 어거스틴의 설교문을 분석하고, 중세 시대에서 종교 개혁시대까지는
토마스 아퀴나스와 존 위클리프, 그리고 마틴 루터와 쯔빙글리, 존 칼빈의 설교문을
분석하며, 근‧현대에서는 존 웨슬리와 조나단 에드워즈, 그리고 조지 휫필드의 설교문
을 통하여 하나님의 속성에 초점을 둔 성경적 설교의 요소를 살펴보고 분석함으로 하나
님의 속성에 따른 설교 프레임의 가능성을 시도하였다.
제 2 절 연구의 의의
한국교회가 시작된 지 130년이 넘었다. 그동안 한국교회는 교회사의 한 부분을
장식할 수 있도록 화려하게 발전해 왔다. 그러나 이제 교회의 지도자들은 한계를 느
끼고 있다.
무엇보다도 건강한 교회로의 회복은 가능할 것인가?
또한 신실한 신앙으로 회복할 수 있는 한계가 여기인가?
신비주의나 새로운 영적 운동으로 움직여 나가야 할 것이 아닌가?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대답은 명확하다. 한국교회는 성경의 말씀대로 나아가야
한다. 그동안 성경과는 거리가 먼 쉬운 방향으로 달려오지 않았던가. 그것은 생명과
능력은 주지 않고 행위만을 강조해 왔던 것이다. 이렇게 하라. 저렇게 섬기라. 결과는
빠르게 나타나지만 그렇게 해서 사람의 영혼이 변하지 아니 하였다. 짧은 기간의 한
국교회는 전체 교회사보다도 유례가 없이 많은 율법의 행위들을 쌓아올렸다. 한 교회
에서 시작하면 다른 교회가 따라하고 그렇게 성장을 위해 신자의 삶을 억압해 왔다.
일단 시작하면 폐지되는 경우 절대 없었다. 열성은 대단했지만 진리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롬 10:2) 자기 공로로 하나님께 복을 강요하지 않았는가?
이제 교회가 살기 위해서는 다시 초대교회의 복음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 길 밖
에는 없다고 성경이 말씀한다. 이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만고
불변의 진리로 돌아가야 한다. 믿을 내용이 복음임은 우리가 다 알고 있다. “이 복음
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기 하나님의 속성에 초점을 둔 설교는 다시 복음의 능력으로 돌아가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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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시도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필자는 이 하나님의 속성에 초점을 둔 설교를
통하여 진정으로 사람들의 심령이 변하는 것을 경험하였다. 사도행전과 시편의 일들
이 눈앞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았다. 일상적인 보통 사람의 삶 속에서 자기 삶을 지배
하는 능력의 신자들이 만들어진다. 하나님의 속성에 초점을 둔 설교는 반드시 설교자
자신부터 큰 변화를 줄 것이다. 설교하는 본인이 기쁨과 능력 속에 살지 못한다면 그
설교가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한국교회 설교는 반드시 변해야 한다. 이미 복음적으로
설교한다는 자신이 있더라도 계속적으로 연구해서 사도 바울처럼 되기를 바라야 할
것이다.
성경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이시며(빌 2:6), 하나님 본체의 형상이라(히 1:3)
말씀하신다. 성경은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
음을 선포하셨다(눅 4:43) 말씀하신다. 이에 필자는 “복음”을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
과 “하나님의 자비의 속성”과 또한 “하나님의 인자의 속성”등 그 밖의 하나님의 여러
속성들이 작용하여 완성 된 ‘하나님의 걸작품’이라 생각한다. 때문에 “복음”에는 하나
님의 속성이 빠질 수 가없다. “복음”에 담겨 있는 이 하나님의 속성을 선포함으로써
신자에게 위로와 구원을 선포하고, 치유와 자유를 준다는 주장을 피력하면서 ‘하나님
의 속성에 초점을 둔 성경적인 설교로 회복시켜야 한다’는 강력한 필요성을 주장하게
되었다.
설교에는 하나님의 속성이 나타난 설교여야 한다. “이 성경본문이 말하는 요점이
무엇인가?” “이 설교본문이 말하려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이 성경본문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속성은 무엇인가?” “이 설교가 말하는 요점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통하
여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속성을 선포해야 한다. 구약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속성으
로 선포 된 약속을 설명하는 것이며, 신약은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와 사랑의 속성으
로 선포 된 은혜의 약속을 설명한다. 공의도 하나님의 속성이고 은혜, 진리, 사랑, 뜻
도 하나님의 속성이다.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설교가 선포되어져야 성경속의 하나님
의 본질과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큰일을 바르게 증거 하게 되는 것이다.
158
제 3 절 제언
필자는 이 논문을 작성하는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속성에 따른 성경적 설교가
위기 속에 있는 한국 목회자와 기울어 가는 한국교회의 대안이라고 확신한다. 설교
본문이 말하게 하는 성경적 설교는 전달자도 주님 앞에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며 말씀 사역자가 먼저 은혜를 경험하기 때문이다. 물론 포스트모던 사회 속에
서 다양한 목회적 도전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도전과 위기 앞에서 신실하게 말씀
을 살아낼 때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며 주님의 일을 이루
어 갈 수가 있으리라 본다.
교회의 예전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
는 가장 복된 인간의 말은 설교이다. 설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
원의 복음에 대한 원초적 증언인 성경에 충실해야 하며, 동시에 그 구원의 복음을 오
늘날의 상황 속에 있는 신자에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도록 적합하게
해석하고 효과적으로 전달함으로써 신자의 신앙적 결단과 실존적 변화를 불러일으키
는 과제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설교는 상호 연관된 두 가지 영속적 과제를 갖는다.
하나는 성경에 대한 해석이며, 다른 하나는 오늘날의 상황 속에 있는 신자에 대한 적
용이다. 그런데 이 둘은 불가분리적인 해석학적 순환관계에 있다. 즉 설교자는 오늘날
의 상황의 빛에 비추어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며 동시에 성경의 빛에 비추어 오늘날의
상황을 해석하고 변화시켜야 한다. 설교의 성패는 상호 연관된 이 두 가지 과제를 얼
마나 성공적으로 수행하느냐에 달려있다.
때문에 성경적 설교를 하려 할 때 먼저 목회자 자신이 철저한 준비가 더욱 필요
함을 절감하게 되었다. 성경적 설교라 해서 성경만 펼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전후
로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말씀에 집중하고 예화를 수집하기 위해서 독서의 분량을 극
대화해야 함을 알게 되었다.
한국의 목회자가 이제는 한편의 설교가 탄생하기 까지 산고의 수고가 있어야 한
다는 것을 동감하였으면 한다. 이 논문은 단순히 이론적으로 끝난 논문이 아니라 행
복한 목회를 위하여 말씀의 현장에서 선포되어지는 설교가 성경으로 준비되고 해석되
어 힘 있게 증거 되어 지기를 기대하며 기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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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본 논문에서 아쉬운 부분도 적지 않았다. 설교를 위하여 선택한 성경본
문 안에서 하나님의 속성을 찾는 더 쉽고 더 다양한 방법을 소개하지 못하였다. 이
부분은 더 연구하여 누구라도 손쉽게 설교자가 선택한 성경본문 안에 담겨 있는 하나
님의 속성을 찾는 방법이 더 폭 넓게 연구되었으면 한다.
아울러 한국 설교자들이 현재 자신이 실행하고 있는 설교형태를 정확하게 점검
할 수 있는 방안도 더 정교하게 연구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본 논문에서 부록으로
설문을 통하여 설교자가 자신의 설교 형태를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을 짧게나마 소개하
였지만 이 역시 좀 더 정교하게 다듬어서 누구라도 손쉽게 자신의 설교형태를 분석하
여 그 보완점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분별하여 채울 수 있도록 연계 된 프로그램이
있으면 한국 목회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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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목회자 자신의 설교형태를 분석하기 위한 설문
QUESTIONNAIRE(설문)
Please answer earnestly and honestly.
(진지하고 정직하게 답변해주세요)
* What is your position in church?
( 교회 안에서 직분이 무엇입니까?)
□Senior Pastor □Associated Pastor □Elder □Teacher
|담임 목사| |부목사| |장로| |교사 예)주일학교교사|
* How many regular members are there in your church?
교회에 정교인(정회원)이 몇 명입니까?
□Less than 50 □More than 50 □More than 100 □More than 200
50명 이하 50명 이상 100명 이상 200명 이상
* What is your highest education?
당신의 최종학력은 무엇입니까?
□High School □College □College above
고등학교졸업 대학졸업 대학교 이상 예) 대학원
1. What is the order you take when you prepare your preaching?
설교를 준비할 때 당신의 준비 순서는 어떻게 되나요?
□First-topic making, second-text selection
먼저 주제를 정하고 주제에 알 맞는 말씀을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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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st-text selection, second-topic making
말씀을 먼저 선택 후 그에 맞는 주제를 정한다.
2. What is your preaching pattern?
당신의 설교 방식 혹 스타일(패턴)은 어떻습니까 ?
□Topical □Textual □Expository
주제설교 본문설교 강해설교
3. What is your understanding of expository preaching?
강해 설교에 대한 당신의 이해는 ?
□Series □Textual □Biblical
시리즈 설교 본문 설교 성경적 설교
4. What is hermeneutics?
성경 해석학이란 ?
□Exegesis □Eisegesis □Interpretation □Application
주해(해설) 자기해석 해석 적용
5. What is the first approach you take to study your text in hermeneutics?
당신이 해석학을 통해 본문을 연구할 때 가장 먼저 접근하는 방식은?
□Exegesis □Eisegesis □Interpretation □Application
주해(해설) 자기해석 해석 적용
6. Which is the most important in your preaching among below?
보기 중에 당신의 설교에 가장 중요한 것은 ?
□Exegesis □Eisegesis □Interpretation □Application
주해(해설) 자기해석 해석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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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Do you agree with the opinion below?
아래 견해에 대하여 동의 하는가?
"You can't prepare your preaching without biblical exegesis."
“성경 주해(해설) 없이 설교를 준비 할 수 없다.
□Yes(그렇다.) □ No (그렇지 않다.)
8. Do you read the Bible regularly?
규칙적으로 성경을 읽는가?
□Yes(그렇다.) □No(그렇지 않다.)
9. When do you choose your text for Sunday preaching?
주일 설교를 위한 본문은 언제 정하는 편인가?
□Sun □Mon □ Tue □Wed □Thu □Fri □Sat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0. How do you select the text for your preaching?
설교를 위한 본문은 어떻게 선택하는가?
□Suddenly □Randomly □During regular reading
갑작스럽게 무작위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중에
11. How many times do you read the text selected?
선택 된 본문 말씀을 몇 번씩 읽는가?
□Less than five times( 5회 이하)□More than five times(5회 이상)
□More than ten times(10회 이상)□Depending on text.(본문 말씀에 따라 다르다.)
12. When you study your text, do you read the contexts?
본문을 연구할 때 문맥(상황)등도 함께 읽는가?
*text는 (성경) contexts 성경이외의 모든 지식이나 정보로 추정
□Yes, always(항상) □Yes, sometimes(때때로) □No(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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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When you study your text, what is more important?
본문을 연구할 때 무엇이 더 중요한가?
□Historical background □Contemporary situation
역사적인 배경 현대의 상황(동시대의, 당대의 상황)
14. What is more important in your preaching?
당신의 설교 가운데 무엇이 더 중요한가?
□Text intention(본문의 의도(저자의 의도)) □Your own goal(당신의 설교 목적)
15. What is the most important in your preaching?
당신의 설교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Prayer □Audience □Delivering □The text's speaking
기도 청중 전달력 본문 내용
16. What are your tools for preparing your preaching?
설교준비를 위한 당신의 도구는 무엇인가?
□Lexicons(성경 어휘 목록)□Concordances(용어 색인)□Bible Dictionaries(성경 사전)
□Encyclopedias(성경 백과사전)□Commentaries(성경 해설)□Bibliographies(참고문헌)
17. When do you read references?(주로 참조 문헌들은 언제 읽나?)
□Immediately after choosing the text □In the middle of studying the text
본문 선택 후 바로 본문 연구 중에
□After finishing the preparation of the preaching(설교 준비를 모두 끝낸 뒤에)
18. Do the preachers today have different responsibilities as messengers from
the prophets in the old testament?
현 시대의 설교자들은 구약에 선지자들과는 다른 책임들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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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s(그렇다) or □No(아니다)
19. Have you ever studied homiletics? If yes, for how long?
당신의 설교학(설교법)을 공부 한 적이 있는가? 한 적이 있다면 그 기간은?
□Less than three months □Less than six months □More than six months
3개월 이하의 기간 6개월 이하의 기간 6개월 이상의 기간
20. Do you know any expository preachers in the world?
유명한 강해 설교자중 아는 사람이 있는가?
Thank you for your answers.
설문지에 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설문을 분석하는 방법은 2번 질문이 설문지의 중심 기둥이다. 2번의 질문에
서 제목(주제)설교, 본문설교, 강해설교라는 전통적인 세 범주를 두고서 설문에 응하
는 설교자들이 강해 설교를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했다. 왜냐하면
많은 설교자들이 제목(주제)설교를 하면서도 강해설교 혹은 본문설교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고 또한 본문설교와 강해설교를 실제 구분을 또렷하게 못하면서 강해설교라
고 자신의 설교를 생각하는 경우가 태반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서 2번 질문에서 강해 설교라고 답을 하고서 1번 질문에서 첫 번째
답을 골랐다면 강해설교의 기본조차도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경우이다. 같은 맥락에서
또 다른 예로 2번 질문에서 강해 설교라고 답을 하고서 3번 질문에서 첫 번째나 두
번째를 택한 경우도 강해 설교를 모르고 있는 경우이다. 2번 질문에서 강해설교라고
답을 하고서 4번 질문에서 두 번째를 선택한 경우 강해설교를 모르고 있다는 증거이
다. 강해설교를 제대로 이해한 사람은 4번 질문에서 2번째 답을 제외한 3가지 전부
다를 선택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세 가지 중 1가지나 2가지만을 선택했다면, 강해 설
교에 대한 이해도가 아직 부족하다는 의미이다.
또 다른 예는 2번 질문에서 강해설교라고 답을 하고서 5번 질문에서 첫 번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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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한 나머지 셋 중 하나를 선택한 경우도 강해설교를 아직 잘 모르고 있는 증거이
다. 또 다른 예는 2번 질문에서 강해설교라고 답을 하고서 6번 질문에서 첫 번째 답
을 제외한 나머지 셋 중 하나를 선택한 경우도 강해설교를 잘 이해 못하고 있다는 증
거이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전체를 분석하게 되면, 제목(주제) 설교 몇 % 본문 설교
몇 % 강해설교 몇 % 인지 데이터 결과가 나온다. 또한 강해 설교에 대한 이해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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